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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음식중독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기제인 보상적 섭식

욕구와 관련되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보상적 섭식 욕

구에 영향을 미치는 섭식기대와 음식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두 기대 요인

과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1에서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수준을 스펙트럼 상에서 측정하는 도

구인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based Eating Drive-13: RED-13;

Mason et al., 2017)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대학생 439명을 대상으로 타당

화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는 원척도인 RED-13과 마찬가지로 과식통제상실, 음식몰두, 포

만감부족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척도의 내적 일

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 및 변별, 준거 타당도 모두 양호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음식중독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533명

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요인들을 보상민감성, 부정조급성 및 섭식기대와 음식기대, 보

상적 섭식 욕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급성과 음

식중독 간 관계에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간 관계에서 음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

적 매개효과는 여성 표본에 한하여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섭식기대의 역할을 일상생활 속 정서적 맥락에서 보다 정

교하게 확인하기 위해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를 활용하여 섭식 전 순간 섭식기대, 섭식 전 순간 정서, 실제 섭식

상황에서의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은 대학생 59명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섭식 전에는 순간 섭식

기대와 순간 부정정서, 순간 긍정정서를 응답하게 하였고 섭식 후에는 섭

식 중 경험한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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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섭식기대와 순간 부정정서는 보상적 섭식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

으며, 이러한 관계는 순간 긍정정서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히 순간 섭식기

대와 순간 부정정서가 높으면서 순간 긍정정서가 낮은 상태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4에서는 음식단서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음식기대가 음식갈망에 미

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살펴보고, 인지 전략이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두 범주의 음식 사진 자극(고가공⋅정

크푸드 또는 저가공⋅건강푸드)에 노출되는 실험 상황에서 두 가지 인지

전략(Now 또는 Later) 사용에 따라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의 활성화 수준

이 집단(음식중독 또는 비중독)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생 57

명을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음식단서가 노출되는

인지적 재평가 컴퓨터 과제에서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을 평정하도록 하였

다. 연구 결과, 정크푸드 자극을 보면서 당장 얻을 즉각적인 유익을 생각

하는 Now 조건에서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긍정기대와 갈망의 수

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식중독과 비중독 집단 모두에서

정크푸드의 반복 섭취를 통해 장기적으로 얻을 결과를 생각하는 Later 조

건에서 Now 조건에 비해 긍정기대와 갈망이 감소, 부정기대가 증가하였

고, 건강푸드는 반대 양상을 보여 인지 전략 처치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음식기대의 변화는 음식갈망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에는 섭식기대 및 음식

기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섭식기대와 음식기대의 이해와 개입에 있어

서 각 기대가 활성화되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음식중독, 보상적 섭식 욕구, 섭식기대, 음식기대

학 번 : 2018-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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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된 사랑은 없다.

-George Bernard Shaw (1903)-

21세기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문화 현상으로 ‘먹방’ 열풍이

있다. 음식을 먹는 방송을 지칭하는 ‘먹방’은 국내에서의 인기를 넘어서 세

계적으로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어 ‘Mukbang’이라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먹방이 주목받게 된 이유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음식을 먹는 즐거

움’이라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먹방 이외에도 맛집

탐방을 하거나 Sns에서 맛있는 음식 사진을 찾아보는 행동 등을 통해 스

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즐거움을 충족시키곤 하는데, 이 역시 음식으로 인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과 관련된 자극에 과도한 수준으로 노출이 되면 배가 고프

지 않아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며 과식으로 이어지게 될 위험이 있

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해소시키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해

주는 순기능을 갖지만, 음식이 주는 만족감으로 인하여 과식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면 ‘배고픔으로 인한 먹기’가 아닌 ‘보상을 위한 먹기’가 잦아

지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상을 위한 먹기가 심화되면 실

제로 뇌 보상 체계가 변화되고,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만 만족감을 느끼

게 될 수 있다(Gearhardt et al., 2011; Stice et al., 2013). 이러한 현상은

물질중독에서 나타나는 내성, 금단, 갈망 등의 증상과 유사하여, ‘음식중독’

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Gearhardt et al., 2009). 음식중독은 물질사용

장애의 진단기준을 물질 대신 ‘아주 맛있는 음식(highly palatable food)’에

적용한 비공식적 진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Gearhardt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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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중독된 듯 통제를 잃고 과식하는 섭식 문제는 현대 사회가 낳은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

(obesity pandemic)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WHO, 2018). 국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국내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전체 인구에서 체질량지

수인 BMI가 25kg/m2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2010년에는 30.9%였으나

2020년에는 38.3%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비만 증가에는 현대의 음식 환경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고설탕, 고지방을 함유한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들이 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Moss, 2013; Volkow et al., 2011), 과거

에는 그 자체로 먹거나 그대로 익혀서 먹곤 했던 과일, 야채, 고기 등의

음식들을 오늘날에는 설탕, 버터, 밀가루 등의 고열량 재료들과 함께 요리

하거나 달콤하고 짭짤하게 가공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렇듯 맛있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가공 음식들을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배달 어플이 급속도로 활성화되어 음식점에 가

지 않고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집에서도 간편히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예: 먹방)이 많아져서 TV나 인

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고, Sns 등을 통해 달콤

한 디저트나 새로운 가공 음식 등의 사진이나 영상을 접하기 쉽다. 음식

과 관련되는 영상, 사진과 같은 음식 단서에 접하는 것만으로도 음식에 대

한 반응성(음식에 대한 욕구,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avis, 2013), 현대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음식 단서에 접하게 되면 끊

임없이 음식을 탐하거나 먹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의 음식 문화 속에서 섭식 관련 연구자들은 과식, 폭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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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등과 같은 탈억제적(disinhibited) 섭식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살펴

볼 것이 아니라 보상체계와 관련되는 하나의 차원에서 통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음식이 주는 보상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통제

되지 않는 과식’이라는 특성을 핵심으로 하는 섭식 스펙트럼은 연구자에

따라 ‘강박적 과식(compulsive overeating)’, ‘통제되지 않는 섭식

(uncontrolled eating)’, ‘보상적 섭식(reward-related eating)’ 등의 용어들

로 불리는데, 이들을 통칭하면 ‘중독적 섭식(addictive eating)’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섭식의 중독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되지 않는 섭

식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과식

으로 인한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는 현대의 음식환경 속에서 과

식 및 비만은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독적 섭식

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섭식으

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현대의 유혹적인 음식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섭

식 습관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통제하도록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음식중독의 정의

음식중독(food addiction)은 특정 음식을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과다하

게 섭취하는 현상을 말한다(Gearhardt et al., 2009). 여기서 특정 음식이란

주로 고설탕, 고지방으로 이루어진 칼로리가 높은 음식, 고도로 가공된 식

품 등을 말한다. 음식중독 모델에서는 위와 같은 특정 음식들이 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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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의 중독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이때 물질중독과 유사하게 갈망,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고 제안

한다(Gearhardt et al., 2011). 음식중독은 DSM-5에 포함되어 있는 공식적

인 질병군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연구자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

으로, 병리적인 섭식, 비만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

지면서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Gearhardt et

al., 2011; Krashes & Kravitz, 2014).

음식중독 연구의 역사

사실 음식중독은 최근에 생겨난 신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식중독

이라는 용어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56년 Theron Randolph에 의해서이다.

그는 밀가루, 커피, 우유, 달걀 등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Randolph, 1956). 이러한 관점

은 현대에 들어서 고지방, 고설탕 함유의 가공된 식품들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Randolph 뿐만 아니라 음식중독의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이 있어왔는데,

1960-70년대에는 알코올 자조집단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과식자들의 자조

집단(Overeaters Anonymous)에서 섭식에 대한 중독적 관점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당시 일부 과학적 논문들에서 음식중독은 비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Meule, 2015; Swanson & Dinello, 1970). 1980년대에

는 거식증, 폭식증 환자들에게 ‘중독적 성격’이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있었

으며(Feldman & Eysenck, 1986), 1990년대에는 초콜릿에 중독성이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chocoholic’ 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Bruinsma &

Tar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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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물 모델 및 뇌영상 연구가 발달하면서 음

식중독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축적되었고, 섭식 문제에 중독적

관점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부쩍 많아졌다. 동물 모델에서는 약물이나 물

질이 아닌 음식섭취와 관련해서도 금단과 내성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증

거를 보여주었고, 뇌영상 연구들에서는 섭식 장애 환자들과 중독장애 환자

들 간에 보상 회로와 관련한 뇌의 활성화 영역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Avena et al., 2008; Johnson & Kenny, 2010). 예를 들어 기능적 자

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활용한 연

구에서 섭식 장애 환자에게 높은 칼로리의 음식 사진을 보여줬을 때와 물

질중독 환자에게 물질 단서를 보여줬을 때 두 집단의 활성화 되는 뇌 영

역이 유사했다(Pelchat et al., 2004). 이러한 근거들은 물질사용 장애에서

설명하는 보상회로 메커니즘이 정상적인 쾌락 체계(hedonic system)에 적

용될 수 있다는 것, 즉 특정 음식이 약물과 같은 다른 물질과 유사하게 중

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음식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척도의 개발이

다. 음식중독의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 Gearhardt 등

(2009)은 Yale Food Addiction Scale(YFAS)를 개발했다. YFAS는

DSM-IV-TR의 물질사용 장애의 진단 기준을 물질 대신 ‘아주 맛있는 음

식’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25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최초의 음식중독

진단도구이다. YFAS가 개발되고 이 척도를 활용한 음식중독과 관련된 경

험적 연구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에 YFAS는 DSM-5에서 변

화된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의 11가지 진단 기준이 반영된 YFAS 2.0으로

개정되었다(Gearhardt et al., 2016). 이 척도는 여러 나라에서 번안되어 사

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번안 및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다(신성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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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YFAS 2.0은 35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8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비진단의 이분형 진단방식을 사용한

다. YFAS 2.0은 양호한 수준의 내적 합치도,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증분 타당도를 보였고, 비만, 병리적 과식(예: 폭식)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Gearhardt et al., 2016).

물질중독과 음식중독

음식중독 모델은 물질중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도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최근 음식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중독이 과연 물질중독의 맥락에

서 설명이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물질중독

의 주요 특성에 기반하여 음식중독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

고자 한다.

물질사용장애의 진단 기준 및 물질중독의 주요 기제에 대한 연구 결과

들을 토대로 하여(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Koob &

Volkow, 2010) 물질중독의 핵심 특성을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 중독성 물질, 보상체계 시스템, 갈망, 금단, 내성. 우선, 물질중독

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물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알코올 사용 장애에서 ‘알

코올’ 자체를 중독성 물질로 보는 것과 같이 음식중독에서 음식이 그 자체

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Fletcher & Kenny,

2018; Gearhardt et al., 2011; Johnson & Kenny, 2010). 음식중독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자연적인 물질이 아

니라 정제되고 혼합된 특성을 갖는데, 음식 역시 과도하게 정제되고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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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많이 설탕과 지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 회로를 변화시

키며 중독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Fletcher & Kenny, 2018;

Hebebrand & Gearhardt, 2021; Schulte et al., 2016). 그러나 음식에는 중

독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과의 대립이 팽

팽한 상태이다(Fletcher & Kenny, 2018).

다음으로, 물질중독의 신경생물학적 핵심 특징은 대뇌 측좌핵에서 도파

민의 분비가 반복적으로 유발되며 보상 시스템이 작용된다는 점이다

(Koob, 1992). 물질 자체뿐만 아니라 물질 관련 단서들에 의해서도 도파민

시스템이 작용하며, 도박에서의 불규칙적 보상과 같은 자극 역시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 Chiara, 1998, Everitt & Wolf,

2002, Robinson & Berridge, 1993). 한편, 보상체계는 원함(wanting)과 좋

아함(liking)이라는 두 가지 체계로 구분된다(Berridge & Robinson, 1995).

원함은 욕구이며 강박적인 중독 행동을 추구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반

면 좋아함은 중독 행동에서 얻는 쾌감으로,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다. 원함

과 좋아함에는 각기 독립적인 신경전달물질이 관여되는데, 원함 체계에는

도파민 회로가, 좋아함 체계에는 오피오이드 회로가 관여된다(Epstein et

al., 2003; Tschop et al., 2006). 두 체계 모두 중독과 관련되는데, 많은 중

독자들이 강한 원함을 보이지만 좋아함은 필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독 행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강박적으로 추구하지만, 중독 행동

을 좋아하거나 쾌감을 느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시

스템의 특성은 음식중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다. 음식중독 척도(YFAS)에서 중독 수준의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이 중

독 환자들이 보이는 것과 유사한 양상의 보상회로 패턴을 보였고

(Gearhardt et al., 2011), 고열량의 고도로 가공된 음식들에 대한 반응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됨을 발견하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왔다(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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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Volkow et al., 2008).

세 번째로, 갈망은 중독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면서 DSM-5에 추가된

개념이다. 물질 단서에 노출되면 갈망이 유발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생

성시키고 물질 사용 행동이 증가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Volkow et al.,

2006). 음식중독에서도 갈망이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는데, 음식중독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고지방, 고설탕 음식에 대한 높은 갈

망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Gearhardt et al., 2014). 한편, 갈망하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Gearhardt et al., 2014, Meule & Kubler, 2012), 이는 약물 중독자들이

강한 원함을 가지지만 꼭 좋아함이나 쾌감을 갖지는 않는다는 현상과 유

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Berridge, 2009, Berridge & Robinson, 1995).

네 번째로, 금단이란, 물질 소비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때 나타나는 생리

적, 심리적 증상을 말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로는 ‘음식중독에서 고

가공 음식의 섭취를 중단했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가?’ 에 대한 답을

내려줄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 모델에서 쥐의 식단에서 당

을 제거했을 때 치아를 떨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음식중독에서 금단 증상이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Avena et al., 2008, Galic & Persinger, 2002),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내성이다. 내성은 금단과 마찬가지로 중독에

서 나타나는 독특한 증상으로,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물질이 필요해지는 것을 말한다. 음식중독의 관점에서 고설탕, 고지

방, 고가공 음식 섭취와 관련한 내성 증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경험적 연

구는 없는 상황이다. 중독 특유의 기제가 음식중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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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음식중독을 물질중독의 핵심 특성들과 견주어 살펴볼 때, 과

도한 음식 섭취와 물질 사용은 갈망과 보상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유사점을 지니며, 이는 음식중독 개념의 타당성을 지지해주는 부분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중독적 물질이 될 수 있는지, 고가공 음식

과 관련하여 금단과 내성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게 내

려지지 않은 부분으로,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음식중독과 폭식 장애

음식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섭식 문제, 비만 등에 중독

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섭식 장애 중에

서도 특히 폭식 장애(Binge Eating Disorder)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

다. 폭식 장애와 음식중독은 임상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식

중독은 폭식 장애의 심화된 표현형(phenotype)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

는 등 이 두 개념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폭식 장애 집단 내에서 YFAS 기준으로 한 음식중독 빈도의 범위

는 42-57%로 나타났고, 음식중독 증상은 폭식 에피소드 빈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arhardt et al., 2013). 또한 YFAS의 음식중독 진단기

준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폭식 장애는 27-30%의 범위를 보였다

(Davis et al., 2011; Gearhardt et al., 2014). 폭식 장애와 중독은 통제 상

실, 갈망, 끊기 어려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용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Davis & Carter, 2014). 이러한 임상적으로 유사한 특성

으로 인해 두 개념의 공통되거나 독특한 측면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중독과 폭

식 장애 두 개념 간에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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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넘어서 잠재적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폭식 장애와 중독이 공유하는 기저의 메커니즘으로 충동성, 보상기능의 문

제, 의사결정 문제, 정서조절 문제 등이 제안되었다(Kenny et al., 2017;

Manasse et al., 2015; Manwaring et al., 2011; Schulte et al., 2016).

Schulte 등(2016)은 폭식 장애는 섭식 제한, 체형 및 체중에 대한 걱정

이라는 특유의 기제를 갖는 한편, 중독과 섭식 장애의 공통적인 기제로는

보상체계 기능의 문제, 갈망, 정서조절 곤란, 충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일

부 연구자들은 음식중독은 폭식 장애의 하위 집단과 관련될 수 있다고 제

안한다(Davis, 2013; Davis & Carter, 2014). Meule와 Gearhardt(2014)는

폭식 장애에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섭

식 제한이 특징적이고 두 번째 유형은 높은 부정정서와 충동성(Grilo et

al., 2001; Stice et al., 2001)이 특징적이다. 이 두 유형은 기저에 다른 기

제를 가질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유형은 보상시스템의 문제와 같은 음

식중독의 기제와 공유될 수 있어 보인다(Carter et al., 2019). 그러나 음식

중독을 폭식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단정 짓기에는 제한점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폭식 장애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음식중독

을 보고할 수 있다(Gearhardt et al., 2014; Ivezaj et al., 2016). 이는 섭식

장애와 구분되는 음식중독의 진단적 유용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음식중독을 독립적인 진단적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음식중독의 차원적 모델: 보상적 섭식

섭식 문제를 중독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독

적 섭식을 스펙트럼 상에서 보는 관점을 취하며 다양한 섭식 관련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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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원 상에서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Davis, 2013; Vainik et al.,

2015; Vainik et al., 2019b). 병리적 섭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제한된 섭식이고 다른 하나는

탈억제적 섭식이다. 이 중 탈억제적 섭식 문제를 설명하고자 제안된 개념

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에는 정서적 섭식, 외부적 섭식, 쾌락적 허기, 폭

식, 음식중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다양한 척도들을 통해서 측정

된다. 식이행동질문지(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van Strien

et al., 1986)가 측정하는 정서적 섭식과 외부적 섭식은 각각 내부 단서인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섭식을 하는 것,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과 같은

외부 단서에 대한 반응으로 섭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쾌락적 허기 척도

(The Power of Food Scale; Lowe et al., 2009)는 음식 접근성에 영향받

는 섭식을 측정한다. 신경성 폭식증 검사(Bulimia Test-Revised; Thelen

et al., 1991)와 폭식 행동 척도(Binge Eating Scale; Gormally et al.,

1982)는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 폭식 행동

을 측정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이 개념들은 낮은 자기 통제, 높은 섭식 동기로

특징 지워지고 이 개념들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모두 섭식통제 상실을 강

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준다(Bongers & Jansen, 2016;

Vainik et al., 2015). Davis(2013)는 위의 다양한 개념들을 한 차원 상에서

통합해서 보는 연속선(continuum)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모델에 따

르면 과식의 여러 개념들은 연속선 상에서 있으며 심각도와 강박적으로

먹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그림 1). 차원 상에서 수준은 ‘항상성 섭식

(homeostatic eating)’부터 시작한다. 항상성이란 ‘시스템의 내적 환경을 스

스로 조절하여 안정되고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을 뜻하며(Canon,

1929), 따라서 항상성 섭식은 열량의 필요를 탐지하는 본능적, 신체적인



- 12 -

배고픔에 의한 섭식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과도한 섭취는 이루어지지 않

는다. 다음 단계는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음식 단서에 반응해서 먹게 되

는 수동적 과식 단계로, 이 수준에서는 자신이 과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

지 못한다. 나아가 과식이 잦아지는 단계를 지나면 섭식 통제 상실을 간

헐적으로 동반하는 ‘폭식 삽화’를 경험하고, 더 심각해지면 진단적 수준의

‘폭식 장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폭식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더욱

심하고 강박적인 수준의 ‘음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음식중

독은 ‘강박적 과식’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심각도와 강박성 수준을 반영하는 과식의 차원

(Davis, 2013의 내용을 시각화함)

Vainik 등(2015)은 Davis(2013)의 제안을 확장시켜서 과식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단일한 표현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 개념

들을 통합하여 ‘통제되지 않는 섭식(Uncontrolled Eating: UE)’이라고 명명

했다. 나아가 Vainik 등(2015)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사용하여 다양한 섭식 관련 척도들이 UE라는 차원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

으로 가정한 연속선 모델을 검증했다. 즉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분석 결

과, 과식과 관련되는 섭식 행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에서 UE라는 공

통되는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공통되는 요인 내 한 차원상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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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들이 다른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ainik et al., 2019b).

구체적으로는 섭식 충동은 UE의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했고, 정서적 섭식

는 UE의 중간 수준에 위치했으며, 탈억제, 폭식, 음식중독 순으로 UE의

높은 수준에 위치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섭식 척도들이 반영하

는 과식의 수준이 상이하며, 각각의 척도들로는 과식 수준의 전체 스펙트

럼을 포착하지는 못함을 시사한다(Mason et al., 2017; Vainik et al.,

2019b).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척도들로는 각기 초점을 두는 특성이 미

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Vaikik 등(2015)의 ‘통제되지 않는 섭식’ 혹은

Davis(2013)의 ‘강박적 과식’ 개념의 온전한 특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한편, 최근 과식 관련 연구자들은 강박적 과식 및 통제되지 않는 섭식은

‘보상적 섭식(Reward Related Eating: RRE)’으로 설명된다고 제안한다

(Brewer et al., 2018; Epel et al., 2014; Mason et al., 2017; Vainik et al.,

2019b). 보상적 섭식은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주는 보상

에 반응하여 강박적으로 이루어지는 섭식’을 말하며, 특히 고지방, 고설탕,

고열량의 아주 맛있는 음식(highly palatable food)에 반응하여 강한 과식

욕구가 유발된다고 여겨진다(Kessler, 2010; Moss, 2013; Volkow et al.,

2011). 고설탕, 고지방으로 이루어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의 반복적인 섭취

는 오이오피드 및 도파민 관련 보상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Stice et al.,

2013; Volkow et al., 2011), 뇌 신경의 변화는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

시켜 더 높은 수준의 강박적 과식 욕구 및 통제되지 않는 섭식이 더욱 강

화되는 결과를 낳는다(Davis et al., 2007; Domingo-Rodriguez et al., 2020).

이는 전통적인 중독 모델에서 설명하는 물질 사용과 보상 관련 뇌신경 변

화의 관계 양상과 유사하며, 이러한 점에서 음식중독은 보상적 섭식의 차

원에서 극단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Gearhardt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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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섭식은 정적, 부적 강화로 인해 형성된다. 음식 섭취를 통해 긍

정정서가 증가되거나 부정정서가 감소되는 경험(정적, 부적 강화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예: 부정정서를 느낄 때)이 생기게 될 때

이전에 보상(예: 부정정서의 완화)을 이끌었던 유사한 행동(예: 고칼로리

음식 섭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조건 형성된 행동들은 그 결과인 보상으

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섭식 습관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여 배고픔이 아닌 다른 이유로 먹는 비항상성 섭식

(non-homeostatic eating)이 ‘보상적 섭식’인 것이다(Brewer et al., 2018).

보상을 위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보상적 섭식이 반복되면 신체가 요

구하는 것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과식 습관이 형성되고, 점차 보상 신

경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과식의 극단인 음식중독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Gearhardt et al., 2011; Kessler, 2010; Mason

et al., 2017), 보상적 섭식에 대한 욕구는 중독적 섭식의 강력한 기제가 된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섭식 문제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강박적

과식 및 통제되지 않는 섭식, 그리고 이러한 섭식 문제를 이끄는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을 전체 스펙트럼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부재한 상황

이다. 과식과 관련되는 기존의 척도들이 다수 있으나, 각기 측정하고자 하

는 주요 개념(예: 음식갈망, 정서적 섭식, 폭식 행동 등)이 상이할 뿐만 아

니라, 각 척도가 반영하는 강박적 과식 욕구의 수준이 다르다. 물론 여러

척도들에서 강박적 과식 욕구의 수준을 반영하는 일부 문항들을 선택적으

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연구 간 일관성을 저해하며 혼란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pel 등(2014)은

강박적 과식의 온전한 특성을 전체 스펙트럼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 based Eating Drive Scale: RED-9)’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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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9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구성 개념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포함

한다: 과식통제상실(lack of control over eating), 음식몰두(preoccupation

with food), 포만감부족(lack of satiation). 이 세 가지 요인은 통제되지 않

는 섭식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폭넓은 논의

가운데 추려진 것들이다(Epel et al., 2014). 이후 Mason 등(2017)은 척도

가 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수 있도록 RED-9를 개정하여

RED-13(Reward-based Eating Drive Scale-13)을 개발했다. RED-13은 1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RED-9와 동일한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RED-13은 RED-9에서는 부족했던 보상적 섭식 욕구 스펙트럼의 극단의

미묘한 변량까지 포착하면서 전체 스펙트럼을 측정한다(Mason et al.,

2017).

음식중독의 사회문화적 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음식중독은 고설탕/고지방을 함유한 고도로 가공된

음식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식이 주는 보상에 의해 섭식이 강화

되는 보상적 섭식의 반복을 통해 지속, 발전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비만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과 함께 음식중

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에는 현대 사회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

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현대의 음식 환경은 고

설탕, 고지방,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로 가득 차고, 이러한 음식에 대한 접

근성 또한 매우 용이하다. 그 뿐 아니라 방송 매체를 통해 음식 광고나 먹

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일

상화된 현대인들에게 Sns의 맛있는 음식과 관련된 정보들, 영상들을 비롯

한 시/청각적 자극들이 끊임없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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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식 환경에 따라 섭식의 학습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맛있는

음식에 자주 노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음식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매우 쉽

고 빠르게 학습될 수 있다(Jansen et al., 2015; Kessler, 2009). 특히 음식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음식 단서만 주어져도 음식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한다. 음식 단서에 대한 반응성의 증가는 배고픔과 같은 내부적, 본능

적 신호보다 맛있는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외부적, 가공된 신호에 의한

섭식 습관을 쉽게 만든다(Brewer et al., 2018; Davis, 2013). 음식 단서가

가득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배가 고프지 않아

도 음식을 먹는 비항상성 섭식을 유발시킬 수 있다(Lowe & Butryn,

2007). 선행 연구에서, 아동과 성인들이 음식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더 많

은 음식 섭취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배고픔과는 상관이 없었다

(Harris et al., 2009). 또한 음식 광고에 잠깐 노출되는 것이 음식 섭취량

을 늘리는지에 대한 메타 연구 결과, 아동의 경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Boyland et al., 2016). 한편, 보상민감성과 음식 섭취량의 관계에서

정크푸드 광고가 조절 효과를 보였던 연구 결과를 볼 때(Kidd & Loxton,

2018), 과식 문제를 유발하는 데 있어 사회적, 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심리

적 특성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음식중독의 성격적 요인

현대 사회는 달콤하고 맛있는 가공 음식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보상적

섭식이 쉽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으로, 실제로 과도한 과식 행동, 비만 등

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 환경에서도 누

군가는 섭식의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

는 음식중독에 취약한 개인적 특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음식중독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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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음식중독

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이에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

의 발달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강화 민감성 이

론(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RST)에 따르면 ‘보상민감성’과 ‘충

동성’이 약물 남용, 도박, 알코올 문제 등의 중독적 행동의 발달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Gray, 1970; Loxton et al., 2008). 보

상민감성과 충동성 두 요인은 중독 문제 뿐 아니라 과식 관련 섭식 문제

와도 관련되어 연구되어 온 개념들로, 중독적 섭식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

으로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상민감성

보상민감성(reward sensitivity)이란 강화 민감성 이론에서 생물학적 기

반을 토대로 개념화한 성격특성으로, 자신의 환경에서 보상을 알아차리고,

추구하며, 보상 잠재력이 높은 상황을 선호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말한다

(Gray & McNaughton, 2000). 보상민감성의 기저에는 보상 자극에 민감한

신경생물학적 동기 체계인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가 자리 잡고 있으며, 뇌의 도파민성 보상경로(mesolimbic dopamine

reward pathway)는 보상민감성의 핵심적인 생물학적 기초가 된다고 여겨

진다(Gray & McNaughton, 2000). 중독 영역 연구에서 과도한 물질 사용

은 도파민성 보상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섭식에 중독

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의 흐름 속에서 약물 남용이 뇌의 도파민성 경로에

미치는 강화 효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열량의 맛있는 음식들(예: 초콜렛,

칩 등과 같은 정크푸드) 역시 도파민성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Meule & Gearhardt, 2014). 이렇게 약물 남용과 맛있는 음식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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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공통적으로 보상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서 보상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물질 사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고설탕,

고지방을 함유한 ‘아주 맛있는 음식’에도 쉽게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Davis, 2013; Dawe & Loxton, 2004; Domingo-Rodriguez et

al., 2020; Hennegan et al., 2013). 최근 도파민 관련 보상체계가 성격 수

준에서의 보상민감성과도 강하게 연결된다고 제안되는데(Krupirc & Corr,

2017),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알코올 남용 및 불법 약물 사용 등의 다양

한 중독 행동과 보상민감성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들을 보여

준다(Bijttebier et al., 2009; Smillie et al.,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맛

있는 음식에 대한 과식 역시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보상민감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제안된다(Kidd & Loxton, 2018).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식

사진을 보는 동안 보상경로가 활성화되는 수준은 자기보고 질문지로 측정

된 보상민감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Beaver et al., 2006). 또한 높은 보상

민감성은 폭식, 고설탕/고지방 음식에 대한 선호도, 디저트 이미지에 대한

접근 반응성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et al., 2007; Guerrieri

et al., 2007; May et al., 2016; Schag et al., 2013). Loxton과

Tipman(2017)의 연구에서는 폭식, 정서적 섭식, 쾌락적 허기가 보상민감

성과 음식중독 사이를 간접 매개했다. 이러한 효과가 부정정서와 충동성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유효했던 점은, 보상민감성이 과도한 섭식 및 음식

중독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성격적 취약성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연구 흐름을 살펴볼 때, 높은 보상민감성은 물질중독 뿐

아니라 강박적 과식 및 음식중독의 발생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나타나는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는 중독적 섭식 행동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Davis et al., 2008; Loxton & Daw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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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조급성

충동성 역시 음주 문제, 약물 남용, 과식 등의 행동 문제와 밀접한 개념

으로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Loxton et al., 2008; Nasser et al., 2004). 충

동성은 결과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경향

성을 말한다(Moeller et al., 2001). 그러나 충동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되게 나타나고 충동성을 구성하는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충동성의 다양한 측면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연구가 이루어졌

고, 그 결과 다음의 5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뉘었다: 부정조급성, 긍정조급

성, 인내부족, 계획성부족, 자극추구(Cyders & Smith, 2007). 이 중 부정조

급성은 부정정서와 충동성을 통합한 개념으로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무분

별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충동성의 다른 하위 요

인들과는 다르게 특히 다양한 중독 문제들에서 강력한 기질적 위험요인으

로 주목받아왔다(Coskunpinar et al 2013; Fische et al., 2008). 부정조급성

은 알코올 문제, 약물 남용, 병적 도박 등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

타난다(Cyders & Smith, 2007).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 및 대마초 중독에 대해 충동성의 다른 하위 요인

들은 관련을 보이지 않은 반면, 부정조급성이 유일하게 예측 요인으로 나

타났다(Wardell et al., 2016). 뿐만 아니라 부정 조급성은 과식과 관련되는

섭식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는 연구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다(Carrard et

al., 2012; Davis & Fischer, 2013; Fischer et al., 2004; Fischer et al.,

2008). 특히 중독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동성의 개념들 중 부정정서 조

급성이 폭식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Culbert et al.,

2015). 또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섭식 장

애의 수준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을 예측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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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나타났으며(Murphy et al., 2014; Wolz et al., 2016), 음식중독과

부정조급성, 자기지향성, 정서조절곤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오직

부정조급성만이 음식중독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lz et al., 2017).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부정조급성은 물질 사용 문제 및 섭식문

제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로서 음식중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음식중독의 인지적 요인: 섭식기대와 음식기대

중독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른 중독 행동이 아닌

섭식 문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즉,

성격적 취약성 요인이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

을 설명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면 중독적 섭식의 기제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 음주 영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

대이론을 과식 관련 섭식 문제에 적용하여 중독적 섭식의 기제를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섭식기대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Tolman(1932)이 처음 제시한 이론으로,

직접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행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면

어떤 행동이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인지 모델이다(Bruce et al., 2009). 이 이론은 기질과 행동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중독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

대이론은 도박 행동, 알코올 남용, 흡연 등의 문제들에 주로 적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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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andon & Baker, 1991; Smith et al., 1995; Walters & Contri, 1998).

Smith 등(1995)의 연구를 보면,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알코올 기대

가 선행되고, 기대 이후의 음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기대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알코올기대를 비롯한 물질기대와 관련된 연

구들이 확장되면서 섭식기대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게 되었다. 즉, 섭식 문

제를 지닌 사람들은 음식 섭취에 앞서 섭식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며

이는 문제적 섭식 행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Hohlstein 등(1998)은 기대이론을 섭식 문제에 적용시켜서 섭

식이 주는 강화를 통해 학습된 기대를 측정하는 ‘섭식기대척도(Eating

Expectancy Inventory: EEI)’를 개발했다. EEI는 다음의 총 5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섭식이 부정 정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 섭

식이 보상으로서 유용하다는 기대, 섭식이 통제감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섭식이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는 기대, 섭식이 지루함을

달래줄 것이라는 기대. 섭식기대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섭식기대 척

도에서 각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섭식기대와 폭식 간 관련성을 보는 연구들을 살펴볼 때,

섭식기대 요인 중 섭식이 부정정서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는 폭식

과 가장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er et al., 2013; Pearson

et al., 2012).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섭식기대가 폭식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윤은하, 2018; 황정임, 금명자, 2016), 섭식이 부정

정서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정서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마리아, 2012).

한편 기존 중독 연구 영역에서는 물질사용이나 중독 행동의 결과에 대

한 강한 믿음이 중독에 취약한 성격 특성과 중독 행동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예를 들어 보상에 민감한 성격특성이 음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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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음주기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Gullo et

al., 2010; Ivory & Kambouropoulos, 2012; Kabbani & Kambouropoulos,

2013). 섭식 영역에서도 기대이론이 적용되면서 기질 및 성격과 문제적 섭

식 행동 간의 관계를 섭식기대가 연결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부정조급성과 폭식 행동 사이에서 섭식이 부정정서를 완

화시켜줄 것이라는 섭식기대가 매개 효과를 보였고(Combs & Smith,

2009; Davis & Smith, 2018; Racine & Martin, 2017), 보상에 대한 섭식

기대가 보상 민감성과 폭식의 관계를 매개했다(Schell et al., 2019). 또한

Hennegan 등(2013)의 연구에서 보상민감성은 섭식기대와 유의미한 관련

성을 보였고, 보상 민감성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를 섭식이 부정정서와 지

루함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매개했으며, 보상 민감성과 외부적 섭식

의 관계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가 매개했다. 이처럼 섭식기대는 개인의

특질과 문제적 섭식을 연결 짓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중독적 섭식

과 섭식기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지만, 중독 영역에서 이미

중독 물질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기질이 중독 행동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서 주 경로임이 반복 검증되어 온 것을 고려할 때,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

식 욕구의 유발 및 유지에 있어서도 섭식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와 섭식기대

과식과 관련되는 섭식 문제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

대표적인 요소 하나는 정서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정서는 과식을 유

발하고(Kukk & Akkermann, 2020), 폭식 행동의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

며(Nicholls et al., 2016; Stice & Agras, 1999), 정서적 섭식과도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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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Cardi et al., 2015). 최근에는 부정정서 뿐 아니라 긍정정서 역시

과도한 섭식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제기된다. 음식을 먹는 순간에 긍

정적 기분을 경험하고 있다면 음식을 억제하지 않으며(Dingemans et al.,

2009), 긍정 정서는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의 섭식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Evers et al., 2013), 섭식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폭식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Wolff et al., 2000).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정서와 폭식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변지애, 이주영,

2016). 이렇듯 정서는 과식과 관련된 섭식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반복 검증되어왔는데, 정서와 섭식 문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를 밝히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서에 대해 어떠한 태도 및 대처를 보이는지에 따라 정서가 과도한 섭식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된다(Gianini et al., 2013; Macht

et al., 2004).

섭식기대는 섭식을 통해서 긍정정서가 증가하거나 부정정서가 감소되는

등의 정서 개선을 도모하려는 태도를 반영하는 인지적 요소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정서적 상태가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섭식기대가

관여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도 부정정서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을 섭식기대가 조절하는 결과를 보였다(윤은하, 2018).

자기조절이론을 기초로 하여 폭식에 대해 ‘상태-기반 이론’이 제안된 바

있는데(Pearson et al., 2015),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조절능력이 고갈되는

순간(예: 부정정서 상태)에 섭식과 관련된 강한 기대 신념(예: 음식이 기분

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신념)이 크면 폭식의 위험도가 커진다. 최근 생태

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를 사용하여 비만 성

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정서, 섭식 제한 수준, 음식이 기

분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섭식기대가 높을수록 그 후 폭식이 증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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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여주었다(Pearson et al., 2018). 이는 개인 내적 정서의 변화는 섭

식기대의 변화와 함께 음식에 대한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위의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정서적 상태와 섭식 행동의 관계에

서 섭식기대의 활성화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할 때, 중독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서상태와 섭식기대를 함께 고려한다면

중독적 섭식의 기제를 보다 역동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보상적 섭식이 형성되는 원리가 음식 섭취 이후 긍정정서

가 증가되거나 부정정서가 감소되는 보상 경험으로 인해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는 습관이 강화되는 것임을 고려하면(Brewer et al., 2018), 보상

적 섭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섭식이 보상이 될 것이다’ 혹은 ‘섭식이 부

정정서를 완화시켜줄 것이다’ 등과 같은 섭식에 대한 기대가 함께 학습 및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 어떠한 정서적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

황이 과거에 섭식을 통해 보상 경험을 했던 상황과 유사하다면 섭식기대

가 촉발되며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일어나는 순환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이

러한 양상이 반복된다면 점차 통제되지 않는 과식이 심화 될 수 있다.

음식기대

지금까지 과식 관련 섭식 문제에 기대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보면 섭

식기대 척도(EEI)를 사용하여 DSM-5 진단 기준에 근거한 섭식 장애(예:

폭식 장애)나 과식과 관련된 특정 섭식 행동(예: 정서적 섭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주를 이룬다. EEI로 측정하는 섭식기대는 일반적인 음식 섭

취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그런데 기대이론을 음식중독 관점에

서 강박적 과식 행동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섭식’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음식의 종류’에 따른 기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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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에 연구의 초점이 되어온 과식 관련 섭식 문제들(예: 폭식 행동,

정서적 섭식 등)에서는 음식의 종류가 고려되지 않지만, 음식중독은 개념

상 특정 음식의 영향력이 강조되기 때문이다(Gearhardt et al., 2009). 연구

들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및 지방을 다량 포함하는 고도로 가공된 식

품들의 반복적인 섭취는 보상 회로의 관여를 증가시키고(DiFeliceantonio

et al., 2018), 음식갈망과 주관적인 통제 상실감을 높일 뿐 아니라(Schulte

et al., 2015; Schulte et al., 2017), 특정 음식들의 섭취가 제한되었을 때

주관적인 고통이 극대화되면서(Falbe et al., 2019; Schulte et al., 2018) 중

독적 섭식을 촉진시킨다는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음식중독의

관점에서 고도로 가공된 음식과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에 대한 기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음식중독과 관련한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줄 것으

로 여겨진다. 기존의 섭식기대 척도인 EEI는 음식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

고 일반적인 섭식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때문에 EEI만으로는 음식중독

을 포함하는 섭식 문제 전 차원에서의 기대 요인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ummings 등(2020)은 다른 종류의 음

식들(고도로 가공된 음식/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에 대해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기대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인 음식기대척도(Anticipated Effects of

Food Scale: AEFS)를 개발했다. 이 척도는 알코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기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널리 쓰이는 Anticipated Effects of

Alcohol Scale(AEAS)를 적용하여 만들어졌다. AEFS는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고,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더 많은 당 섭취, 음

식중독 증상과 관련을 보였으며, 가공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기

대도 음식중독 증상과 관련을 보였다(Cummings et al., 2020; Cummings

et al., 2021). 또한 AEFS는 EEI의 일반적인 섭식기대 이상으로 음식중독

에 대한 설명량을 보였다(Cummings et al., 2020). AEFS는 특정 음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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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적 과식에 대한 인지-정서적 기제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심리측정적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음식갈망과 음식기대

중독 영역에서 물질사용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요소로서 ‘갈망(craving)’

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갈망이란 ‘강한 욕망 혹은 충동’을 말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많은 중독 관련 연구들에서 물

질에 대한 갈망이 물질사용의 증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DSM-5에서 물질사용장애의 진단기준에 추가된 중요한 개념이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Epstein et al., 2009; Fatseas et

al., 2011). 갈망은 물질 자체 뿐만 아니라 물질과 관련된 자극이나 단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Kober & Mell, 2015). ‘단서로 유도된 갈망

(cue-induced craving)’은 물질사용 문제의 치료에 있어서 재발의 핵심적

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갈망 조절을 목표로

하는 인지행동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진다(Conklin et al., 2015; Kober et

al., 2010; Suzuki et al., 2020). 반면 섭식 문제에서 음식갈망 혹은 음식

단서로 유도된 갈망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Boswell & Kober, 2016).

기존의 섭식 장애 치료는 주로 인지행동치료에 집중되는데, 과식 관련 섭

식 문제를 다루는 경우 치료 목표는 주로 과식이나 폭식 에피소드 감소,

체중 감소에 맞춰진다. 그러나 치료를 통해 과식, 폭식의 빈도가 줄어들더

라도 재발이 잦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Jenkins et al., 2011). 기존

섭식 치료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최근 섭식의 중독적 특성에 대

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섭식 문제 치료에서 재발이 잦은 이유는

‘음식갈망’과 같은 중독적 요소가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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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며 섭식 문제에 있어서도 중독적 관점에서 갈망 조절 등의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다(Carter et al., 2019;

Linardon & Messer, 2019; Wolz et al., 2017).

연구들에 따르면 음식과 음식 단서는 갈망의 증가와 관련되고, 갈망은

과식, 폭식 에피소드, 비만 등에 선행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으로 여겨진다

(Rodríguez et al., 2005; Rogers & Smit, 2000). 특히 고지방, 고열량의 음

식들은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갈망은 단기적

으로 폭식 에피소드를 예측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Boswell & Kober, 2016; Boyland et al., 2016; Weltens et al., 2014). 또

한 음식 단서만으로도 음식갈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Meule 등

(2018)의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들을 음식이 나오는 비디오 영상에 노출

시킨 뒤 음식갈망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음식갈망이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고 폭식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증가를 보였다.

실제로 고도로 가공된, 고칼로리 음식이 도처에 즐비하고 음식 단서가 많

은 현대 음식 환경을 고려하면 음식 단서는 갈망을 유발시켜 통제되지 않

는 과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섭식 문제 영역에서도 중독 영

역의 치료적 접근을 고려하여 갈망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중독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결과 기대 모델(outcome expectancy

model)’에서는 갈망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물

질 관련 단서에 노출된 이후 물질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유발되고,

그 후 갈망이 생성된다(Tiffany, 1999). 알코올 음료라는 정보를 받은 위약

(placebo) 처치에도 기대와 갈망이 증가하는지 본 연구에서 유리잔에 보드

카를 뿌린 레몬에이드를 마신 후 증가되는 알코올기대는 알코올갈망과 유

의미한 관련을 보였다(Christiansen et al., 2016).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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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 자극 이론에서도 내/외적 활성화 자극이 있을 때 결과 기대라

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신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갈망이 일어나

게 된다고 보며, 이러한 이유로 치료 시 알코올 단서 맥락 내에서 인지적

재구성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한다(Wright et al., 1993). 위에서 제시한 물

질 사용 장애에서 설명되는 인지적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기대는 갈망과

근접한 인지적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물질에 대한 갈망을 다루는 CBT에

서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물질기대를 조절, 수정함으로써 물질 갈

망의 조절을 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식 관련 섭식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갈망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기대

모델에 근거하여 음식기대의 조절을 통해 음식갈망을 낮추는 개입을 고려

해볼 수 있다. 특히 음식 단서 맥락 내에서 인지(음식기대)를 다루는 접근

은 섭식 치료에 새로운 시도가 되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연구목적 및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병리적 섭식의 중독적 특성이 강조되는 연구가 증

가되는 추세이나 아직 시작 단계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음식의 영향력, 음식중독과 여타 섭식 장애와의 관계 등에 연구가 집중되

어 있다. 더구나 중독적 섭식의 발생 기제에 대한 개인차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Kenny et al., 2017; Manasse et al., 2015; Manwaring et al.,

2011; Schult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음식중독을 진단적 관점으로

다루기보다는 차원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

서 살펴보았듯이 음식중독을 차원적 관점에서 볼 때, ‘강박적 과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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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섭식’의 스펙트럼 상에서 극단에 위치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스펙트럼의 핵심 특성은 배고픔으로 인해 먹는 섭식이 아닌 정

적 혹은 부적 강화를 통해 형성되어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 보상적 섭식이

다. 즉, 보상적 섭식이 반복되면 습관적 과식의 기초가 형성되어 음식중독

과 같은 병리적 과식의 극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Maso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

와 관련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중 인지적 기대 요인을 핵심으로 하여

성격적, 정서적, 상황적 요인 등이 기대 요인과 함께 음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으로 가정한 것은 보상민감

성과 부정조급성이다. 섭식의 중독적 특성과 관련된 기제를 밝히기 위해

서는 기존 중독 분야에서 다루어져 온 이론과 개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앞서 개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독과 섭식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 온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을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 미치는 성격적 취약성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가정한 것은 두

가지 기대 요인으로, 섭식기대와 음식기대이다. 중독 영역에서 널리 적용

되고 있는 기대이론이 섭식문제에 적용되면서 제안된 개념인 섭식기대(예: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음식은 기쁜 일에 대한 좋은 보상

이다’ 등)는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의 주요한 인지적 기제가 될 것

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보상적 섭식이 음식 섭취가 주는 ‘긍정 경험’ 및

‘부정 경험’에 의해 강화되는 속성임을 고려할 때,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및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발달 및 유지

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음식중독 관점에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 자체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음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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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인지적 기제를 살펴볼 때 일반적인 섭식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특

정 음식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할 수 있다. 이에 고도로 가공

된 음식에 대한 긍정적 기대, 가공이 최소화된 음식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중독적 섭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기대 요인은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 가변성을 지닌다. 즉, 기

본적인 수준의 음식 섭취와 관련된 기대나 음식 종류에 따른 긍/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이러한 인지적 기대가 특별히 강렬하게 활성

화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섭식 및 음식기대가 강렬해지는 순간의 맥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기대 요인이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섭식기대는 음식 섭취를 통해 긍

정정서가 높아지거나 부정정서가 나아지는 것에 대한 인지적 신념이라는

점에서 섭식기대의 가변성은 정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폭식이나 비만 등과 같은 과식 관련 섭식 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정서적 상태가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명백한

현상으로, 보상이 주는 강화로 인해 형성되는 보상적 섭식 및 음식중독 역

시 정서적 상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서적 상태가

무조건적으로 강박적인 과식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정서적 상태에서

섭식기대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

라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일상 장면에서 정서적 맥락

에 따른 섭식기대의 수준 및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음식기대는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라는 점에서

음식기대는 구체적인 음식 단서가 주어지는 맥락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음식기대가 중독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

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식 사진과 같은 ‘음식 단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음식기대 수준을 측정하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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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연구에서 섭식의 중독적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만큼, 중독

영역에서 중시되는 ‘갈망’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음식중독

은 음식갈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결과기대모델’

에 기반하여 음식기대는 음식단서에 의해 활성화되고, 음식갈망에 선행하

는 요소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더불어 물질사용장애 치료 시 ‘갈망 조절’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CBT 방식을 차용하여 인지 전략의 개입이 중독적 섭

식에도 효용 가능성이 있을지 탐색고자 하였다. 특히 단서가 노출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지 전략에 따라 음식기대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음

식갈망도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 과식 관련 섭식 문제의 치료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성격적 취약성, 인지적, 정서적, 상황적 요소들

을 고려하여 섭식의 중독적 특성 및 그 기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나

아가 중독적 특성을 고려한 처치의 효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기대 요인으로, 기대

요인이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

히 기대 요인의 가변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를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 측정한 자료를 사용할 뿐

아니라(연구2), 일상생활(연구3) 및 실험상황(연구4)에서 측정한 자료를 사

용함으로써 개인 내 변산성, 정서 상태, 음식 단서 노출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적 하에 다음의 4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를 통합적으로 도식화

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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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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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에서는 음식중독을 스펙트럼 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보

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를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자

기보고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여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을 유발시

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특성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독과 섭식 모두에 취약한 성격

적 요인이 음주나 도박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중독적 행동이 아닌 섭식

문제로 이어지는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섭식기대와 음식

기대라는 기대요인으로 가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즉, 성격적 취약성이

섭식기대 및 음식기대를 매개로 보상적 섭식 욕구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음식중독으로 연결되는 경로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섭식기대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음을 고

려하여 일상생활 속 정서적 맥락에서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즉, 개인의 정서 상태의 변화와 섭식기대의 활

성화 수준에 따라 이후 일어나는 섭식 상황에서의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

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에 기본적인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

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태순간평가를 사용하여 일상 생활에서 실제

로 섭식을 하게 될 때 경험하는 섭식 전 정서 상태와 섭식 전 기대 수준

을 측정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한 개인 내에서 섭식하기 전에 경험하는 순간 정서 상태와 순간 섭

식기대 수준이 보상적 섭식 욕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4에서는 음식기대는 음식 단서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음식 사진이 노출되는 실험 상황에서

음식 단서에 의해 활성화 되는 음식기대 수준이 음식중독 여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서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유

발되는 기대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기대모델’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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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상황에서 음식 단서에 의해 활성화되는 음식기대는 음식갈망에 선행

하는 인지적 요인일 것으로 가정하였고, 인지 전략을 통해 음식기대 및 갈

망이 조절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물질

중독영역에서 사용하는 갈망조절 과제를 차용하여 인지 전략 과제를 구성

하였고, 이 과제를 통해 음식기대의 수정이 일어나는지, 이는 갈망의 조절

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중독 영역의 결

과기대모델이 섭식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으로 향후 과

도한 과식이나 음식중독을 다루는 치료적 장면에서 새로운 개입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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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타당화

연구 1의 목적은 Epel 등(2014)이 개발한 RED-9(Reward-based Eating

Drive Scale-9)를 보완하여 Mason 등(2017)이 개정한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 related Eating Drive-13: RED-13)를 번안하고 타당화 하는

것이다. 음식중독을 측정하는 도구인 Gearhardt 등(2009)이 개발한 음식중

독척도(YFAS)가 증상 개수를 기준으로 진단하는 방식의 척도인 것과 달

리 RED-13은 음식중독의 핵심 기제라 여겨지는 보상적 섭식 욕구를 스펙

트럼 상에서 측정하는 척도이다. 즉, RED-13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아주

약한 단계인 섭식 충동부터 병리적 단계인 음식중독 수준까지를 포괄한다.

음식중독을 진단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음식중독을 이끄는 기본적인 보상 관련 섭식 욕구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Epel 등(2014)이 개발한 RED-9는 과식통제상실, 음식몰두, 포만감부족

이라는 세 가지 구성개념을 포함하는 자기보고질문지이다. 문항 개발 시,

이 척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적 섭식부터 병리적인 과식까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착할 수 있도록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척도들의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최종 문항은 기존의 폭식

행동 척도(Binge Eating Scale; Gormally et al., 1982)에서 추출한 2문항,

3요인 섭식척도(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Stunkard &

Messick, 1985)에서 추출한 4문항, 새롭게 만들어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RED-9는 현재 시점에서의 BMI와 상관을 보였고,

8년에 걸친 BMI 변화를 예측했으며, 일상에서의 음식갈망 강도와 강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RED-9가 과체중 및 통제되지 않는 과식으

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알아내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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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Mason 등(2017)은 이 척도가 보상적 섭식 욕구의 극단의 미묘한

변량까지 포착하여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수 있도록 RED-9를 개정하여

RED-13을 마련하였다. RED-13은 문항반응이론 분석을 적용하여 RED-9

의 원 문항에 3요인 섭식척도(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Stunkard & Messick, 1985), 특질 음식갈망 척도(Food Craving

Questionnaire–Trait; Meule et al., 2014), 음식중독 척도(Yale Food

Addiction Scale; Gearhardt et al., 2009), 식이 행동 질문지(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Van Strien et al., 1986) 척도들에서 각 1문항씩

선별 및 추가되어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RED-9와 동일하게 3요인

구조를 보였다. RED-13은 RED-9보다 보상적 섭식 욕구의 더 많은 변량

을 설명했고, BMI 및 2형 당뇨병, 충동적 섭식, 달콤한 음식에 대한 갈망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Mason et al., 2017).

섭식 장애 및 비만 집단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측정 도구들이 산재해 있어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어

렵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음식중독과 폭식 장애 간의 관계

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다양한 문제적 과식의 개념들을 통합하

여 측정할 수 있는 RED-13 척도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내 섭식 연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보상적 섭식이 극단적으로

발현되었거나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개입을 도모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도 보상적 섭식 욕구 측정 도구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상적 섭식은 병리적 과식의 발현 이전에 발

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 및 임상가들은 RED-13을 통해 스펙트럼 상

에서 위험군을 알아내고 초기 개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식과 관련되는 섭식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폭

식이나 과식 에피소드를 감소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고, 이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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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률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RED-13을 통해 음식중

독과 같은 병리적 과식을 이끄는 보상적 섭식 욕구 특유의 프로파일을 탐

지한다면 중독적 섭식자 혹은 중독적 섭식 취약자를 포착하여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 1에서는 RED-13을 번안하고 요인구조의 적합도

와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39명(남자 188명,

여자 25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에 게시된 연

구설명문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연구자료는 모두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3.01세(SD = 5.27, 범위 18∼37세)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IRB No.

1908-003/019).

측정도구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based Eating Drive-13: RED-13).

이 척도는 강박적인 과식 욕구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Epel 등(2014)

이 개발한 RED-9 척도에 Mason 등(2017)이 척도가 포착하는 변량을 넓

히기 위해 4문항을 추가하여 개정한 총 13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

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는 총 문항의 평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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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과식통제

상실, 음식몰두, 포만감부족의 세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판 보상

적 섭식 욕구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표본에 따라 .90∼.95

사이로 나타났다.

식이 행동 질문지(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DEBQ).

이 척도는 과식 및 비만과 관련된 섭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Van

Strien 등(1986)이 개발한 총 33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절제된 섭식, 정서적 섭식, 외부적 섭

식의 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효정, 이임순, 김지혜

(1996)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DEBQ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는 요인별로 절제된 섭식이 .90, 정서적 섭식이 .93, 외부

적 섭식이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로 각각 .92, .94, .74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에서는 .91로 나타났다.

3요인 섭식 척도(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TFEQ). 이

척도는 섭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tunkard와 Messick(1985)이 개발한

총 5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져 있

으며 인지적 제한, 탈억제, 배고픔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한오수와 유희정(1991)이 번안하고 이임순(2002)이 수정한 것을 사

용하였으며, DEBQ와 중복되는 인지적 제한 척도를 제외하고 탈억제, 배

고픔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탈억제 척도는 16문항, 배고

픔 척도는 14문항이다. 한국판 TFEQ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1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억제 요인은 .80, 배고픔 요인은 .81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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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질-음식갈망 척도(Trait General Food Craving

Questionnaire: G-FCQ-T). 이 척도는 음식갈망을 측정하기 위해 Nijs

등(2007)이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음식에 대한 몰두, 통제 상실, 정서적 갈망,

긍정적 결과 기대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지혜 등(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한다. 한국판 G-GCQ-T

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폭식 행동 척도(Binge Eating Scale: BES). 이 척도는 폭식 행동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Gormally 등(1982)이 개발한 총 16개 문항의 자

기보고형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폭식의 행동 표현 및 감정, 인지와 관련

된 3-4개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당 0-2점 혹은 0-3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폭식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현(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BES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예일 음식중독 척도(Yale Food Addiction Scale 2.0: YFAS 2.0).

이 척도는 음식중독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Gearhardt 등(2016)이 DSM-5

의 물질 관련 장애의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한 총 35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중독과 관련된 11

가지 증상들을 진단하기 위한 33개 문항들과 임상적인 증상을 측정하는 2

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8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진단/비

진단의 이분형 진단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만 등(2018)이 번

안한 한국판 YFAS 2.0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YFAS 2.0의 내적 일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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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 문항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는 Kuder-Richardson 20

이 .97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산출을 위해 신장과 체중 자료

를 자기 보고를 통해 수집하였다.

절차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의 번안 및 타당화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원 척도의 문항 내용을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먼저 원판 RED-13의 주 개발자인 Ashley E. Mason으로부터 한국어 번

안 타당화 허가를 받아 연구자가 문항 내용을 일차적으로 번역하였다. 이

후 번역된 문항들과 원판 문항들을 임상심리학 전문가 1명이 검토하여 일

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문항들을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임상심리학 전문가 1명이 영어로 역번역 하였다. 역번역된 결과를 연구자

와 역번역자가 함께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문항 내용을 결정하였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번안된 RED-13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표본

439명을 표본 1과 표본 2로 나누어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 표본 1은 총

219명(남 95명, 여 124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45세(SD = 4.05,

범위 18∼35세)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 표본 2는 총

220명(남 93명, 여 12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66세(SD = 3.78,

범위 18∼37세)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판 RED-13의 신뢰도와 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한국판 RED-13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일

치도와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렴 및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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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판 RED-13과 다른 측정 도구들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RED-13과 한국판 식이 행동

질문지, 3요인 섭식 척도의 탈억제와 배고픔 하위 요인, 일반적 특질 음식

갈망 척도, 폭식 행동 척도, 음식중독 척도, 그리고 BMI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통계적 분석

SPSS(version 23.0)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 및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축요인방식

(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가정

하는 사각 회전의 프로맥스(Pro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AMOS(version 26.0)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보다 큰 값이면 합당한(reasonable)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RMSEA는 .08보다 작은 값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계수로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척도의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97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가 .7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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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 13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 1(N = 219)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

적합성 지수는 .89로 문항 간 상관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보기 위한 Bartlett 검증 결과, χ2 = 1388.90, df = 78, p <

.001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살펴보기 위해 주축 요인 추출(principle

axis factoring) 방식 및 사각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

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었다(고유치 = 5.78, 1.79, 1.05). 스크리

도표(scree plot)와 원판 RED-13도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3개 요인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요인 1은 ‘과식통제상실’과 관련된 6문항, 요인 2는 ‘음식몰두’와

관련된 4문항, 요인 3은 ‘포만감부족’과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구조 및 요인별로 해당하는 문항 구성이 원척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문항 내용과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RED-13의 전체 문항이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3개 요인 구조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AMOS를 사

용하여 표본 2(N = 220)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χ2 = 156.318, df = 62, p < .001로 나타났고, 한국판 RED-13의 3요

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 .934, TLI = .916, RMSEA = .076(90%

CI: .059-.093)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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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판 RED-13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439)

었다. 한국판 RED-13의 요인구조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와 함께 그림 3

에 제시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1 2 3

요인 1. 과식통제상실(loss of control over eating)

1.맛있는 음식 앞에서 통제감을 잃는 느낌이 든다. .836 -.016 -.032

4.내가 사랑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의지력이 없다. .752 .056 -.055

2.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것 같다. .747 -.039 .132

11.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특정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549 .169 .012

3.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남기는 것이 어렵다. .548 -.135 .243

13.음식이 맛있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다. .449 .054 -.157

요인 2. 음식몰두(preoccupation with food)

7.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023 .986 -.209

12.아무리 노력해도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111 .628 .189

8.음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 날들이 있다.

-.073 .586 .121

9.음식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100 .489 .128

요인 3. 포만감부족(lack of satiation)

10.나는 항상 배고픔을 느낀다. -.111 .237 .674

6.쉽게 배가 차지 않는다. -.001 -.098 .660

5.너무 배가 고파서 내 위가 밑 빠진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018 .020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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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판 RED-13의 요인 간 상관

1 2 평균 표준편차

1. 과식통제상실 - 3.45 .76

2. 음식몰두 .53*** - 2.36 .88

3. 포만감부족 .47*** .59*** 2.42 .86

***p < .001.

그림 3.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요인구조

주. LOC = 과식통제상실, PWF = 음식몰두, LOS = 포만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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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효과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점수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남녀 두 집단에 대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판 RED-13 총점은 여자(M = 2.95, SD = .68)가 남자(M

= 2.62, SD = .7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37) = -4.99,

p < .001.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 과식통제상실 점수는 남자(M =

3.19, SD = .84)에 비해 여자(M = 3.50, SD = .74)가 더 높게 나타났고,

t(371.35) = -4.05, p < .001, 음식몰두 점수도 남자(M = 2.00, SD = .78)보

다 여자(M = 2.51, SD = .93)가 높게 나타났다, t(431.51) = -6.21, p <

.001. 포만감부족 점수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437) =

-1.58, p = .115.

신뢰도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계산하였으며, 표본 2의 참여자 중 97명을 대상으

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으며, 3개 하위 척도 별로 과식통제상실, 음식몰두,

포만감부족 요인은 각각 .84, .84, .75로 나타나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

구 척도의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7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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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및 변별 타당도

먼저 한국판 RED-13의 수렴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보상적 섭식 욕구

와 관련되는 개념들을 측정하는 DEBQ의 정서적 섭식과 외부적 섭식 하

위요인, TFEQ의 탈억제와 배고픔 하위요인, G-FCQ-T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표 3). 한국판 RED-13의 총점은 DEBQ의 정서적 섭식 요인

및 외부적 섭식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50, p < .001; r

= .46, p < .001, TFEQ의 탈억제 요인 및 배고픔 요인과도 강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r = .70, p < .001; r = .64, p < .001. 또한 한국판 RED-13

은 보상적 섭식 욕구와 아주 밀접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음식갈망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인 G-FCQ-T와 매우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r = .75, p < .001. 한편, RED-13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DEBQ의 절제된 섭식 요인과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낮

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7, p = .003.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판 RED-13이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

다.

준거 타당도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상적

섭식 욕구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섭식 문제인 폭식 행동 및 음식중

독을 측정하는 척도인 BES, YFAS 2.0과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3).

그 결과, 한국판 RED-13 총점은 폭식 행동과 음식중독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68, p < .001; r = .5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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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판 RED-13과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 RED-13 -

2. DEBQ-R .17** -

3. DEBQ-E .50*** .25*** -

4. DEBQ-X .46*** .09 .39*** -

5. TFEQ-D .70*** .27*** .58*** .41*** -

6. TFEQ-H .64*** -.04 .43*** .42*** .59*** -

7. G-FCQ-T .75*** .17** .69*** .50*** .74*** .64*** -

8. BES .68*** .25*** .51*** .39*** .76*** .60*** .71*** -

9. YFAS 2.0 .53*** .10 .49*** .22*** .54*** .50*** .66*** .57*** -

10. BMI .12* .13* .03*** .02*** .25*** .07*** .05*** .15*** .12* -

평균 2.70 3.15 2.40 3.36 5.97 4.01 58.84 24.98 2.23 21.73

표준편차 .67 .91 .94 .53 3.23 2.80 18.89 5.99 2.82 3.08

주. RED-13 = Reward-based Eating Drive Scale, DEBQ-R =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절제된 섭식, DEBQ-E =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정서적 섭

식, DEBQ-X =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외부적 섭식, TFEQ-D = 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탈억제, TFEQ-H = 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배

고픔, G-FCQ-T = General-Food Cravings Questionnaire-Trait. BES = Binge Eating

Scale, YFAS 2.0 = Yale Food Addiction Scale, BMI = Body Mass Index, F-FCQ-T와

BES는 문항 총점을 제시함, 그 외 척도는 문항 평균을 제시함.
*p < .05. **p < .01. ***p < .001.

논 의

연구 1에서는 보상 관련 과식 욕구를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Mason 등(2017)에 의해 최근 개발된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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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번안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과식통제상실, 음식몰두, 포만감부족의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판 RED-13의 요인구조

와 동일한 결과이다.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

도 모두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판 RED-13의 문항들이 보상적 섭

식 욕구를 반영하는 특성들을 일관되고 안정되게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한국판 RED-13는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적 섭식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인 과식과 관련되어 기존에

사용되어 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한국판 RED-13은 DEBQ의 정서

적 섭식 및 외부적 섭식 요인과는 중등도 내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인 한

편, 절제된 섭식 요인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TFEQ의

탈억제 및 배고픔 요인, G-FCQ-T로 측정되는 음식갈망과 모두 강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보상적 섭식 욕구와 음식갈망 간의 매우 강한 상

관은 당이 높은 음식들은 보상 및 갈망과 관련된 뇌 영역을 자극하여 음

식갈망을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Lennerz et al., 2013) 및 보상적 섭식

욕구가 고설탕, 고열량의 음식들의 잦은 섭취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Moss, 2013; Volkow et al., 2011)들과 상통하는

맥락으로 보이며, 보상적 섭식 욕구가 보상 신경 회로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보상적 섭식 욕구와 관

련되는 섭식 문제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BES로 측정되는 폭

식 행동과 YFAS 2.0으로 측정되는 음식중독 모두와 강한 정적 상관 관계

를 보여 준거 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판 RED-13과 BMI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원판

RED-13(Mason et al., 2017)은 BMI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에 비해

한국판 RED-13은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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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해 잠정적으로 가능한 설명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의 날씬한 몸매

에 대한 사회문화적 강한 압력이 BM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날씬하거나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태도가 팽

배한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을 시도하게 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22개 국가의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들이 체중조절의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ardle et al., 2006).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체형

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은 신체 불만족을 야기시키고, 높은 신체 불만족

은 식이 제한과 체중조절 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혜, 이

영호, 2014; 손은정, 2008). 김미애와 이지연(2014)은 신체 불만족이 식이

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BMI가 정상체중인 집단보다 BMI가 저체중인 집단

에서 통계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던 바, BMI가 저체중인

경우 상당수가 체중조절의 결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할 때, 본 연구 표본 상에서도 식이 제한이나 체중조절 노력이 BMI 수

준에 영향 미쳤을 소지가 있음을 염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으로는, BMI 분포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원판

RED-13 개발 연구에서도 표본에 따라 BMI와 보상적 섭식 욕구와의 상관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었는데, BMI가 30이상으로 한정된 표본의 경우 원

판 척도와 BMI간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난 한편, BMI 수준을 다양하게

모집한 표본의 경우 원판 척도와 BMI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Mason et

al., 2017). 본 연구의 BMI 자료를 살펴보면, 최저 15.24 에서 최고 36.33

사이의 범위를 갖지만 대부분 평균 점수인 21.73 근처에 분포해 있다. 이

에 BMI 수준이 보다 다양하게 분포한 또 다른 자료를 통해 한국판

RED-13과 BMI의 관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MI 지수 산출을 위한 신장과 체중 자료를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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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 문화권에 비해 마른 몸매에 대해 이상적인 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체중 수치가 다소 축소되어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의 BMI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식이 제한 및 체중조절의 여부, 실측된 BMI

지수 사용 등을 고려하고 BMI 수준이 다양하게 분포된 표본을 마련하여

추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구 1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되지 않는 과식

욕구의 고유한 특성을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

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섭식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존에 통제되지 않는 섭식 및 과식과 관련된 다수의 척도들이 있

으나, 각 척도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념의 초점이 다르다. 어떤 척

도들은 섭식 통제 상실과 관련된 행동(예: 폭식 행동 척도)을 측정하는가

하면, 어떤 척도들은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의 측정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예: 식이행동 질문지). 또한 기존의 여러 척도들이 측정하는 개념은 각기

반영하는 과식의 수준이 다른데, 정서적 섭식이나 쾌락적 허기는 중간 정

도의 수준을, 폭식이나 음식중독은 심한 수준의 과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

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는 과식통제상실, 음식몰두,

포만감부족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진 통제되지 않는 강박적인 과식 욕구의

측정에 초점에 두며, 보상적 섭식 욕구의 정상적이고 낮은 수준인 섭식 충

동부터 병리적이고 심한 수준인 중독적 섭식까지 그 심각도의 전 범위를

포함한다. 미래 연구에서는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를 통해 통제되

지 않는 과식 욕구 고유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개별

척도들로는 통제되지 않는 과식 욕구 수준의 전체 스펙트럼을 다루기 어

려운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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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는 과식 욕구를 비병리적인 수준을 포함하

여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리적 과식 문제가 발현되기

이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다.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

가 보여주는 배고프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의 다양한 수

준은 음식중독과 같은 병리적 과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이 척도를 통해 병리적 과식을 경험하는 임상군 뿐 아

니라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위험군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

종 충동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과식의 반복을 통해 나중에

는 만성적인 폭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Davis, 2013). 따라서 스펙트

럼 상에서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의 보상적 섭식에 관여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초기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이후의

병리적 과식이나 비만을 막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 1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표본으로 한정된 바, 추후에는 다양한 연령 및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포함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척도

가 넓은 범위의 강박적 과식 욕구를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성

인 집단과 섭식 문제를 보이는 임상 집단을 구분하여 심리측정적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자기보고식으로 수집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는 자기 보고된 BMI 대신 실제 측정치를 사용하거나 실험 상황 혹

은 일상 생활에서 실제 음식 섭취량을 평가하는 것이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보다 실제적이고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종단 설계를 통해 보

상적 섭식 욕구가 스펙트럼 상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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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척도와 체중 변화의 상관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횡단적으로 BMI와의 상관을 보는 것 이상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섭식 문제나 비만의 문제가 발현되

는 경우, 보상적 섭식 욕구가 취약성으로 작용 되는지 확인한다면 본 척도

의 사용이 예방적 차원에서의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섭

식 문제나 체중 감량을 위한 치료적 개입 전후로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수

준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과 함께 변화하는 다른 지

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확인했던 당뇨, 당 섭취에

대한 갈망 등과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다. 보상적 섭식 욕구는 달콤한

음식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Moss, 2013; Volkow et al., 2011), 향후 연구에서는 보상으로 작용되기

쉬운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나 섭취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

고, 당뇨와 같이 특정 종류의 음식 섭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적 지

표와의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겠다.

다섯째,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는 임상 장면에서 관찰되고 보고되는 측

면들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지만, 이 척도가 측정하는 강박적 섭식 욕구는

궁극적으로 보상 및 강화의 기제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바(Carr et al.,

2011; Epel et al., 2014; Stice et al., 2013, Vainik et al., 2019b), 향후 연

구에서는 직접적인 보상 관련 신경학적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 장면에서 관찰된 측면들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의 측정치와 보상 기제와 관련된 실험실 기반의 측정 결과와의 관련

성을 보는 것은 본 척도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지니지만, 보상적 섭식 욕구의 정도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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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에서 측정하는 한국판 RED-13이 신뢰롭고 타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달고 맛있는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대 음식 환

경에서 배고프지 않음에도 먹고 싶은 욕구가 증가되기 쉬우며, 실제로 강

박적 과식 문제와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섭식 문제 및 비만을 병리(비정상) 대 정상 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

기보다는 스펙트럼 상에서 과식 욕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가 비병리적인 수준부터 병

리적 수준까지 개인의 강박적 과식 욕구를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수단으로

서 섭식 관련 연구와 치료 및 예방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

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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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섭식의 중독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음식중독에 영

향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나 개인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

2의 목적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의 핵심적인 기제임을 밝히고, 보

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독과 과식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개인

의 성격적 취약성 요인을 탐색하고 성격적 취약성 요인이 보상적 섭식 욕

구를 통해 음식중독으로 이어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격적 취약

성 요인이 보상적 섭식 욕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심리적 특성을 기대

라는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음식중독과 관련되는 성격적 취약성 요인으로 기존 중독 및 섭식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되어온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을 가정하였

다. 이 두 개념은 모두 폭식, 문제적 음주, 물질 사용 등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바, 과식과 물질사용 및 의존에 공통적으로 관련되

는 특질로 여겨진다(Loxton & Dawe, 2006). 따라서 연구 2에서 보상민감

성과 부정조급성이 성격적 취약성 요인으로서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는 중독 영역에서 널

리 적용되고 있는 기대이론이 섭식 문제에 적용되어 파생된 개념인 ‘섭식

기대’와 ‘음식기대’를 상정하였다. 섭식기대는 주로 음식 섭취의 긍정적인

효과(예: “섭식은 시간을 보내는데 좋은 방법이다”)와 관련되기 때문에

(Hohlstein et al., 1998), 고칼로리, 고지방, 고설탕의 음식의 섭취와 관련

되어 형성된 섭식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강한 기대는 보상적 섭식 욕구

나 음식중독을 이끄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기대이론을 적용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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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개인의 기질과 물질사용의 관계에서 물질기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고(Bruce et al., 2009; Kabbani &

Kambouropoulos, 2013), 성격적 특성과 섭식 문제(폭식, 외부적 섭식 등)

사이에서도 섭식기대가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Combs &

Smith, 2009; Hennegan et al., 2013; Schell et al., 2019), 본 연구에서 가

정한 성격적 취약성이 보상적 섭식 욕구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 섭식기대

가 인지적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서론에서 소개했던 섭식기대척도 EEI의 5개

의 하위 요인 중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요인을 선택하여 사용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특성 상 부

정적인 경험이 완화되거나 긍정적인 경험이 강화되면서 보상적 섭식 욕구

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EEI의 하위 요인 중에서 두가지 기대요인,

즉 섭식이 보상으로써 유용하다는 기대요인과 섭식이 부정정서를 완화시

켜줄 것이라는 기대요인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각각

성격적 취약성 요인으로 가정한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급성과 밀접한 관련

을 보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부정조급성은 부정정서완화에 대한 섭

식기대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성급해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폭식과 같은 단기적인 보상 행동을

통해 부정정서를 해소되는 학습을 하면서 섭식 행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달래줄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증가한다고 제안된다(Schell et al., 2019).

또한 보상민감성은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

는 한편, 부정정서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Schell et al., 2019), 보상에 민감한 성격적 특성은 섭식

의 유익하고 즐거운 결과에 대한 강한 암묵적 신념을 통해 과식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Hennegan et al., 2013). 이러한 점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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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보상을 추구하고 보상 단서에 민감한 특성인 보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섭식이 보상으로서 유용하다는 기대를 갖기 쉬울

수 있고, 부정정서에 취약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정조급성이 높은

사람들은 섭식이 부정정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쉬울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음식중독 모델에서는 중독적 섭식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음식’을

가정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기대가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섭식행동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

하는 EEI의 섭식기대 만으로는 음식중독에서 중시하는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Cummings 등(2020)이 개발한

음식기대척도(Anticipated Effects of Food Scale: AEFS)는 두 종류의 음

식들(고도로 가공된 음식:정크푸드 / 최소로 가공된 음식:건강푸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기대 수준을 측정한다.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두

는 AEFS의 음식기대는 EEI의 일반적인 섭식기대에 더불어 중독적 섭식

의 인지적 기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

히 AEFS의 고가공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저가공음식에 대한 부정

적인 기대가 음식중독 증상과 관련을 보였던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Cummings et al., 2020; Cummings et al., 2021), 본 연구에서도 위 두

가지 요인이 주요한 인지적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일반적인 섭식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섭식기대와 음식

중독에서 강조하는 특정 음식(고지방, 고설탕으로 이루어진 고도로 가공된

음식)에 대한 음식기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성격적

취약성과 보상적 섭식 욕구의 관계에서 섭식기대 및 음식기대가 인지적

경로로서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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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중독의 성격적 취약

성으로 제안한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이 보상적 섭식 욕구를 매개하여

음식중독으로 이르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보상적 섭식욕구가 음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급성이 섭

식기대와 음식기대를 매개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음식중독의 심리적 기제를 상세

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２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격적 취약성은 보상적 섭식 욕구를 매개로 음식중독을 예측

할 것이다.

1-1. 보상민감성은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을 예측할 것이고,

보상민감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적 섭식 욕구가

매개할 것이다.

1-2. 부정조급성은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을 예측할 것이고,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적 섭식 욕구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성격적 취약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2-1.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가 높

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와 음식중독 수준이 높을 것이다.

2-2. 보상민감성이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가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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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

상적 섭식 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2-4. 부정조급성이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정서 완

화에 대한 섭식기대가 매개할 것이다.

2-5.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

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３. 성격적 취약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음식기대와 보상적 섭

식 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3-1. AEFS의 고가공음식(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 수준이 높을수

록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높을 것이다.

3-2. AEFS의 저가공음식(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 수준이 높을수

록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높을 것이다.

3-3.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이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AEFS의 고가공음식(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저가공음식

(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가 매개할 것이다.

3-4.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AEFS의 고

가공음식(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 저가공음식(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

다.

방 법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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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533명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 및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된 연구설명문

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

으며, 모든 자료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228(42.8%)명, 여자가 305(57.2%)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10세(SD = 2.29, 범위 18∼37세)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24.05세(SD

= 2.69, 범위 18∼37세)였고,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20세(SD = 1.85, 범위

18∼29세)였다.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남성의 연령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531) = 4.54, p < .001.

전체 평균 BMI는 21.50(SD = 3.00, 범위 14.66∼33.46)이며, 남성의 평균

BMI는 22.92(SD = 3.10, 범위 15.67∼33.46), 여성의 평균 BMI는

20.46(SD = 2.46, 범위 14.66∼32.05)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기준에 따를 때 남녀 모두 정상 체중에 속한다. 성별에 따른 BMI

수치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31) = 10.25, p < .001. 본 연구는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IRB No.

2009-003/002).

측정도구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based Eating Drive-13: RED-13).

연구 1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0으로 나타났고, 요인별로는 과식통제상실, 음식몰두, 포만감부

족의 순서대로 각각 .83, .85, .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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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음식중독 척도(Yale Food Addiction Scale, YFAS 2.0).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연구 2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6으로 나타

났다.

처벌 및 보상민감성 질문지 개정판(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Revised and Clarified:

SPSRQ-RC). 이 척도는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를 측정하기 위

해 Torrubia 등(2001)이 개발하고 Conner 등(2018)이 수정 및 단축한 처

벌 및 보상민감성 질문지 개정판(SPSRQ-RC)이다. 행동억제체계를 반영

하는 처벌 민감성(Sensitivity to Punishment: SP) 10문항과 행동활성화체

계를 반영하는 보상민감성(Sensitivity to Reward: SR) 1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강나연(2020)이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것에서 보상민감

성 하위요인 10문항만 사용한다. 보상민감성의 내적 일치도는 Conner 등

(2018)의 연구에서는 .80로 나타났으며, 강나연(2020)의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UPPS-P). 이 척도는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s와 Smith(2007)가 개발한 총 59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부정 조급성, 긍정 조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4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

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선영과 이영호(2014)가 타당화한 것에서

부정 조급성 하위요인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임선영과 이영호(2014)의

연구에서 부정 조급성의 내적 일치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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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섭식기대 척도(Eating Expectancy Inventory: EEI). 이 척도는 섭식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Hohlstein 등(1998)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5

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4문항으로 7점 Likert로 평정하도

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정임과 금명자(201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황정임과 금명자(2016)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는 .94로 나타

났고 부정정서 완화와 관련된 기대 요인은 .94, 보상과 관련된 기대 요인

은 .8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일치도는 .94로 나타났고,

요인 별로는 위와 동일한 순서대로 각각 .94, .83으로 나타났다.

음식기대 척도(Anticipated Effects of Food Scale: AEFS). 이 척도

는 고가공음식(예: 달콤하고 짭짤한 과자, 패스트 푸드, 달콤한 음료)과 저

가공음식(예: 과일, 채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Cummings 등(2020)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진

원과 권석만(202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고가공음식

과 저가공음식 각각에 대해 긍정기대(12문항)와 부정기대(12문항)와 관련

된 정서 단어 형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

하도록 되어있다. 두 종류의 음식에 대한 긍정기대와 부정기대의 점수는

각각의 평균을 사용한다. 질문지 상에는 원판 AEFS에서와 동일하게 척도

의 이해도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고가공음식은 ‘정크푸드’로 명시하였고,

저가공음식은 ‘건강푸드’로 명시하였다. 원판 AEFS의 내적 일치도는 고가

공음식의 긍정기대와 부정기대는 각각 .94, .96으로, 저가공음식의 긍정기

대와 부정기대는 각각 .95, .98로 보고되었다. 양진원과 권석만(2022)의 연

구에서는 고가공음식의 긍정기대와 부정기대는 각각 .76, .78로, 저가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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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긍정기대와 부정기대는 각각 .75, .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두 요인인 고가공음식의 긍정기대와 저가공음식의 부정기대는 각각

.85, .90으로 나타났다.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산출을 위해 신장과 체중 자료

를 설문지 상에서 자기 보고로 수집하였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23.0을 사용하여 먼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고, 측정치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고, 연구 2의 가설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4)로 회귀분석 및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시행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사례 수는 95% 신뢰구간에서 5000개로 설정하

였고,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연구 2의 전체 표본 및 남녀 표본 각각에 대해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부정조급

성과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저가공음식 부정기대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

다, 순서대로 t(506.67) = -1.05, p = .289; t(531) = .72, p = .473; t(445.27)

= 1.11, p = .269. 그 외 모든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는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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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2의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및 성차 (N = 533)

전체
남자
(n =
228)

여자
(n =
305) t

M(SD) M(SD) M(SD)

보상민감성 3.08(0.61) 3.19(0.58) 2.99(0.62) 3.83***

부정조급성 27.07(6.98) 26.70(6.69) 27.34(7.20) -1.05

섭식기대

부정정서완화 기대 3.90(1.25) 3.77(1.30) 3.99(1.21) -2.07*

보상 기대 5.22(1.01) 5.08(1.04) 5.32(.97) -2.76**

음식기대

고가공 긍정기대 3.36(0.75) 3.39(0.80) 3.34(0.72) 0.72

저가공 부정기대 1.66(0.70) 1.70(0.76) 1.64(0.65) 1.11

보상적 섭식 욕구 2.63(0.77) 2.43(0.72) 2.77(0.78) -5.27***

음식중독 증상 1.84(2.54) 1.36(2.10) 2.19(2.78) -3.76***

주. 부정조급성은 문항의 총점을 제시함, 그 외 변인들은 문항 평균을 제시함.
*p < .05. **p < .01. ***p < .001.

상민감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506.16) = 3.83, p < .001.

한편, 부정정서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보상적 섭

식 욕구, 음식중독 증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순서대로

t(469.33) = -2.07, p = .039; t(467.35) = -2.76, p = .006; t(508.71) = -5.27,

p < .001; t(531) = -3.76, p < .001.

연구 2의 주요 변인 간 상관

연구 2의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5). 분석 결과, 우선 보상적 섭식 욕구와 음식중독은 높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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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2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N = 533)

1 2 3 4 5 6 7 8

1. 보상민감성 -

2. 부정 조급성 .25*** -

3. 부정정서완화 기대 .16*** .32*** -

4. 보상 기대 .15** .19*** .56*** -

5. 고가공 긍정기대 .11* .09* .26*** .03 -

6. 저가공 부정기대 .03 .12** -.04 -.20*** .30*** -

7. 보상적 섭식 욕구 .18*** .41*** .54*** .36*** .21*** .14** -

8. 음식중독 증상 .09* .37*** .35*** .17*** .14** .18*** .57*** -

9. BMI .14** .09* .08 .01 .04 .09* .21*** .15***

*p < .05. **p < .01. ***p < .001.

를 보였다, r = .57, p < .001.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과 다른 변인

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격적 취약성으로 가정한 보상민감성과 부정조

급성은 서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25, p < .001, 두 요인 모두 보상적

섭식 욕구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r = .18, p < .001; r = .41, p <

.001, 음식중독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09, p = .03; r = .37, p <

.001. 또한 EEI의 부정정서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도 모두 보상적 섭식 욕구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r = .54, p < .001; r

= .36, p < .001, 음식중독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35, p < .001;

r = .17, p < .001. AEFS의 고가공음식에 대한 긍정기대는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21, p < .001; r = .14, p

= .002. AEFS의 저가공음식에 대한 부정기대도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

식중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4, p = .002; r = .18, p < .001.

성격적 취약성과 기대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상민감성과 부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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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은 모두 EEI의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

으며, r = .16, p < .001; r = .32, p < .001,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도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5, p = .003; r = .19, p < .001. 보상민

감성은 AEFS의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r = .11, p

= .015,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3, p = .440. 부정조급성은 AEFS의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저가공음식

부정기대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09, p = .034; r = .12, p =

.007.

기대 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EEI의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

와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는 서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r = .56, p <

.001. AEFS의 고가공음식 긍정기대는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정적 상관

을 보였다, r = .30, p < .001.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는 고가공음

식 긍정기대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r = .26, p < .001, 저가공음식 부

정기대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4, p = .397. 보상에 대한 섭식

기대는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r = .03,

p = .519,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20, p <

.001.

BMI는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21, p < .001; r = .15, p < .001,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급성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14, p = .001; r = .09, p = .032, 저가공음식 부정기

대와도 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9, p = .041.

아울러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남녀 표본 각각

에 대한 상관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과 여성 표본에

서의 결과와는 달리, 남성 표본에서는 보상민감성은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r = .05, p = .413, 부정조급성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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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성 표본에서의 연구 2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n = 228)

1 2 3 4 5 6 7 8

1. 보상민감성 -

2. 부정 조급성 .22*** -

3. 부정정서완화 기대 .17** .25*** -

4. 보상 기대 .16* .11 .59*** -

5. 고가공 긍정기대 .05 .06 .37*** .17** -

6. 저가공 부정기대 -.08 .03 -.02 -.25** .25** -

7. 보상적 섭식 욕구 .23*** .39*** .50*** .36** .22** .11 -

8. 음식중독 증상 .12* .29*** .33*** .20** .17* .18** .47*** -

9. BMI .08 .02 .08 .03 .05 .10 .32*** .26***

*p < .05. **p < .01. ***p < .001.

표 7. 여성 표본에서의 연구 2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n = 305)

1 2 3 4 5 6 7 8

1. 보상민감성 -

2. 부정 조급성 .29*** -

3. 부정정서완화 기대 .18** .38*** -

4. 보상 기대 .15** .25*** .53** -

5. 고가공 긍정기대 .14* .12* .17** -.00 -

6. 저가공 부정기대 .11 .19** -.04 -.13* .35*** -

7. 보상적 섭식 욕구 .22*** .43*** .57*** .23*** .22*** .18** -

8. 음식중독 증상 .13* .41*** .35*** .13* .13* .19** .59*** -

9. BMI .09 .21*** .17** .10 .03 .05 .35*** .2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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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섭식기대와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순서대로 r = .11, p = .093; r = .06, p = .400;

r = .03, p = .647. 또한 전체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와

저가공음식 부정기대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과 달리 남성 표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11, p = .098. 각 성별에 따른 구체

적인 상관 계수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성격적 취약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

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성격적 취약성으로 가정한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이 섭식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모델 6)를 통해 간접효과 분석 및 부트스트랩 검

증을 시행하였다.

앞서 시행한 상관 분석에서 모든 변인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기술통계 분석 시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던 점을 고려하여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고 전체 표본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고,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지 상세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 표본 각각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순차적 매개효과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보상민감성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보상적

섭식 욕구, 음식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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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보상민감성이 음식중독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β = .121, p = .005; β = .177, p < .001, 보상민감성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β = .165, p < .001; β = .310, p < .001. 한편, 보상민감성과 음식

중독 사이에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투입되자 보상

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는 모두 음식중독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β = -.095, p = .014; β = .588, p < .001, 보상민감

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β = .009, p = .809. 이러한 결과는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완전매개함을 보여준다(그림

4).

그림 4. 전체 표본에 대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 < .01.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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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표본에 대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53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505 .180 .121 2.811** .040 11.101***

보상기대 보상민감성 .293 .071 .177 4.123*** .045 12.617***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208 .051 .165 4.077*** .188 40.942***

보상기대 .237 .031 .310 7.737***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38 .155 .009 .242 .328 64.501***

보상기대 -.240 .973 -.095 -2.465*

　 보상적 섭식
욕구

1.942 .131 .588 14.855***

간접효과 경로 B SE β
95% CI

LL UC

보상민감성→보상기대→음식중독 -.070 .037 -.017 -.152 -.007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403 .108 .097 .203 .626

보상민감성→보상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135 .038 .032 .068 .216

총 간접효과 .468 .107 .112 .269 .685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

식 욕구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보상민감성

과 음식중독 간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와 보상적 섭식 욕

구의 단일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효과크기 = -.070, 95% CI =

-.152～-.007; 효과크기 = .403, 95% CI = .203～.626). 보상민감성이 보상

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처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

차적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효과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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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95% CI = .068～.216).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1-1, 2-2, 2-3이 지

지되었다.

추가적으로 남녀 표본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을 때, 여성 표본의 경우,

전체 표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

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

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 표본에서는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와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및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남녀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록 14, 15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보상민감성과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

식기대, 보상적 섭식 욕구, 음식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9). 분석 결과, 보상민감성이 음식중독과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β = .121, p = .005; β

= .174, p < .001, 보상민감성과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132, p < .001; β =

.503, p < .001. 한편,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사이에 부정정서 완화에 대

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투입되자,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

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나, β = .525, p < .001, 부정정서 완화

에 대한 섭식기대가 음식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β = .059, p = .166, 보상민감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더 이

상 유의하지 않아졌다, β = -.004, p = .907. 이러한 결과는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를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완전매개함을 보여준다(그림 5).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간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

식 욕구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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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효과크기 = .043, 95% CI = -.018～.115),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였다(효과크기 = .289, 95% CI = .121～.475). 보상민

감성이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차례로 거

처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효과크기 = .192, 95% CI = .090～.308).

그림 5. 전체 표본에 대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 < .01. ***p < .001.

추가적으로 남녀 표본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을 때, 남녀 모두 전체 표

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

화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 및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록 16, 1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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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체 표본에 대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53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505 .180 .121 2.811** .040 11.101***

부정정서
완화기대

보상민감성 .358 .089 .174 4.032*** .038 10.331***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167 .036 .132 3.629*** .340 90.741***

부정정서
완화기대

.309 .022 .503 13.958***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18 .156 -.004 -.116 .323 62.975***

부정정서
완화기대

.120 .087 .059 1.389

　 보상적 섭식
욕구

1.734 .146 .525 11.920***

간접효과 경로 B SE β
95% CI

LL UC

보상민감성→부정정서완화기대→음식중독 .043 .034 .010 -.018 .115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289 .091 .069 .121 .475

보상민감성→부정정서완화기대→보상적 섭식 욕구→

음식중독
.192 .056 .046 .090 .308

총 간접효과 .524 .107 .126 .322 .739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1. ***p < .001.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정조급성과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 보상적 섭식 욕구, 음식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

다(표 10). 분석 결과,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과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

식기대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β = .360, p < .001; β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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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부정조급성과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251, p < .001; β = .441,

p < .001.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사이에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

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동시에 투입되자,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

가 음식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β = .036, p = .391, 보

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며, β = .470, p

< .001,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했다, β = .159,

p < .001. 이러한 결과는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를 부정정서 완화

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부분매개함을 보여준다(그림 6).

그림 6. 전체 표본에 대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 < .001.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간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

식 욕구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사이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 74 -

표 10. 전체 표본에 대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53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31 .015 .360 9.005*** .155 48.667***

부정정서
완화기대

부정조급성 .058 .007 .321 7.829*** .112 33.028***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29 .004 .251 2.663*** .384 109.974***

부정정서
완화기대

.271 .022 .441 7.226***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58 .014 .159 4.078*** .344 69.111***

부정정서
완화기대

.074 .086 .036 .860

　 보상적 섭식
욕구

1.550 .148 .470 10.452***

간접효과 경로 B SE β
95% CI

LL UC

부정조급성→부정정서완화기대→음식중독 .004 .005 .012 -.005 .014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45 .008 .122 .030 .061

부정조급성→부정정서완화기대→보상적 섭식 욕구→

음식중독
.024 .005 .067 .016 .034

총 간접효과 .073 .011 .201 .053 .100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01.

않았고(효과크기 = .004, 95% CI = -.005～.014),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효과크기 = .045, 95% CI = .030～.061). 부정조

급성이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차례로 거

처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효

과크기 = .024, 95% CI = .053～.100). 위의 결과를 통해 가설 1-2, 2-4,

2-5가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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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남녀 표본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을 때, 남녀 모두 전체 표

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

화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 및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록 18, 19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부정조급성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보

상적 섭식 욕구, 음식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1). 분석 결과,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로 가

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β = .360, p < .001; β = .149, p < .001,

부정조급성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360, p < .001; β = .285, p < .001. 부정조급

그림 7. 전체 표본에 대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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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체 표본에 대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

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53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31 .015 .360 9.005*** .155 48.667***

보상기대 부정조급성 .022 .006 .149 3.493*** .037 10.082***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40 .004 .360 9.700*** .289 71.751***

보상기대 .218 .029 .285 7.621***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60 .014 .165 4.273*** .351 71.271***

보상기대 -.241 .095 -.095 -2.533*

　 보상적 섭식
욕구

1.756 .137 .521 12.520***

간접효과 경로 B SE β
95% CI

LL UC

부정조급성→보상기대→음식중독 -.005 .003 -.014 -.011 -.001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68 .011 .187 .048 .090

부정조급성→보상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08 .003 .022 .004 .014

총 간접효과 .071 .011 .195 .051 .094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01.

성과 음식중독 사이에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동시

에 투입했을 때,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모두 음식중독

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고, β = -.095, p = .012; β = .521, p < .001,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β =

.165, p < .001. 이러한 결과는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를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부분매개함을 보여준다(그림 7).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간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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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간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효과크기 = -.005, 95% CI = -.011～-.001; 효과크기 =

.068, 95% CI = .048～.090). 보상민감성이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차례로 거처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효과크기 = .008, 95% CI = .00

4～.014).

추가적으로 남녀 표본을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을 때, 여성 표본의 경우,

전체 표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

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

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 표본에서는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와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및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남녀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록 20, 21에 제시하였다.

성격적 취약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음식기대와 보상적 섭

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이 음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쳐 음식

중독에 이르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시행한 방식한 방식과 동

일하게 PROCESS macro(모델 6)로 회귀분석 및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

하였다(Hayes, 2014). 본 분석 역시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여 우선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두고 전체 표본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고,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

해 남녀 표본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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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음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순차적 매개효과

가설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던 음식기대 요인은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와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이다. 앞서 시행한 전체 표본의 상관분석에서 보

상민감성은 음식기대 요인 중 유일하게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

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상민감성이 음식

중독과 고가공음식 긍정기대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β = .121,

p = .005; β = .103, p = .019, 보상민감성과 고가공음식 긍정기대가 보상

적 섭식 욕구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200, p < .001; β

= .192, p < .001. 한편,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사이에 고가공음식 긍정기

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투입되자,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으로 가

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나, β = .552, p < .001, 고가공음식 긍정기대가

음식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β = .025, p = .491,

보상민감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β = -.002, p = .948. 이러한 결과는 보상민감성과 음식중

독의 관계를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완전매개함을 보

여준다(그림 8).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간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사이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효과크기 =

.011, 95% CI = -.023～.051),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 효과는 유의

미하였다(효과크기 = .459, 95% CI = .263～.671). 보상민감성이 고가공음

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차례로 거처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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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효과크기 = .046, 95% CI =

.006～.099).

한편, 앞서 상관 분석에서 남성 표본의 경우 보상민감성은 음식기대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 각각에 대한 추

가 분석은 여성에 한하여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서의 결과

와 동일하게 여성 표본에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사이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

일 매개효과와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욕구의 순차적 매개효

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록 22에 제시하였다.

그림 8. 전체 표본에 대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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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체 표본에 대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53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505 .180 .121 2.811** .040 11.101***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보상민감성 .128 .054 .103 2.359* .011 3.043***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252 .052 .200 4.840*** .133 27.065***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196 .042 .192 4.717***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10 .156 -.002 -.066 .321 62.441***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086 .124 .025 .690

　 보상적 섭식
욕구

1.822 .127 .552 14.326***

간접효과 경로 B SE β
95% CI

LL UC

보상민감성→고가공음식 긍정기대→음식중독 .011 .018 .003 -.023 .051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459 .103 .110 .263 .671

보상민감성→고가공음식 긍정기대→보상적섭식욕구→

음식중독
.046 .012 .011 .006 .099

총 간접효과 .516 .108 .124 .307 .739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음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순차적 매개효과

가설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던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저가공음식 부

정기대 모두 전체 표본에서 부정조급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

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사이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저가공음식

부정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와 함께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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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체 표본에 대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53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31 .015 .360 9.005*** .155 48.667***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부정조급성 .010 .005 .093 2.158* .010 2.588***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43 .004 .386 10.136*** .242 56.271***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180 .039 .176 4.631**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60 .014 .164 4.223*** .343 69.007***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083 .122 .025 .681

　 보상적 섭식
욕구

1.592 .134 .482 11.905***

간접효과 경로 B SE β
95% CI

LL UC

부정조급성→고가공음식 긍정기대→음식중독 .001 .002 .002 -.002 .004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68 .011 .186 .049 .090

부정조급성→고가공음식 긍정기대→보상적섭식욕구→

음식중독
.003 .002 .008 -.000 .006

총 간접효과 .071 .011 .196 .052 .094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먼저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과 고가공음식 긍정기

대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β = .360, p < .001; β = .093, p =

.031, 부정조급성과 고가공음식 긍정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로 가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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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386, p < .001; β = .176, p < .001. 한편,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사이에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

가 동시에 투입되자,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

미하였으나, β = .482, p < .001, 고가공음식 긍정기대가 음식중독으로 가

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β = .025, p = .496,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164, p <

.001.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간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사이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효과크기 =

.001, 95% CI = -.002～.004), 부정조급성이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차례로 거처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효과크기 = .003, 95% CI = -.000～.006). 부정

조급성과 음식중독 간 보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효과크기 = .068, 95% CI = .049～.090).

다음으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사이에서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

상적 섭식 욕구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4).

분석 결과,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과 저가공음식 부정기대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β = .360, p < .001; β = .120, p = .006, 부정조급성과

저가공음식 부정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β = .390, p < .001; β = .100, p < .001. 또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

독 사이에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동시에 투입되자,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으로 가는 경로가 모

두 유의미하였고, β = .095, p = .008; β = .476, p < .001, 부정조급성이

음식중독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157,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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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이러한 결과는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를 저가공음식 부정기

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가 부분매개함을 보여준다(그림 9).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사이에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

구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고(효과크기 = .004,

95% CI = -.0002～.010; 효과크기 = .068, 95% CI = .049～.090), 부정조급

성이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차례로 거처 음식중독으

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효과크기 =

.074, 95% CI = .054～.096). 이를 통해 가설 3-3, 3-4가 지지되었다.

앞서 시행한 상관 분석에서 남성 표본의 부정조급성은 음식기대 요인들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분석은 여성에 한

하여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표본에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 간 보

그림 9. 전체 표본에 대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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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전체 표본에 대한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저가공음식 부정기대

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53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31 .015 .360 9.005*** .155 48.667***

저가공음식
부정기대

부정조급성 .012 .004 .120 2.786* .017 4.501*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43 .004 .390 10.086***

.221 50.005***
저가공음식
부정기대

.109 .043 .100 2.572***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57 .014 .157 4.071***

.351 71.528***
저가공음식
부정기대

.343 .129 .095 2.663**

　 보상적 섭식
욕구

1.571 .131 .476 11.985***

간접효과 경로 B SE β
95% CI

LL UC

부정조급성→저가공음식 부정기대→음식중독 .004 .002 .011 .0002 .010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68 .010 .186 .049 .090

부정조급성→저가공음식 부정기대→보상적섭식욕구→

음식중독
.002 .001 .006 .0003 .005

총 간접효과 .074 .011 .203 .054 .096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상적 섭식 욕구의 단일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의

단일 매개효과와 고가공음식 긍정기대 및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

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의 단일 매개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부록 23, 2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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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의 목적은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의 핵심적인 기제임을 밝

히고,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섭식 영역 뿐 아니라 물질중독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온 심리적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취약성 요인으로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을, 인지적 요인으로는 섭식기

대와 음식기대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성격적 취약성

이 보상적 섭식 욕구를 매개하여 음식중독으로 이르는지, 그리고 성격적

취약성이 인지적 기대요인을 매개하여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회귀분석 및 부트스트랩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2의 주요 결과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성격적 취약성으로 가정한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은 모두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이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처 음식중독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

들은 음식중독에 취약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음식중독을 경험하는

데 있어 보상적 섭식 욕구가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보상민감성이나 부정조급성이 높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주는 보상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강화되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는 습관을 형

성하기 쉽고, 이러한 섭식의 반복을 통해 음식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간의 관계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가 완

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에 민감한 사람들이 음식중독으

로 이어지는 경우 보상적 섭식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거친다는 것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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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 초콜렛 등의 특정 음식이 도파민성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

고, 이는 성격적 차원에서 보상민감성과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선행 연

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Krupic & Corr, 2017; Meule &

Gearhardt, 2014).

둘째, 섭식기대는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

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섭식이 보상으로서 유용하다는 기대 및 섭식이 부정

정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와 음식중

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적 취약성과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의 사이에서 섭식기대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섭식기대의 두 가지 하위 요인 별로 각각 그 양상을 살펴보

면, 먼저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는 성격적 취약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쳐서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만이 유의했다. 즉, 보상민

감성이나 부정조급성이 높을수록 섭식이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줄 것

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데, 이는 곧바로 음식중독증상으로 연결되지는 않

으며 보상적 섭식 욕구의 증가를 거쳐서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식중독에는 보상적 섭식 욕구가 핵심적인 기제로서

작용하며, 보상적 섭식 욕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섭식에 대한 인지적

기대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는 성격적 취약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

상적 섭식 욕구를 통해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치지 않는 단일 매개효과도 보였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의 단일 매개효과는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한

양상을 보여,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그대로 부호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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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을 하면, 성격적 취약성이 높아질수록 섭식이 보상

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이는 음식중독증상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하고 이는 음식중독증상의 증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순

차적 매개효과의 의미와 상반되며,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의 증가는 과식

관련 섭식 행동과 관련되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해 가능한 설명을 추론해볼 때,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가 음식

중독에 대해 부적 효과를 보인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효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Bollen, 1989).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접효과가 강력한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는 직접효과가 0에 가까운 값으로 과소추

정되는 것을 넘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대 부호의 값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된다(Kato,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가 음식중독에 미치는 영향

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의 간접효과 추정치가 큰 바,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

가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치지 않고 음식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0에 가

까워지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 관계로 나타났을 가

능성이 있다.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음식중독 간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의 설명이 합당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능성

을 명료히 하기 위해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관련된 반복 연구를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섭식기대의 역할과 관련된 위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성격적 취약성은 섭

식기대를 매개로 보상적 섭식 욕구로 이어지고, 이는 곧 음식중독으로 연

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 단서를 잘 알아차리고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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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보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 혹은 음식을

먹는 것이 기분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하고 음식중독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독 영역의 선

행 연구들에서 알코올과 같은 물질사용에 앞서서 ‘알코올이 사교성을 높여

줄 것이다’와 같은 물질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Montes et al., 2019; Morean et al., 2012), 기대이

론이 중독적 섭식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섭식기대가 중독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음식기대는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음식기대척도 AEFS의 고가공음식에 대한 긍정기대 및 저가공음

식에 대한 부정기대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와 음식중독 수준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기대 요인들과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

급성과의 상관관계가 전체 표본 및 여성 표본에서는 유의미했지만, 남성

표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격적 취약성 요인과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 사이의 음식기대의 매개효과 분석은 여성

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성격적 취약성과 음식중독의 사이에서 음

식기대요인의 단일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음식기대 요인과 보상적

섭식요구를 거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는 고가공음식 긍정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쳐 음식중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

다.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는 저가공음식 부정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를 거쳐 음식중독으로 가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 단서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 여성들은 정크푸드와 같은 고설

탕,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에 관여되어

음식중독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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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는 여성들은 채소와 같은 건강한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하면서 음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상민감성이 고가공음식에 대한 긍정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로

이어진 한편, 부정조급성과 보상적 섭식 욕구 사이에서는 고가공음식에 대

한 긍정기대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가공음식에 대한 부정기대

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성격적 취약성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를 매개하

는 음식기대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

해 생각해볼 때, 보상민감성은 보상 단서나 즉각적인 유익을 찾는데 적극

적인 특성임을 고려하면 보상회로의 관여와 연결된다고 여겨지는 고가공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반면 부정조급성은 부정정서와 충동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정조급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정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

환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Cyders & Smith, 2008;

Dir et al., 2013). 따라서 이들은 부정정서에 취약할 수 있고, 부정정서와

관련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하기 쉬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정정서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는 저가공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지니게 될 수 있고,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

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보상민감성이 높은 여성들은 보상

단서를 추구하는 방향의 긍정적 음식기대를, 부정조급성이 높은 여성들은

부정정서가 해소되지 않는 방향의 부정적 음식기대를 지니는 것일 수 있

다.

다만 남성 표본에서는 음식기대 요인이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

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지만, 성격적 취약성 요인인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급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볼 때, 남성의 경우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는 성격적 취약성 요소와는 별다른 관련성을 갖지



- 90 -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식기대와 관련되는 심리측정적 요소가 남성

과 여성 간 차이가 있을 소지가 있다. 남성의 음식기대 요인과 관련되는

성격적 특성이나 여타 심리적 속성들에 대해 탐색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 결과들을 정리해볼 때, 연구 2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중독적 관점을 적용하여 섭식 문제의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였다. 즉,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강박적으로 과식을 하게 되는 섭식 문제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이 있고, 성격적 취약성은 섭식 및 음식에 대한 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음식중독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중독 영역에서 다루어져 오던 개념들이 섭식의 중독

적 측면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향후 섭식의 중독적 특성에 초점

을 둔 연구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중독적 섭식 문제를 다룰 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지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임상 장면에서 성격적 취약성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섭식 및 음식에 대한 어떠한 인지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공하는

임상적 시사점이 있다. 섭식에 대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특정 음식에 대한 어떠한 정서적 기대를 지니는지를 면밀하게 탐색하고

수정, 완화하는 방향으로 치료의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섭식기

대가 기대이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섭식기대는 과거 경험을 통

해 섭식의 결과에 따라 정적, 혹은 부적 강화로 인해 형성된 섭식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적/부적 강화로 인하여 배가 고프지 않아도

섭식을 하게 되는 보상적 섭식의 형성 원리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섭

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상적 섭식 욕구과 섭식기대의 발달 과정은 과거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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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임상 장면에서 강박적 과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

러한 기대는 과거 어떠한 상황에서 강화되었는지를 탐색하고 그 기대를

수정하는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중독 영역에서는 물질기대가 물

질 사용 문제의 예방 및 치료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알코

올 문제 치료를 위해 종종 알코올 기대 반박 개입이 진행된다(Darkes &

Goldman, 1993). 이와 같이 중독적 섭식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

어서도 섭식기대를 주요 개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식기대와 관련하여 보상민감성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고가공음

식에 대한 긍정기대를 낮추고, 부정정서조급성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저가

공음식에 대한 부정기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개인의 특성에 따

라 차별적인 치료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2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2의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질문지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의 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상민감성은 이론적으로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에서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

기는 했으나 상관계수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

에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간 관계에 대한 결과가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데, 자기보고질문지로 보상민감성을 측정했을 때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

나지 않기도 하는 한편, 생물학적 지표(예: 도파민성 유전자형; dopaminergic

genotype)와는 음식중독과 뚜렷한 상관을 보여 보상민감성의 조작적 정의

와 측정 지표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

다(Clark & Saules, 2013; Davis et al., 2013; Maxwel et al., 2020).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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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 보상적

섭식 욕구와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보상민감성

관련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한 반복검증 및 생물학적 지표나 실험실 기

반 측정치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표본의 음식중독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음식중독 증상

개수의 전체 평균이 1.84개로 나타나는데, 증상 개수가 2개부터 경미한 중

독 수준에 해당됨을 고려할 때, 음식중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치중된

편향된 표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표본 특성은 음식중독과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본 연

구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향후 음식중독의 수준이

다양하게 분포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 섭식기대나 음식기대는 실제 음식을 먹는 상황이나 음식 단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일상생활의 섭식 이벤트가 발

생할 때 혹은 음식 자극이 노출되는 실험 상황에서 측정 가능할 수 있도

록 맥락을 고려한 실제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기대 요인과 중독적 섭식

간 관계를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물질 중독 영역의 연

구들에서 물질기대는 물질 사용에 앞서서 형성되고 물질 사용과 인과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명된다(Montes et al., 2019). 섭식기대와 음식기대

역시 강박적 과식에 시간적으로 앞서서 활성화되는지 인과적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종단 설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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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정서와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 : 일상생활 속 생태순간평가

연구 3은 연구 2에서 확인된 ‘섭식기대’의 보상적 섭식 욕구에 대한 영

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 2에서는 자기보

고 질문지를 통해 섭식기대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섭식기대는 순간적인 가변성이 많은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개인 내 섭식기대의 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Pearson et al.,

2018; Smith et al., 2020).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 단 1회 측정한 자료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섭식기대의 변산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개인 내에서 섭식기대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수준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섭식기대 수준과 그

후 일어나는 실제 섭식 상황에서 경험하는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을 측정

하고자 하였다.

한편, 과식 관련 섭식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목되어 온 것

중 하나는 정서이다. 특히 높은 부정정서가 과식이나 폭식 등의 섭식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반복 검증되어왔다(Cardi et al., 2015; Nicholls et

al., 2016; Patel & Schlundt, 2001). 정서 역시 일상생활에서 순간에 따른

변화가 잦을 수 있는 개념인데, 이를 고려하여 생태순간평가(EMA)를 활

용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정서가 증가하고 긍정정서가 감소하게 될

때 폭식 에피소드가 증가되었고(Engel et al., 2016), 부정정서, 섭식제한,

섭식기대가 높은 순간에 폭식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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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는 부정정서뿐 아니라 긍정정서 또한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되는데, 섭식 장애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긍정정서

가 폭식을 예측했으며(Wolff et al., 2000),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긍정정서와 섭식 행동 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변지애, 이주영, 2016; Macht et al., 2004).

섭식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섭식에 앞서 발생하는 부정정서 및 긍정정

서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온 만큼 본 연구에서도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에

영향 미치는 요소로서 섭식기대에 더해 정서적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보상적 섭식은 섭식이 주는 보상으로 인한 정적 혹은 부적

강화에 의해 발생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Brewer et al., 2018)에서 부정

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이 모두 관련될 수 있으므로, 부정정서와 긍정

정서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간적인 가변성이 높은 동시에 섭식 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섭식기대와 부정정서, 긍정정서를 동시에 고려하

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순간적인 섭식기대가 순간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

치는 영향을 정서적 맥락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와 관련되는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연구 3의 주요 목적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 상태 및 그 순간 활성화되는 섭식기대

의 수준과 실제로 경험한 보상적 섭식 욕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태순간평가

(EMA)를 활용할 수 있다. EMA는 심리적 상태나 행동을 경험하는 그 순

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자기보고 질문지 등과 같은 회상에 의존하는 연

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 편향의 오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장승민,

2011; Stone et al., 2007). 또한 EMA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개념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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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활 속에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및 상태의 변화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더불어 개인 내 행동이나 인지, 정서

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hiffman

et al., 2008). EMA는 임상 심리학 내에서 가변적인 특성을 보이는 개념들

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여 치료 효과를 살펴보거나 상태의 변화를 보는데

자주 사용된다(Norton et al., 2003). 또한 중독이나 섭식 영역에서도 사용

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폭식 삽화가 일어나는 시점의 상태에 대해 응답하

도록 EMA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최근 통신 기기가 발전되고, 모바일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EMA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졌다(장승민, 2011;

Shiffman, 2007).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EMA를 진행함으로써

섭식기대와 정서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일주일 간 실제 섭식이 발

생하게 될 때 섭식 전,후로 링크에 접속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설계함

으로써 응답 시점에서의 순간 섭식기대, 순간 정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루어지는 섭식 당시의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을 측정하였고 이들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3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섭식 전 순간 섭식기대는 이후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개인 내 섭식기대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1-2. 개인 간 섭식기대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섭식 전 순간 정서는 이후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에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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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1. 개인 내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2-2. 개인 간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2-3. 개인 내 긍정정서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2-4. 개인 간 긍정정서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섭식 전 순간 정서와 순간 섭식기대는 상호작용하여 이후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에 영향 미칠 것이다.

3-1. 개인 내 순간 부정정서가 높고 순간 섭식기대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3-2. 개인 내 순간 긍정정서가 높고 순간 섭식기대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중 보상

적 섭식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

은 기준은 연구 2의 RED-13 점수 분포 상 상위 30% 점수가 3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축형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5문항)

의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61

명이 최초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중 2명이 중도 탈락하여, 총 59명의 자

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총 응답자 중 남자가 21(35.6%)명, 여자가

38(64.4%)명이었고, 이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21.76세(SD = 3.73, 범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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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24.05세(SD = 5.16, 범위 18∼37세)였고,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50세(SD = 1.67, 범위 18∼25세)였다.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남성의 연령이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 t(57) = 3.91, p < .001. 한편, 응답자 전체의 평균 BMI

는 22.28(SD = 2.99, 범위 16.16∼29.26)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한비만학회

의 비만 기준에 따를 때 정상 체중에 속한다. 남성의 평균 BMI는

24.53(SD = 2.78, 범위 19.32∼29.26)으로 과체중에 속하며, 여성의 평균

BMI는 21.04(SD = 2.33, 범위 16.16∼26.04)로 정상 체중에 속한다. 성별

에 따른 BMI 수치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5.66) = 4.89, p < .001.

RED-13 점수의 참여자 전체 평균은 3.57(SD = .46)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은 3.46(SD = .48), 여성의 평균은 3.63(SD = .44)으로 나타났으며, 성

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38.32) = -1.32, p = .196. 참

여자들의 특성에 대한 위 내용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

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IRB No.

2012/001-008).

표 15. 연구 3의 연구참여자 특성 (N = 59)

전체 남자
(n = 21)

여자
(n = 38) t

M(SD) M(SD) M(SD)

연령 21.76(3.73) 24.05(5.16) 20.50(1.67) 3.91***

BMI 22.28(2.99) 24.53(2.78) 21.04(2.33) 4.89***

RED-13 3.57(0.46) 3.46(0.48) 3.63(0.44) -1.3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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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서

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 및 학내 커뮤니티에 높은 보상적 섭

식 욕구 기준으로 제시한 단축형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X5)의 5문

항이 포함된 연구설명문을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

으로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RED-X5의 평균 점

수가 3점 이상이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온라인 설문조사 시

스템 URL에 접속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자기보고 질문지를 작성하였

다.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 성별, 연령, 신장, 몸무게 등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고, RED-13 전체 문항을 시행하여 보상적 섭식 욕

구 수준을 재확인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는 연구자와 소통

할 수 있는 1:1 대화창에 입장하여 일주일 간 진행될 EMA 응답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EMA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참여자들은 먹는 상황

이 생기면 섭식 전, 후로 자발적으로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그 순간 자신

의 상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섭식 전, 후 응답을 위한 설문 링크는 연구

자와의 대화창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

록 대화창 상단에 고정으로 게시해두었다. 섭식 전 설문의 내용은 긍정

및 부정 정서 11문항, 섭식기대 2문항, 배고픔 정도 1문항이다. 섭식 후 설

문의 내용은 RED-X5의 5문항이다. 순간적인 상태를 측정함에 있어서 참

여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답 소요 시간이 1분 내외가

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고, 모든 EMA 설문은 구글 서베이를 이용하였다.

일주일 동안의 EMA 과정이 종료된 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사례로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구점수를 부여받거나 연구자

로부터 1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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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사전 설문지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based Eating Drive-13: RED-13).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산출을 위해 신장과 체중 자료

를 자기 보고로 수집하였다.

생태순간평가(EMA)

단축형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Short Form: PANAS-SF). 섭식 전 순간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98)이 개발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20문항을 Thompson(2007)이 10문

항의 단축판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단축판의 한국어 문항은 Watson

등(1998)의 척도를 이현희 등(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되 ‘기민한

(alert)’ 1문항은 새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현희 등(2003)은 PANAS의

원척도에서 긍정정서에 속하는 ‘alert’를 ‘기민한’으로 번역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분석 결과 ‘기민한’ 문항이 부정정서로 분류되어 이 문항은 수정

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ert’를

‘정신이 또렷한’으로 연구자가 새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새롭게 번역한

문항을 포함한 총 10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정신이 또

렷한(alert)’ 문항을 포함하여 기존에 긍정정서에 포함되었던 총 5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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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긍정정서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 25에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섭식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

겨지는 부정정서인 ‘죄책감’을 문항에 추가하였다(Berg et al., 2013).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긍정정서는 5문항, 부정정서는 6문항이며, 해당 문

항들에 대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라는 지시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순간 부정정서와 순간 긍정

정서의 측정치는 각각 해당 문항들의 점수의 합산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긍정정서가 .77, 부정정서가 .88로 나타났다.

섭식기대 척도(Eating Expectancy Inventory: EEI). 섭식 전 순간

섭식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2에서 사용했던 섭식기대 척도 중 보상과

관련된 섭식기대 1문항(‘지금 음식을 먹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좋은 보상

이다’)과 부정정서완화와 관련된 섭식기대 1문항(‘지금 무언가를 먹으면 기

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을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순간

섭식기대 측정치는 두 문항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ing-based Eating Drive

Scale-X5: RED-X5). 이 척도는 Vainik 등(2019a)이 보상적 섭식 욕구의

구성 개념을 보다 빠르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RED-13의 13문

항이 5문항으로 단축된 척도이다. RED-13과 동일하게 과식통제상실, 음식

몰두, 포만감부족 세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일상 속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간적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감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단축형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5문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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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는 동안 다음을 어느 정도로 느꼈는지 체크 해주세요”의 지시

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 척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측정치는 5문

항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로 나

타났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23.0을 사용하여 먼저 연구참여자 특성과 주

요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태순간평가로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섭식 전 섭식기대와 정서가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의 선형혼합

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생태순간평가로 수집된 자료는 개인 내 반복적인

측정치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아진 자료(intensive longitudinal

data)들로, 다층 구조를 지닌다. 즉,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정정서와 긍

정정서, 섭식기대는 1 수준인 개인 내 수준에서 측정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2 수준인 개인 간 수준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을 구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EMA를 통해 수

집된 자료의 평균 중심화 과정이 요구된다(Bolger & Laurenceau, 2013).

개인 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변인들을 개인 평균 중심화(person

mean-centered) 하였고, 개인 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변인들을 전

체 평균 중심화(grand mean-centered) 하였다. 개인 내 효과는 측정 시점

에서 한 개인의 순간적인 변인 수준이 개인의 평균 수준에 비하여 다른

정도를 말하며, 개인 간 효과는 한 개인의 평균 수준이 전체 참여자의 평

균 수준에 비해 다른 정도를 의미한다. 공변인으로 포함된 연령, BMI,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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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고픔 점수는 전체 평균 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재척도화 한

자료들을 토대로 순간 정서, 순간 섭식기대가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

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개인 내, 개인 간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더불

어 순간 정서와 순간 섭식기대가 개인 내 수준에서 상호작용하여 상태 보

상적 섭식 욕구 수준에 영향 미치는지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들의 순간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에 대

한 개인 간 효과는 산출하지 않았다. 모형 추정 시 제한최대우도법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을 사용하였고, 무선 효과 분석

시 자료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잔차의 공분산은 AR(1)을 가정하였

다. 보상적 섭식 욕구에 대한 각 수준의 모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REDti = π0i + π1i(EEti) + π2i(NAti) + π3i(PAti) + π4i(EEti☓NAti) +
π5i(EEti☓PAti) + π6i(NAti☓PAti) + π7i(EEti☓NAti☓PAti) + eti

2수준 모형

π0i = β00 + β01(covariatei) + r0i

π1i = β10 + r1i

π2i = β20 + r2i

π3i = β30 + r3i

π4i = β40 + r4i

π5i = β50 + r5i

π6i = β60 + r6i

π7i = β70 + r7i

* 주. RED = 섭식 중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EE = 섭식 전 상태 섭식기대,

NA = 섭식 전 상태 부정정서, PA = 섭식 전 상태 긍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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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MA 자료 사전 분석 및 주요 변인 간 상관

EMA를 통해 총 566개의 관측치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3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술통계량과 함께 표 16에 제시하였다. EMA로 측

정한 변인들인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상태 섭식기대, 상태 부정정서, 상

태 긍정정서는 일주일 동안 수집된 측정치들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EMA

시행 전 설문지로 측정한 보상적 섭식 욕구는 EMA 시행 기간 동안 섭식

발생 시 경험한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 및 섭식 전 순간 섭식기대와 정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r = .33, p < .001; r = .23, p < .001, 섭식

전 순간 부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r = .06, p =

.159, 섭식 전 순간 긍정정서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 =

-.18, p < .001. 즉, 평소에 지각하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정도는 실제 음

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수준과 관련되며, 섭식 전에

경험하는 섭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도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식사할 때 실제 경험하는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은

식전 순간 섭식기대 및 식전 순간 부정정서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r = .32, p < .001; r = .31, p < .001, 식전 순간 긍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3, p = .451. 식전 순간 섭식기대는

식전 순간 부정정서 및 식전 순간 긍정정서 모두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을 보였다, r = .09, p = .042; r = .13, p = .003. 식전 순간 부정정서는

식전 순간 긍정정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2, p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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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연구 3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M SD

1. 평소 보상적 섭식 욕구 - 3.57 0.46

2.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33*** - 2.60 0.98

3. 섭식 전 상태 섭식기대 .23*** .32*** - 3.71 1.01

4. 섭식 전 상태 부정정서 .06 .31*** .09* - 10.79 5.10

5. 섭식 전 상태 긍정정서 -.18*** .03 .13** -.02 - 12.97 4.10

주. 평소 보상적 섭식 욕구 = 설문지로 측정한 RED-13 문항 평균 점수, 상태 보상적 섭

식 욕구 = EMA로 측정한 RED-X5 문항 평균의 일주일 측정치들의 평균, 섭식 전 상태

섭식기대 = EMA로 측정한 EEI 2문항 평균의 일주일 측정치들의 평균, 섭식 전 상태

부정정서 = EMA로 측정한 부정정서 문항 총점의 일주일 측정치들의 평균, 섭식 전 상

태 긍정정서 = EMA로 측정한 긍정정서 문항 총점의 일주일 측정치들의 평균
*p < .05. **p < .01. ***p < .001.

추가적으로, 성별과 연령, BMI, 섭식 전 배고픔 정도와 상태 보상적 섭

식 욕구의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과 식전 배고픔은 상

태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1, p <

.001; r = .21, p < .001. 성별과 BMI는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과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0, p = .989; r = .08, p = .062.

보상적 섭식 욕구에 대한 기초 모형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가 다층 모형의 적용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7). 분석 결과, 보상적

섭식욕구의 개인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B = .072, p < .001,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31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총 변량 중 개

인차인 2 수준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31%임을 의미하며, 다층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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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보상적 섭식 욕구의 기초 모형

변인 B SE Z p

절편의 개인차 .072 .017 4.145 .000

잔차 .162 .010 15.996 .000

적용할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간 섭식기대와 순간 정서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섭식 전 경험하는 순간 섭식기대 및 순간 정서

가 이후 섭식 상황에서 경험하는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EMA로 수집된 자료들로 다층 수준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

고, 그 결과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먼저 공변인으로 투입한 성별, 연령,

BMI, 식전 배고픔 중 연령 만이 보상적 섭식 욕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순서대로 t = -.938, p = .353; t = 2.429, p = .019; t = -.70, p =

.487; t = -.928, p = .354. 식전 섭식기대는 개인 내 수준에서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고, B = .148, p = .003, 개인 간 수준

에서도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B = .510,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1-1, 1-2가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식전 부

정정서 역시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 모두에서 상태 보상적 섭식 욕

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가설 2-1, 2-2도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각각 B = .028, p = .006; B = .075, p < .001. 식전 순간 긍정 정서는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 모두에서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와 유의미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가설 2-3, 2-4는 충족되지 않았다, 각각 B =

.005, p = .617; B = -.021, p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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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순간 섭식기대와 순간정서가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t p
95% CI

하한 상한

절편 1.989 .644 3.089 .003 .692 3.288

성별 -.169 .180 -.938 .353 -.531 .193

연령 .054 .022 2.429 .019 .009 .099

BMI -.022 .030 -.700 .487 -.084 .040

식전 배고픔 .033 .035 .928 .354 -.037 .103

within EE .148 .049 3.024 .003 .052 .244

within NA .028 .010 2.795 .005 .008 .048

within PA .005 .010 .501 .617 -.014 .024

within EE☓NA -.024 .013 -1.823 .069 -.051 .002

within EE☓PA -.023 .013 -1.754 .080 -.048 .003

within NA☓PA .007 .003 2.785 .006 .002 .012

within EE☓NA☓PA -.009 .003 -3.146 .002 -.014 -.003

between EE .510 .116 4.412 .000 .279 .741

between NA .075 .018 4.187 .000 .039 .111

between PA -.021 .028 -.764 .448 -.077 .034

주. BMI = Body Mass Index, EE = 섭식기대, NA = 부정정서, PA = 긍정정서

독립 변인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달라지는지

개인 내 수준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섭식 전 순간 섭식기

대와 섭식 전 순간 부정정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B = -.024,

p = .069, 섭식 전 순간 섭식기대와 섭식 전 순간 긍정 정서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B = -.023, p = .080. 이러한 결과는 가설 3-1,

3-2를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섭식 전 순간 부정정서와 섭식 전 순간 긍

정정서가 상호작용하여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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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B = .007, p = .006. 또한 개인 내 수준에서 섭식 전 순간 섭식기대

와 섭식 전 순간 부정정서, 섭식 전 순간 긍정정서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09, p = .002.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으로

부터 상,하위 1 표준편차 값을 적용하여 그림 10을 제시하였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정서 상태에서 식전 순간 섭식기대가 높을수록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식전 순간 섭식기대 수준이 낮은 경우, 식전 순간 긍정정서가 높든지 낮든

지 간에 식전 순간 부정정서가 낮은 상태일 때 보다 높은 상태일 때 보상

적 섭식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식전 순간 부정정서가 낮은

상태에서는 순간 섭식기대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순간 긍정정서가

낮은 상태일 때 보다 높은 상태일 때 더 많은 보상적 섭식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섭식 전 부정정서가 높은 상태에서는 식전 순간

섭식기대가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식전 순간 높은 긍

정정서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평소에 비해 부정정서 뿐 아니라

긍정정서가 함께 높은 순간에는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가장 높은 상

태는 섭식 전 순간 부정정서가 높고 순간 긍정정서가 낮으면서 순간 섭식

기대가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평소에 비해 부정정서가 높고

긍정정서가 낮은 상태에서 섭식기대가 높은 순간이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가장 활성화되는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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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상적 섭식 욕구에 대한 섭식기대와 부정정서, 긍정정서의

개인 내 수준 3원 상호작용 효과

주. RED = 섭식 중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EE = 섭식 전 상태 섭식기대,

NA = 섭식 전 상태부정정서, PA = 섭식 전 상태긍정정서,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로 표시됨.

논 의

연구 3의 목적은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생

활 속에서 탐색함으로써 한 개인 내에서 섭식기대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섭식 전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가 그 이후 일어나는 섭식 상황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식전 섭식기대와 정서 수준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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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호작용하여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EMA를 통해 일

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섭식기대, 부정정서, 긍정정서, 보상적 섭식 욕구를 1

주일간 반복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다층 수준 모델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3의 분석 결과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섭식 전 섭식

기대의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 대한 주효과가 개인 간 및 개인 내 수준

에서 모두 유의미했다. 개인 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식전 섭식기대가 높으면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

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 2에서 섭식기대의 개인차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또

한 개인 내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 개인이 평소에

비해 섭식기대 수준이 높으면 이후 섭식 상황에서의 상태 보상적 섭식 욕

구가 높음을 의미하며, 상태 섭식기대가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 미

치는 주요한 인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보상적 섭식 욕구에 대한 섭식 전 정서의 주효과를 살펴볼 때, 섭

식 전 순간 부정정서가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개인

간 및 개인 내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정정서가 과식 및

폭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으로(Cardi

et al., 2015; Nicholls et al., 2016), 높은 부정정서는 보상적 섭식 욕구를

일으키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정서의 개인 간 효과

뿐만 아니라 개인 내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개인이 평소에 비해

부정정서가 높은 상태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즉, 기본적으로 부정정서가 높은 개인에게서 보상적 섭식 욕구 수

준이 높을 뿐 아니라 평소보다 부정정서가 높은 상태가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증가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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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섭식 전 순간 긍정정서의 경우,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주효과가 개인 간 수준과 개인 내 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섭식 전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수준 자체만으로는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보상적 섭식 욕구에 대한 섭식 전 섭식기대와 섭식 전 정서의 상

호작용 효과를 개인 내 수준에서 살펴볼 때, 섭식 전 섭식기대와 부정정서

의 상호작용, 섭식 전 섭식기대와 긍정정서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섭식 전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상호작용하여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섭식 전 섭식기대와 섭식 전 부정

정서, 섭식 전 긍정정서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

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정서와 긍정

정서의 고/저 수준에 따라 네 개 조합으로 정서 상태를 구분했을 때(이하

고고/고저/저고/저저), 4개 정서 상태 모두 섭식 전 섭식기대가 높을수록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했고, 그 중 '고저' 정서 상태는 섭식 전 섭식기

대가 높든 낮든 다른 정서 상태에 비해서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저 정서상태에서 섭식기대가 높으면 보상

적 섭식 욕구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비해 부정정

서는 많고 긍정정서는 적은 불쾌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기분을

한결 낫게 하거나 보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크게 활성화될 때 보상적

섭식 욕구가 매우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섭식 전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모두 높은 '고고' 정서 상태에서는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은 긍정정서가 억제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함께 높은 상태에서는 섭식기대에 따른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볼 때 평소보다 부정정서와 긍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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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에 많아진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격양되면서 전반적인 정서적 강

도가 강해짐에 따라 인지적 요인인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

는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부정정서가

높더라도 긍정정서가 같이 높은 상태에서는 섭식에 대한 기대에 몰두되지

않고 또 다른 인지적 기대나 전략의 여지가 생겨날 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서강도의 조합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동시에 강렬하게 경험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부적응적 방략 뿐만 아니라 적응

적 방략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김은하, 2018). 이를 참

고해볼 때 평소에 비해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동시에 많이 경험하는 경

우,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다른 요

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식전에 긍정정서가 높고 부정정서가 낮은 '저고' 정서 상태 역시

섭식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식전 섭식기대가 높은 경우 저고 정서 상태는 고고 정서 상태에서보다 높

은 수준의 보상적 섭식 욕구를 보였다. 즉, 식전 섭식기대가 활성화된 상

태에서 긍정정서가 평소에 비해 많을 때는 부정정서가 같이 많으면 위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상적 섭식 욕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부정정서

가 적은 유쾌한 상태에서는 보상적 섭식 욕구가 커지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저고 정서 상태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긍정정서가 높고 부정적서는 적

은 즐거운 정서 상태에서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이전 연구자들의

제안을 설명해주는 결과일 수 있다(Dingemans et al., 2009).

식전 높은 섭식기대를 가질 때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정서 조합은 고저 상태이고, 두 번째로 높은 조합은 저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저와 저고 두 정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보상적 섭식 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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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는 서로 상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보상적 섭식의 발달 과정이 과거

음식 섭취로 얻게 된 보상 경험의 정적/부적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Brewer et al., 2018), 고저 정서 상태에서의 높은 보상적

섭식 욕구는 과거 음식 섭취를 통해 불쾌한 정서가 완화되었던 보상 경험

과 관련된 부적 강화의 영향일 수 있고, 저고 상태에서의 높은 보상적 섭

식 욕구는 과거 음식 섭취를 통해 유쾌한 정서가 확장되었던 보상 경험과

관련된 정적 강화의 영향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행복한 상태

에서 음식을 섭취했던 상황에서의 섭식행동과 긍정정서가 ‘연합’되는 경우

부정정서 만큼이나 긍정정서가 탈억제적인 섭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되는 데(Patel & Schlundt, 2001), 위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보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섭식기대

가 활성화되는 상황과 관련된 맥락 정보를 함께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긍정정서, 부정정서, 섭식기대가 상호작용을 보인 것과 관련

하여 생각해볼 점이 있다. 우선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상호작용을 보였

는데, 각 정서의 조합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달라지는 결과과

나타난 것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독립적인 관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동일 차원의

양 극단에 있는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개념일 수 있으며,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심리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되어온 것을 지지하는 결과인 것

으로 여겨진다(이상희, 2020; Larsen, 2009).

또한 본 연구에서 식전 순간 긍정정서의 주효과는 없었으나 긍정정서가

부정정서 및 섭식기대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결과를 볼 때, 과식과 관련

되는 섭식 문제에서 긍정정서 자체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긍정정

서와 함께 작용하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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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 관련 섭식 문제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정정서가

강조되어 왔고 긍정정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태이기

는 하나, 긍정정서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들이 다소 상

이함을 알 수 있다. 긍정정서와 폭식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들

이 있는가 하면(변지애, 이주영, 2016; Wolff et al., 2000), 일부 연구들에

서는 과체중 집단에서 긍정정서는 오히려 절제된 섭식과 관련을 보이거나

(양순경, 이상희, 2020), 탈억제력이 높은 개인에 한해서만 긍정 정서가 음

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Yeomans & Coughlan, 2009). 이규

영과 양재원(2021)의 연구에서는 긍정정서가 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음식갈망을 매개로 폭식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긍정정서 한 요인만으로

과식 관련 섭식 문제를 설명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변인에

따라 긍정정서가 과식 관련 섭식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

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정서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섭식 전 부정정서가 높은 상태에서 섭식 전 긍정정서의 수준에 따라

섭식 전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

던 결과 역시 위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긍정정서와 섭식행

동 간 관련에 대한 연구에서는 긍정정서가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섭식 행동에 영향 미칠 소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는 것이 과식 관련 섭식

문제에 대한 긍정정서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종합해보면, 연구 3의 결과는 섭식에 앞서 활성화되는 섭식기대가 보상

적 섭식 욕구 수준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식전 섭식기대와 이후 섭식 상

황에서의 보상적 섭식 욕구의 관계가 식전 정서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

여준다. 특히 섭식 전 부정정서가 높고 긍정정서가 낮은 정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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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기대가 높을 때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식전 부

정정서가 낮은 상태더라도 섭식기대의 증가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되며 이 때 긍정정서가 높을 때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더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적 섭식이 정적/부적 강화에 의해 발

달되고, 섭식으로 인한 보상 경험이 있었던 과거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섭식기대가 활성화되는 상황은 과거 음식 섭취로 인해 보상

경험이 있었던 때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

서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식전 고저 정서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던 저고 정서 상태에서의 높은 섭식기대는 각각 부

정 경험의 완화, 그리고 긍정 경험의 증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적 섭식이 발달하여 중독적 섭식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섭식 행동에 개입할 때 무엇을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섭식기대가 활성화되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섭식기대와 관련된 생각들이나 정서적 상태를

알아차리고 다루는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섭식 상황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수준만 확인하였을 뿐 섭식 상황의 다양한 맥락 정보

(예: 섭취한 음식의 종류, 식사 동반자의 여부, 식사 장소, 섭식량 등)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보상적 섭식 욕구의 증가에는 심리적 요인 외에도 무엇

을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 등과 같은 식사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

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아쉬운 점은 섭식량에 대해서 확인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구 2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의 핵심

적인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 3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증가가 실제 중독적 과식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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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를 음식중독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섭식 상황의 다양한 맥락 정보를 확인하여 보상적 섭식 욕구

와 관련되는 요소에 대해서 보다 풍성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제 음

식중독 증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상태적 보상적 섭식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RED 단축형의 5문항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는 동안 각 문항들에 대해 어

느 정도 느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RED 단축판은 타당화가 된 척도

이기는 하나, 평상시 특성에 가까운 과식 욕구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상태적인 과식 욕구를 측정하는 데 있어 미흡했을

소지가 있다. 특히 ‘먹는 것을 멈추기 힘든 느낌이 있었다’ 문항은 식사를

하는 순간을 떠올려 응답하게 되면 과식에 대한 ’욕구’보다는 ‘행동’으로

측정되었을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적 섭식 욕구를 측정한 것으

로 전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욕구와 행동을 명료히 구분 짓는 문항

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식 욕구가 과식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까지 각각 구별되는 문항들로 살펴 볼 수 있다면,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

에서 섭식기대가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실제 섭식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 사이에서 부정적/긍정

적 정서적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의 영향력이 강한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부정정서는 제시된 6

개 부정정서의 총점, 긍정정서는 제시된 5개 정서의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강박적 과식 욕구를 일으키는 데 영향 미치는 특정 정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섭식과 밀접한 정서로 알려져있는 죄책감과 같은

정서일 수도 있고(Berg et al., 2013), 이와는 다르게 보상적 섭식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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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는 개인 특유의 경험과 관련되는 정서와 상관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PANAS의 정서 문항들은 정서가

(valence)를 기준으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나뉘지만, 정서 연구들에 따

르면 정서는 정서가와 각성가 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동일한

정서가 내에서도 저각성부터 고각성까지 다양한 각성가를 보일 수 있다고

제안된다(Fedlman, 1995; Russell, 1980).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긍정/부정으로 양분되는 정서가 뿐 아니라 각성가가 보상적 섭식 욕구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보상적 섭식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

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중 정서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을 터인데 보상

적 섭식 욕구에 특정 부정 혹은 긍정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지, 정서의 각

성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정정서 혹은 긍정정서가 과식 및 폭식 등의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정서와 긍정정서

두 가지 정서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보았고, 그 결과 두 가지 정서의 조

합에 따른 정서 상태의 영향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서 상태

가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섭식기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섭식기대와 정서라는 순간적인 가변성이 있는 개념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 1회 측정의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하는 설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 측정하여 변인들 간 관계의 개인 내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요소들을

보다 통합적이고 실증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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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음식 단서와 인지 전략이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에 미치는 영향 :

음식 단서 노출 실험 검증

연구 4는 연구 2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된 ‘음식기대’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음식 단서에 노출되는 실험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음식기대의 특성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음식기대는 특정 음식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부정적 기대를 측정하기 때

문에 자기보고 질문지로 단순히 음식을 상상하면서 음식기대를 응답하게

하는 것보다 특정 음식이 눈앞에 주어지질 때 응답하게 하는 것이 그 순

간 활성화되는 음식기대를 훨씬 생생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어 보다 극명

하고 실제적인 측정치를 얻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음식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음식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음식 단서만 주어져도 음식에 대한 반응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Brewer et al., 2018; Davis, 2013). 이를 고려하면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강

하여 음식중독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음식이 아니더라도 음식

단서에 노출될 경우 음식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연구 4에서는 정크푸드(고가공음식)와 건강푸드(저가공음식)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 사진들이 노출되는 실험 상황을 구성하였고,

본 실험에서 제시하는 특정 음식 자극의 영향력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하

기 위해 음식중독 진단 여부를 기준으로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따라서 음식중독 수준의 사람들과 음식중독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

으로 제시되는 음식 사진에 대한 음식기대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음식기대

의 영향력을 보다 실제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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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 4에서는 음식기대와 함께 음식갈망을 고려하였다. 기존 중독

영역에서는 물질갈망이 중시되어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단서’로 유발된

갈망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 초점이 되곤 한다(Kober et al., 2010;

Suzuki et al., 2019). 그러나 섭식 문제 치료 장면에서는 섭식 에피소드의

감소를 목표로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은 재발이 많다

는 문제를 안고 있다(Jenkins et al., 2011). 잦은 재발의 이유는 강박적인

과식에 앞서 발생하는 음식갈망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음식

단서는 음식갈망과 관련되는데(Rodríguez et al., 2005), 고설탕, 고지방, 고

열량 음식들의 유혹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음식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음식 단서들에 노출이 잦기 쉬운 현

대 음식 환경을 고려하면, 다양한 음식 단서들에 의해 갈망이 자주 유발될

수 있고, 이는 중독적 섭식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물질관련장애 영역의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온 단서로 유발된 갈망

이라는 중독적 요소를 섭식 문제에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Carter et al., 2019; Linardon & Messer, 2019; Wolz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의 실험 상황에서 음식 단서 제시 후 음식기대 뿐 아니라 음식갈

망도 함께 측정하여, 음식 단서로 유도되는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의 수준이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연구 4의 또 다른 중점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인지 수정 개입을

통해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이 조절되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다. 기

존 중독 영역에서 갈망 조절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인지적 개입을 본

연구에 수정 및 적용하여 섭식 장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중독 영역의 ‘결과 기대 모델’, 즉 물질 관련 단서에 노출

되면 물질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유발되어 갈망이 생겨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음식단서에 노출되면 음식기대가 음식갈망에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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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 전략

개입 처치가 음식기대를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음식기대의 변화는 음식갈

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음식기대의

수정을 목표로 하는 인지적 개입이 음식갈망의 조절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물질사용장애에서 갈망 조절을 위한 치료는 주로 CBT로 이루어져왔는

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물질 단서에 ‘노출’된 상태에서 인지 전략을 사

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질 ‘사진’과 같은 물질 단서를 보면서

‘물질 사용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두기’와 같은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

이다. 이러한 CBT를 기반으로 하여 갈망 조절을 위한 인지적 개입으로

제안된 ‘갈망조절 과제(Regulation of Craving: ROC Task)’가 있다(Kober

et al., 2010). Kober 등(2010)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화면에 흡연 관련 단서가 노출된 상태에서 두 가지 인지 전략을 무작위

순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지 전략에 따른 흡연 갈망이 조절되는지 실

험하는 과제를 고안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인지 전략은 Now와 Later 인

데, Now는 화면의 물질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당장의 효과(이 물질

을 사용할 때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Later는 화면의 물질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결과(이 물질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면 생기게 될 장기적 효과)를 생각하는 것이다. 과제 실험 결과, Later 인

지 전략 조건에서 흡연자들의 흡연 갈망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Kober et al., 2010). 이 실험 디자인은 이후 알코올 사용 장애에

서의 알코올 갈망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음식 단서에 대한 반응을 보는 연

구 등에서 활용되어 왔다(Meule et al., 2013; Suzuki et al., 2020). 연구 4

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갈망조절과제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 및

적용하여 인지적 재평가 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음식 단서에 의해 유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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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이 인지 전략에 의해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음식중독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크푸드에 대한 긍

정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건강푸드에 대해서는 부정기대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Cummings et al., 2020; Cummiing et al., 2020l), 본 연구

에서도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정크푸드 단서에 대한 긍정

기대와 건강푸드 단서에 대한 부정기대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음식중독 경향자들은 맛있는 음식이 주는 보상에 민감하고, 즉각적인 보상

이 예상될 때 음식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여

(Gearhardt et al., 2011; Moss, 2013), 정크푸드의 Now 조건에서 Later 조

건에 비해 위와 같은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중독 분야에서 갈망조절과제를 사용하였을 때 중독자들의 갈망의 변화가

비중독자들의 갈망의 변화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던 점을 참고할 때, 본 연

구의 음식중독 집단에서 비중독 집단에 비해 기대와 갈망의 변화가 클 것

으로 기대하였다(Kober et al., 2010).

연구 4의 목적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음식 단서

에 노출되는 실험 상황에서 음식 단서가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에 미치는

영향력이 음식중독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 단서가 주어질 때 수행하는 인지 전략이 음식기대의 변

화에 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음식기대의 변화가 음식갈망의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4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인지 전략에 따라 음식기대와 갈망의 강도가 변할 것이고, 변화

의 방향은 음식 자극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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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w 조건에 비해 Later 조건에서 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이 낮아질 것이고 부정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1-2. Now 조건에 비해 Later 조건에서 건강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이 높아질 것이고, 부정기대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인지 전략에 따른 음식기대와 갈망의 강도와 변화 수준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2-1.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Now 조건에서 보이는 정

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의 수준이 클 것이다.

2-2.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Now 조건에서 보이는

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의 수준이 크고, 갈망의 수준이 작을

것이다.

2-3.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정크푸드의 Now와 Later

간 긍정기대와 갈망의 변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2-4.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건강푸드의 Now와 Later

간 부정기대와 갈망의 변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연구 4의 연구 참여자들은 57명의 서울대학교 대학생들로, 연구 2 참여

자들 중 후속 연구 참여에 동의했던 사람들 중에서 모집하였다. 참여자들

의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의 점수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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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에서 나타난 RED-13 평균 점수 2.63점을 기준으로 상,하 점수대 별

로 명수가 비슷하게 무선 선정하여 총 60명을 모집하였다. 이 중 3명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57명은 실험 과제를 완수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 중 남자가 19(33.3%)명, 여자가 38(66.7%)명이었고, 전체 평

균 연령은 19.95세(SD = 2.10, 범위 18∼26세)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20.47세(SD = 2.25, 범위 18∼24세)였고, 여성의 평균 연령은 19.68세(SD

= 2.00, 범위 18∼26세)였다.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55) = 1.35, p = .183. 전체 참여자의 평균 BMI는 21.04(SD = 2.96)로 나

타났으며, 이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기준에 따를 때 정상 체중에 속한다.

남성의 평균 BMI는 22.54(SD = 3.58)였고, 여성의 평균 BMI는 20.29(SD

= 2.30)로 남녀 모두 정상 체중에 속한다. 성별에 따른 BMI 수치가 차이

가 나타나는지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55) = 2.88, p = 006. RED-13 점수의 경우, 전체

평균은 2.73(SD = .83)이었고, 남성의 평균은 2.36(SD = .66), 여성의 평균

은 2.91(SD = .8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t(55) = -2.51, p = .015. 연구 참여자들은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예일 음식중독 척도(YFAS 2.0)에서 증상 개수를 기준으로 음식중독 진단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증상 2개 이상)에는 중독집단으로, 진단 수준에 미

치지 않는 경우(증상 1개 이하)에는 비중독집단으로 나뉘었다. 중독 집단

에는 총 25명(남 6명, 여 19명)이, 비중독 집단에는 총 32명(남 13명, 여

19명)이 포함되었다. 집단 간 성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χ2(1, 57) = 1.75, p = .150. 중독집단의 평균 음식중독 증상 개수는

4.84(SD = 2.70)개였고, 비중독 집단의 평균 음식중독 증상 개수는 .22(SD

= .42)개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IRB No. 2101/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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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사전 설문지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ward-based Eating Drive-13: RED-13).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예일 음식중독 척도(Yale Food Addiction Scale, YFAS 2.0).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BMI(Body Mass Index). 연구 2에서 수집되었다.

실험 전 측정치. 실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사전

배고픔’과 ‘사전 갈망’ 수준을 과제 시작 직전에 측정하였다. 사전 배고픔

은 “현재 어느 정도 배고픈지 응답해주세요”라는 1문항에 대해 1점(전혀

배고프지 않다)-5점(매우 배고프다) 사이에 평정하게 하였고, 사전 갈망은

“현재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은지 강도를 응답해주세요”라는 1문항에 대

해 1점(전혀 먹고싶지 않다)-5점(매우 먹고싶다) 사이에 평정하게 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컴퓨터 과제(Cognitive Reappraisal Task: CR

Task). 본 연구의 인지적 재평가 과제(Cognitive Reappraisal Task)는

Kober 등(2010)이 흡연 갈망조절을 위해 고안한 인지 전략과제

(Regulation of Craving: ROC)에 기반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추어 만든

과제로, 인지 전략이 음식 자극에 대한 기대 및 갈망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CR 과제 참여자는 두 가지 인지 전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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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를 사용하면서 제시되는 음식 사진을 본 후, 음식에 대한 기대와 갈

망을 평정하는 시행을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인지 전략은 ‘Now’

와 ‘Later’인데, Now는 제시되는 사진의 음식을 ‘지금’ 먹었을 때 ‘즉각적’

으로 얻을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Later는 제시되는 사진의 음

식을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장기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일지

를 생각하는 것이다. 음식 사진은 정크 푸드(예: 햄버거, 감자튀김 등)나

건강 푸드(예: 샐러드, 브로콜리 등)에 해당되는 사진자극 목록 중 하나의

사진이 제시된다.

구체적인 과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1). 정중앙에 + 표시가 있는

준비화면이 2000ms간 제시된 이후 인지적 재평가 지시 큐로 Now 혹은

Later 중 한가지 단어 자극이 2500ms동안 제시된다. 이어지는 화면에 음

식 사진이 나오면 과제 참여자는 방금 제시되었던 인지적 재평가 큐에 해

당하는 인지 전략을 사용하여 생각하면서 화면의 음식 사진을 본다. 예를

그림 11. 인지적 재평가 과제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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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앞서 Now 큐가 제시되었다면 화면의 음식을 보면서 이 음식을 지금

먹는다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인

지 전략 사용이 6000ms 동안 진행된 이후 음식기대를 평정하는 화면이

제시된다. 지시문은 “앞서 본 음식을 먹는다고 상상하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이며, 지시문 아래에 제시되는 긍정기

대 혹은 부정기대에 해당하는 감정 형용사에 대해 1-5점 사이에 응답하도

록 되어있다. 이어서 음식갈망을 평정하는 화면이 제시되고, “앞서 본 음

식에 대해 현재 먹고 싶은 강도를 표시하세요” 라는 지시문에 대해 1-5점

사이에 응답하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일련의 과정이 한 시행이며, 연습

시행 2회, 본 시행 80회의 시행으로 구성된다. 본 시행에서 전반부 40회

시행 후 30초 휴식 시간을 가진 뒤, 후반부 40회 시행이 이루어지며, 과제

를 완수하는 데에는 25분가량 소요되었다.

본 실험 과제는 연구자가 psychometer 온라인 실험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제작하였고, 전 시행에 있어 인지적 재평가 2가지 종류(Now, Later)와

음식 사진 자극 2가지 종류(정크푸드 40장, 건강푸드40장), 음식기대 2가

지 종류(긍정기대 4개, 부정기대 4개)가 균등하게 매칭되어 랜덤하게 제시

되도록 구성하였다. 음식 사진은 섭식 관련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 사

진 자극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 베이스(www.food-pics.sbg.ac.at)를 활용하였

다. 데이터 베이스 담당 연구자인 Jens Blechert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진

목록을 다운받았으며, 정크푸드와 건강푸드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40장씩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국내 음식 문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사

진들을 사용하기 위해 연구 2 자료 수집 시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을 자유롭게 응답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었고, 이때 수집된

음식 목록들을 기반으로 음식 사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극 목록 중 일부는 그림 12에 실제 사용한 사진으로 제시하였고(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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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규정 상 논문에 제시할 수 있는 사진 갯수는 10개에 제한됨), 사진 자

극 전체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음식기대 평정 문항은 음식기대척도

(AEFS)의 기대 문항 중 긍정기대와 부정기대 각각 4개 문항을 선정하여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긍정기대-기쁨, 진정됨, 편안함, 쾌활함; 부정기

대–짜증스러움, 우울함, 좌절스러움, 처짐). 기대 문항 선정 시 한국판

AEFS의 타당화 연구(양진원, 권석만, 2022)를 참고하였는데, 해당 논문에

서 고가공음식과 저가공음식 모두 공통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부

하량이 .6 이상인 상위 문항들 중에서 유사한 의미의 정서 단어를 배제하

여 최종 4개 문항을 결정하였다. 음식갈망 평정 문항은 매 시행 동일한

지시문으로 제시되었다(“앞서 본 음식에 대해 현재 먹고 싶은 강도를 표

시하세요”).

그림 12. 연구 4에 사용된 음식 자극 사진 예시

실험 절차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3월 6일∼3월 21일). 우선 본 실험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최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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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 과제 일정을 조율하였다. 이후 비대면 컴퓨

터 실험 과제를 위한 유의 사항과 zoom 링크가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공지하였다. 공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과제 수행에

방해받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접속해야 함. 2) 반드시 컴퓨터로 접속

해야 하며, 모바일이나 패드로는 과제 수행이 불가능함. 3) 배고픔의 영향

을 방지하기 위하여, 12-1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고 실험 전까지 물 외에

음식 섭취를 제한하여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함. 연구 참여자들의 공복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은 하루 중 오후 3시와 4시 두 타임만 진행하

였고, 2주간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

도록 한 타임에 최대 10명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에게 해

당하는 실험 일시에 zoom에 접속하면, 연구자로부터 연구 진행 절차 설명

및 과제수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모의 시행을 함께 진행하

였고 과제수행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참여자들이 실

험 과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이후 실험 과제 URL을

zoom 채팅방에서 전달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되

는 실험임을 감안하여 실험실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각 참여자들

이 모니터를 응시하는 얼굴이 나오도록 zoom 비디오를 끄지 않고 접속을

유지한 채 실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연구자도 zoom에서 자리를 지

키며 실험 상황을 감독하였다. 실험 도중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zoom 채

팅방의 DM으로 연구자에게 문의하도록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돌발 상황

이 생긴 사례는 없었다. 실험을 완료하면 zoom 채팅방의 DM으로 연구자

에게 ‘완료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잠시 대기하게 하였고, 연구

자가 psychometer 웹페이지에서 참여자의 수행이 문제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zoom을 퇴장하도록 하였다. 57명의 모든 참여자들이 실험

도중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없이 과제를 완수하였다. 실험 일정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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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이 지급되었다.

통계적 분석

연구 4에서는 실험 상황에서 음식 단서와 인지 전략이 음식기대와 음식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음식단서: 정크푸드사진 vs 건강

푸드사진) ☓ 2(인지전략: Now vs Later) ☓ 2(집단: 중독 vs 비중독) 조

건에 따른 혼합설계 분산분석(mixed design ANOVA)을 시행하였다. 또한

인지 전략에 따른 음식기대의 변화 수준과 음식갈망의 변화 수준 간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

은 IBM SPSS 23.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집단 간 사전 점수의 비교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구분이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의 차이

를 타당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RED-13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실험 전

상태에 있어서 두 집단이 동질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변인들

의 점수를 비교하였다(표 19). 분석 결과,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RED-13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55) = 5.47, p < .001.

이는 본 연구의 집단 구분 방식에 의해 보상적 섭식 욕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으로 잘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연령,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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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집단 간 사전 점수 비교 (N = 57)

음식중독 집단
(n = 25)

비중독 집단
(n = 32) t

M(SD) M(SD)

RED-13 3.28(.77) 2.30(.58) 5.47***

연령 20.12(2.20) 19.81(2.04) .55

BMI 21.75(3.17) 20.48(2.70) 1.63

사전 배고픔 2.88(.88) 2.78(1.04) .38

사전 갈망 3.20(2.30) 2.75(.98) 1.70

***p < .001.

실험 전 배고픔, 실험 전 갈망 수준은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서대로 t(55) = .55, p = .588; t(55) = 1.63, p =

.109; t(55) = .38, p = .705; t(55) = 1.70, p = .095.

음식 단서가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에 미치는 효과

음식 자극과 인지 전략을 집단 내 변인으로, 음식중독 여부에 따라 구분

된 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음식 자극이 음식기대 및 음식갈

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들을 살펴볼 때, 긍정기대와 부정

기대에 대한 음식 자극의 주효과가 관찰되었고, F(1, 55) = 48.45, p <

.001, partial η2 = .47; F(1, 55) = 59.07, p < .001, partial η2 = .52, 갈망

에 대한 음식 자극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55) = .26, p = .613.

즉, 인지 전략 및 집단을 고려하지 않을 때, 정크푸드에 비해 건강푸드에

대한 긍정기대가 높았고, 건강푸드에 비해 정크푸드에 대한 부정기대가 높

았으며, 두 음식 간 갈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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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단의 주효과가 긍정기대와 갈망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고, F(1, 55) = 8.77, p = .005, partial η2 = .14; F(1, 55) = 11.33, p = .001,

partial η2 = .17, 부정기대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55) = .15, p = .699. 즉, 음식의 종류 및 인지 전략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

을 때,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음식 전반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부정기대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음식의 종류와 집단의 상호작용은 긍정기대, 부정기대, 갈망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F(1, 55) = .014, p = .905; F(1, 55) = .083, p = .775;

F(1, 55) = .023, p = .881. 즉, 음식의 종류에 따른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에

대한 양상은 두 집단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집단 별로 음식의 종류에

따른 기대와 갈망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서 정크푸드 긍정기대와

갈망, 건강푸드 갈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대로

t(55) = 2.33, p = .024; t(55) = 2.11, p = .039; t(56) = 2.23, p = .030.

표 20. 집단 간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 점수 비교

중독 집단 비중독 집단
t

M(SD) M(SD)

정크푸드 긍정기대 3.00(.51) 2.68(.52) 2.33*

부정기대 2.56(.66) 2.54(.62) .11

갈망 3.31(.58) 2.94(.72) 2.11*

건강푸드 긍정기대 3.69(.68) 3.40(.47) 1.95

부정기대 1.89(.45) 1.82(.43) .60

갈망 3.35(.68) 3.02(.45) 2.2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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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전략이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에 미치는 효과

본 과제에서 시행한 인지적 재평가 처치가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긍정기대, 부

정기대, 갈망에 대해 인지 전략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음식중독 여부와 상관없이 음식 자극 전반에 있어서 Now 인지 전

략 조건에 비해 Later 인지 전략 조건에서 긍정기대, 갈망이 높았고, F(1,

55) = 104.93, p < .001, partial η2 = .66; F(1, 55) = 55.02, p < .001,

partial η2 = .50, 부정기대는 Now 조건에 비해 Later 조건에서 높았다,

F(1, 55) = 65.89, p < .001, partial η2 = .55.

나아가 인지 전략과 음식 자극의 상호작용 효과가 긍정기대, 부정기대,

갈망 모두에서 관찰되었다(그림 13, 그림 14), 순서대로 F(1, 55) =

148.595, partial η2 = .73; F(1, 55) = 70.65, partial η2 = .55; F(1, 55) =

173.136, partial η2 = .76, all p < .001.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정

크푸드의 경우, Later 인지 전략 조건에서 Now 인지 전략 조건일 때보다

긍정기대, 갈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t(56) = 12.28, p < .001; t(56) =

7.91, p < .001, 부정기대는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t(56) = -12.04, p <

.001. 건강푸드의 경우 정크푸드와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 Later 인지

전략 조건에서 Now 인지 전략 조건일 때보다 긍정기대, 갈망이 유의미하

게 증가했고, t(56) = -3.43, p = .001; t(56) = -3.30, p = .002, 부정기대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t(56) = 8.56,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1-1과 1-2가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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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지 전략 간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 점수 비교

Now Later
t

M(SD) M(SD)

정크푸드 긍정기대 3.47(.67) 2.18(.66) 12.28***

부정기대 1.78(.51) 3.31(.10) -12.04***

갈망 3.56(.79) 2.64(.83) 7.91***

건강푸드 긍정기대 3.43(.60) 3.62(.64) -3.43**

부정기대 2.12(.55) 1.59(.43) 8.56***

갈망 3.07(.55) 3.26(.68) -3.30**

**p < .01. ***p < .001.

그림 13. 정크푸드에 대한 음식 자극과 인지 전략에 따른

긍정기대, 부정기대, 갈망 수준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로 표시됨.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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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건강푸드에 대한 음식 자극과 인지 전략에 따른

긍정기대, 부정기대, 갈망 수준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로 표시됨.
**p < .01. ***p < .001.

인지 전략의 효과가 집단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았을 때, 긍정기대

와 갈망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1, 55) = 6.39,

p = .014, partial η2 = .10; F(1, 55) = 7.45, p = .009, partial η2 = .12. 상

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사후 검증을 시행한 결

과, 긍정기대와 갈망 모두 Now 조건에서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t(55) = 3.46, p = .001; t(55) =

4.11, p < .001, Later 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5) = 1.6, p = .115; t(55) = 1.86, p = .069.

위 인지 전략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음식 자극에 의해 조절되는지에 대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2). 먼저 긍정기대의 경우, 인지 전략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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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상호작용 양상은 음식 자극의 종류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그림 15).

즉,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모두 Now 조건에서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

단보다 긍정기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t(55) = 3.31, p < .001; t(55)

= 2.25, p = .029, Later 조건에서의 긍정기대 점수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t(55) = .53, p = .597; t(55) = 1.43, p = .158. 아울러 집단

내 Now 조건과 Later 조건의 긍정기대 차이 점수를 산출하여 집단 간 비

교한 결과, 정크푸드의 경우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전략 간

차이 점수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한편, t(55) = 2.20, p = .032,

건강푸드의 경우 Now와 Later의 차이 점수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t(55) = .96, p = .343.

그림 15. 음식 자극과 인지 전략, 집단에 따른 긍정기대 수준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로 표시됨.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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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음식 자극과 인지 전략, 집단에 따른 부정기대 수준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로 표시됨.

그림 17. 음식 자극과 인지 전략, 집단에 따른 갈망 수준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로 표시됨.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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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갈망의 경우, 인지 전략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음식 자극의 종류에

따라 조절되는 3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그림 17), F(1, 55) =

9.01, p = .004, partial η2 = .14.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차이가 나타나

는지 t-test 사후 검증을 시행한 결과, 정크푸드의 경우 Now 조건에서 음

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갈망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t(55) =

3.80, p < .001, Later 조건에서의 갈망 수준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5) = .11, p = .917. 건강푸드의 경우, Now 조건에서의 갈망 수

준은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t(55) = 1.91, p = .06, Later 조건에서 갈망 점수

는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t(55) = 2.26, p = .028. 마지막으로 Now 조건과 Later 조건의 갈망 차이

점수의 집단 차이는 긍정기대 양상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정크푸드의 경

우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t(55) = 3.21, p = .002, 건강푸드의 경우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55) = -1.15, p = .256. 이러한 결과는 가설 2-1과 2-3을 지지한다.

한편, 부정기대의 경우, 인지 전략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

다(그림 16), F(1, 55) = .01, p = .934. 즉,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모두에서 Now 조건에 비해 Later 조건에서 부정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

다. 음식 자극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면,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모두 Now

조건에서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부정기대 점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t(53.32) = -.68, p = .498; t(51.30) = 1.18, p = .245, Later 조건에

서도 부정기대 점수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47.84) = .48, p

= .636; t(51.08) = .26, p = .797. Now 조건과 Later 조건의 차이 점수 역

시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46.65) =

-.85, p = .398; t(53.89) = 1.69, p = .098. 이러한 결과는 가설 2-2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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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집단 간 인지 전략에 따른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 점수 비교

Now Later

음식중독 비중독 t 음식중독 비중독 t

M(SD) M(SD) M(SD) M(SD)

정크

푸드
긍정기대 3.78 (.64) 3.23(.60) 3.31*** 2.23(.72) 2.14(.62) .53

부정기대 1.74(.49) 1.83(.53) -.68 3.38(1.08) 3.25(.94) .48

갈망 3.97(.58) 3.24(.80) 3.80*** 2.65(.91) 2.63(.78) 1.83

건강

푸드
긍정기대 3.63(.72) 3.28 (.45) 2.25* 3.76(.70) 3.52(.57) 1.43

부정기대 2.21(.55) 2.04(.54) 1.18 1.58(.44) 1.61(.43) -.26

갈망 3.23(.63) 2.95(.45) 1.91 3.48(.80) 3.08(.53) 2.26*

*p < .05. ***p < .001.

를 충족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Now 인지 전략 조건에서 음식기대와 갈망 수준이 음식 자

극 종류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집단별로 살펴볼 때, 음식중독 집단은 정크

푸드 사진에서 건강푸드 사진에 비해 높은 갈망과 낮은 부정기대를 보였

고, t(24) = 4.47, p < .001; t(24) = -3.84, p = .001, 긍정기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4) = .92, p = .366. 비중독 집단은 긍정기대와

부정기대, 갈망 모두에서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1) = -.42, p = .676; t(31) = -1.84, p = .074; t(31) = 1.81, p = .081.

음식기대 변화와 음식갈망 변화의 관계

음식기대의 변화와 음식갈망의 변화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긍정기대

와 부정기대, 갈망의 ‘변화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



- 138 -

다. 변화 점수는 종속 변인 별로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각각의 ‘(Now 조건

의 평균 점수) - (Later 조건의 평균 점수)’로 계산된 값이다. 따라서 ‘변

화 점수’ 가 의미하는 바는 종속변인 별로 각각 긍정기대의 감소량, 부정

기대의 증가량, 갈망의 감소량을 뜻한다. 상관분석 결과, 정크푸드 갈망의

변화 점수는 정크푸드 긍정기대 변화 점수와 강한 정적 상관을, r = .69,

p < .001, 정크푸드 부정기대 변화 점수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60, p < .001. 즉, 정크푸드 갈망의 감소는 인지 전략에 따라 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가 감소된 것과 정크푸드에 대한 부정기대가 증가한 것 모

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강푸드 갈망의 변화

점수는 건강푸드 긍정기대 변화 점수와 정적인 상관을, r = .49, p < .001,

건강푸드 부정기대 변화 점수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54, p <

.001. 이는 건강푸드에 대한 갈망의 감소 역시 인지 전략에 따라 건강푸드

긍정기대가 감소하고 건강푸드 부정기대가 증가한 것과 관련됨을 보여준

다.

음식갈망의 변화에 음식기대가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긍정기대의 변화

와 부정기대의 변화 중 어느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기대 변화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음식 종류

별로 각각 중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3). 분석 결과, 정크푸드 갈망

의 감소에는 정크푸드 긍정기대의 감소가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β = .59, p = .001, 정크푸드 부정기대의 증가는 유의미한 설명

력을 보이지 않았다, β = -.75, p = .457. 한편, 건강푸드 갈망의 증가에는

건강푸드 긍정기대의 증가 및 건강푸드 부정기대의 감소 모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3, p = .005; β = -.4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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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음식기대 변화가 음식갈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β t F

정크갈망감소 정크긍정기대 감소 .48 1.31 .59 3.53** 25.13***

정크부정기대 증가 -.23 -.13 -.75

건강갈망증가 건강긍정기대 증가 .39 .65 .33 2.93** 17.37***

건강부정기대 감소 -.77 -.42 -3.71***

주. 정크갈망 감소 = 정크푸드 갈망 변화 점수, 정크긍정기대 감소 = 정크푸드 긍정기

대 변화 점수, 정크부정기대 증가 = 정크푸드 부정기대 변화 점수, 건강갈망 증가 = 건

강푸드 갈망 변화 점수, 건강긍정기대 증가 = 건강푸드 긍정기대 변화 점수, 건강부정기

대 감소 = 건강푸드 부정기대 변화 점수
**p < .01. ***p < .001.

나아가 갈망 변화에 대한 기대 변화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

해 음식 자극 종류 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음식기대

및 갈망의 변화량이 집단 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던 점을 고려하여,

RED 수준을 1단계에서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Now 인지 전략 조건에서의

기대 수준을 2단계에서 통제하였다. 3단계에서 음식기대 변화 점수를 투

입하여 음식갈망 변화에 대한 음식기대변화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먼저,

정크푸드의 갈망 감소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24), 1단계에서

RED 점수는 정크 푸드 갈망 감소를 1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ΔR2

= .16, F(1,55) = 10.27, p = .002. 2단계에서 Now 조건의 정크푸드 긍정기

대 점수 역시 정크푸드 갈망 감소를 17% 설명하였다, ΔR2 = .17, F(1,54)

= 13.49, p = .001. 최종 3단계에서 정크푸드 긍정기대 감소는 정크푸드 갈

망 감소를 19%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ΔR2 = .19, F(1,53) = 21.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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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정크푸드의 음식기대 변화가 음식갈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ΔR2 B SE β t

정크갈망
감소 1 RED .16 .16 .85 .26 .40 3.21**

2 RED .33 .17 .58 .25 .27 2.33*

Now-정크긍정기대 1.13 .31 .43 3.67**

3 RED .52 .19 .38 2.17 .18 1.74

Now-정크긍정기대 .31 .32 .12 .98

정크긍정기대 감소 1.25 .27 .56 4.58***

주. 정크갈망 감소 = 정크푸드 갈망 변화 점수, RED =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 총점,

Now-정크긍정기대 = Now 인지 전략 조건에서의 정크푸드 긍정기대 점수, 정크긍정기

대 감소 = 정크푸드 긍정기대 변화 점수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건강푸드의 갈망 증가에 건강푸드 긍정기대 증가 및 부정기대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5).

먼저 건강푸드 긍정기대 증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RED 점수

는 건강푸드 갈망 증가를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ΔR2 = .15,

F(1,55) = 9.57, p = .003. 2단계에서 Now 조건의 건강푸드 긍정기대 점수

는 건강푸드 갈망 증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ΔR2 = .00,

F(1,54) = .28, p = .601. 최종 3단계에서 건강푸드 긍정기대 증가는 건강

푸드 갈망 증가를 25%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ΔR2 = .25, F(1,53) =

22.68, p < .001.

마지막으로 건강푸드의 갈망 증가에 건강푸드 부정기대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RED 점수는 건강푸드 갈망 증가를 15%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ΔR2 = .15, F(1,55) = 9.57, p = .003. 2단계에서

Now 조건의 건강푸드 부정기대 점수는 건강푸드 갈망 증가를 7%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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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건강푸드의 음식기대 변화가 음식갈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ΔR2 B SE β t

건강갈망
증가 1 RED .15 .15 -.39 .13 -.39 -3.09**

2 RED .15 .00 -.37 .13 -.37 -2.87**

Now-건강긍정기대 -.09 -.18 -.07 -.53

3 RED .41 .25 -.30 .11 -.30 -2.74**

Now-건강긍정기대 -.31 .16 -.23 -1.99

건강긍정기대 증가 1.04 .22 .53 4.76***

1 RED .15 .15 -.39 .13 -.39 -3.09**

2 RED .22 .07 -.34 .12 -.34 -2.74*

Now-건강부정기대 -.41 .19 -.27 -2.22**

3 RED .34 .12 -.23 .12 -.23 -1.96

Now-건강부정기대 .03 .22 .02 .12

건강부정기대 감소 -.87 .27 -.48 -3.16**

주. 건강갈망 증가 = 건강푸드 갈망 변화 점수, RED =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 총점,

Now-건강긍정기대 = Now 인지 전략 조건에서의 건강푸드 긍정기대 점수, 건강긍정기

대 증가 = 건강푸드 긍정기대 변화 점수, Now-건강부정기대 = Now 인지 전략 조건

에서의 건강푸드 부정기대 점수, 건강부정기대 감소 = 건강푸드 부정기대 변화 점수
*p < .05. **p < .01. ***p < .001.

으로 설명하였다, ΔR2 = .07, F(1,54) = 4.90, p = .031. 최종 3단계에서 건

강푸드 부정기대 감소는 건강푸드 갈망 증가를 12% 추가적으로 설명하였

다, ΔR2 = .12, F(1,53) = 9.97, p = .003.

논 의

연구 4의 목적은 음식 단서가 노출되는 실험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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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준이 음식중독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인지적

재평가 처치가 음식기대를 변화시키고 음식갈망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식중독 진단 여부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사진을 보며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인지

적 재평가 컴퓨터 과제를 시행하여 음식단서와 인지전략에 따라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고, 음식기대의 변화가 음식갈망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4의 주요 결과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전략에

따라 음식에 대한 기대와 갈망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는 음식 섭취의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Later 인지 전략

조건에서 당장 얻을 결과를 떠올리게 하는 Now 조건에 비해 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이 감소되고 부정기대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푸드의 경우, Later 조건에서 Now 조건에 비해 긍정기대와 갈

망이 증가되고, 부정기대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음식중독 집

단과 비중독 집단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인지적

재평가 과제에서 사용된 인지 전략이 음식기대와 갈망을 변화시키는데 효

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이 인지 전략에 의해 조절되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지 전략의 효과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호작용 효과

가 긍정기대와 갈망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은 동일한 상호작용 양상을 보였는데, Now 인지 전략 조건에서 정크

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이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높

게 나타났고, Later 인지 전략 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정크푸드의 맛이나 향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을 떠올리는 경우

긍정적인 기대와 갈망을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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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경험함을 보여준다. 이는 Gearhardt 등(2011)의 연구에서 음식과

관련되는 보상에 대해 주의를 두거나 예상할 때(예: 초콜릿이나 밀크 쉐이

크의 수령을 예상) 보상 관련 뇌 영역이 활성화 되는 수준이 음식중독 증

상 점수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정크 푸드의 보상 요소에 주의를 둘 때 나타나는 반응성(긍정기대, 갈

망, 뇌활성화 수준)이 음식중독 수준과 연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음식중

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모두 정크푸드의 긍정기대와 갈망의 수준이 감소

하였고 그 수준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희망적

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크푸드의 즉각적인 보상에 민감한 음식중독자들

도 장기적인 보상을 떠올리는 인지적 훈련을 통해 긍정기대 및 갈망을 비

중독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건강푸드에 대한 인지 전략과 집단 간 상호작용 양상은 긍정기대

와 갈망이 서로 다소 상이했다. 건강푸드의 Now 인지 전략 조건에서 긍

정기대는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갈망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Later 인지 전략 조건

에서는 긍정기대 수준은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갈망 수준은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다. 건강푸드의 맛이나 식감과 같은 즉각적으로 얻을 것을 떠올릴 때는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갈망 차이가 없지만 건강푸드가 제공하는

신체 건강 등의 장기적인 보상을 떠올린 이후의 갈망 수준은 음식중독 집

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비중독 집단

은 건강푸드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을 생각할 때 긍정기대는 증가 되어도

갈망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

해볼 때, 음식중독의 경우 고가공, 고칼로리 음식과 같은 특정 음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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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도한 갈망을 갖는 특징을 갖기는 하나,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

에 비해서 음식 전반에 있어 음식이 주는 보상이 예상될 경우 음식갈망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음식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시초

단계로, 음식중독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음식중독자들의 음식 종류에 따른 갈망 수준,

음식이 제공하는 보상의 종류에 따른 갈망 수준 등과 관련된 연구들 통해

위의 가능성을 정교하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부정기대의 경우, 인지 전략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

다.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모두 각 인지 전략에서의 부정기대 수준이 집단

에 따라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음식중독자들은 정크푸드에 대한 긍

정기대 뿐 아니라 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 역시 크다고 제안되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Cummings et al., 2020), 건강푸드의 맛이나 향 등을 떠

올리는 Now 조건에서 음식중독집단의 부정기대가 비중독 집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Now 조건에서의 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는 음식중독과 비중독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음식중독 집단의 참

여자들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음식중독의 수준에 따라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를 수 있

음을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건강푸드에 대한 부정 기대

수준을 살펴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사진들은 서양에서 제작한 것인데다 연구자가 건강푸드로 선정

한 사진 자극들이 피험자들에게 그다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종류

의 것들이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음식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맞춤화된 사진 자극 선정을 재구성하여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국내 특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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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적 섭식의 특징 및 음식에 대한 기대와 태도에 대한 이해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건강푸드 부정기대 점수의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집단 별로 살펴볼 때 눈여겨 볼 지점이 있다.

음식중독 집단은 Now 조건에서 정크푸드에 비해 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

대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비중독 집단은 Now 조건에서 정크푸드와 건

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음식에서 즉각적

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고려할 때 음식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과 다

르게 정크푸드에 비해 건강푸드에 대한 부정기대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추가적으로 인지 전략에 따른 음식기대와 갈망의 변화량을 산출하

여, 변화하는 정도가 집단에 따라 다른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정크푸

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의 변화량은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푸드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의

변화량은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

기대의 변화량은 정크푸드와 건강푸드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중독자들이 비중독자들에 비해 건강푸드보다는 정

크푸드에, 부정기대보다는 긍정기대와 갈망에 민감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음식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장/단기적 결과를 떠올리게 하는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개입을 적용한다면 정크푸드 긍정기대와 갈망의 조절의 효과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인지 전략에 따른 기대의 변화가 갈망의 변화를 예측하는지 분

석해본 결과, 정크푸드의 경우 Later 조건에서 감소된 긍정기대는 정크푸

드 갈망의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기대가

활성화되면 갈망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가정한 ‘결과 기대 모델’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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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이며, 음식갈망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식기

대의 수정을 목표로 하는 인지적 개입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알코올사용장애의 ‘활성화 자극 이론’에 따르면, 알코올과 관련되는 내/외

적 활성화 자극(예: 술집, 음주와 관련된 과거 기억 등)이 주어지면 결과

기대, 즉 알코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신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갈망이 일어난다(Wright et al., 1993). 이와 관련하여 알코올 문제를 치료

할 때 알코올 단서 맥락 내에서 인지적 재구성 연습하는 것이 강조되어왔

다(Otto et al., 2007). 본 연구의 인지적 재평가 과제는 음식 사진이라는

음식 자극 단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인지 전략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

에서 활성화 자극 이론에서 강조하는 ‘단서 맥락’ 요소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중독 영역에서 물질 갈망을 위해 사용되어 온

방법인 인지 전략을 차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했을 때 음식기대가 변화

되고 이는 갈망의 변화로 이어졌던 점을 볼 때, 향후 음식중독과 같이 과

도한 과식과 관련되는 섭식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중독적 요소를 고려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단순히 과식 에피소드를 줄이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대신 음식갈망의 조절을 목표로 하여 음식 단서

맥락 내에서 인지 수정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임상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건강푸드의 경우 Later 조건에서 증가된 긍정기대와 감소된 부정

기대가 건강푸드 갈망의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인지 수정 개입이 음식중독을 유발한다고 제안되는 고가공, 고당 음식

에 대한 기대와 갈망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에 대한 기대와 갈망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음식중독의 개입에 있어서 고가공,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긍정기대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에 대한 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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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낮추는 이중적 접근(dual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는 바

(Cavallo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 수정 개입이 두 가지 종

류의 음식 모두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은 앞으로 음식중독

의 치료적 영역이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연구 4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을 음식중독 집단

과 비중독 집단으로 구분 시, YFAS 2.0의 ‘섭식으로 인한 임상적 손상이

나 고통을 야기함’을 의미하는 임상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아 임상적 기준은 배제하고 음식중독 증상의 개수 만을 고려하여 집단

을 구분하였다. 음식중독이 DSM-5에 포함되는 진단명은 아니지만 임상적

심각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다른 정신 장애와 마찬가지로 증상으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과 손상도의 기준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

독 집단의 사람들을 명백히 음식중독자라 하기는 어려우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향후 임상 집단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손상도를 면밀히 고려하여 모집된 음

식중독 군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둘째, 실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비디오를 켜고 진행

하면서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오도록 하였는데, 연구자

가 참여자를 관찰한다는 요소가 실험에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지 전략의 조건으로 Now와 Later을 제시하였기 때문

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관찰할 수

없었다. 향후 ‘Look(그저 보세요)’ 조건과 같은 중립적인 지시 조건을 추가

하여 실험을 진행해본다면 음식중독과 비중독집단의 음식단서에 대한 반

응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인지 전략이 음식기대와 갈망을 조절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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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확인되었으나, 기대와 갈망의 변화가 실제 과식 조절로 이어지는

지는 살펴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음식 섭취량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여 인지 전략이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섭식 행동

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탐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로 인지 전략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날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음식기대 수정을 위한 보다 집

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본 이후 장기적으로 음식기대 및 음식갈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4는 음식 단서가 노출되는 실험 환경을 설정하여 음식중독에 영향

미치는 요소로써 음식 단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더불어 인지적 재평가

과제를 통해 인지 조절 전략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과도한 과식과 관련

되는 섭식 문제를 다룰 때 갈망조절을 목표로 한 ‘단서’ 맥락 내에서 ‘인

지’를 다루는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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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병리적 과식의 심리적인 기제를 중독적 관점에서 탐

색하는 것이다. 최근 진단적 개념으로서 음식중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중독을 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활

발해지고 있다. 음식중독을 차원적 관점에서 볼 때 병리적 과식의 스펙트

럼에서 극단에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혹은 부적

강화를 통해 형성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는 ‘보상적 섭식’이 반

복되면 습관적 과식의 기초가 형성되어 음식중독과 같은 병리적 과식의

극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Mason et al., 2017)에 기반하여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의 핵심 기제가 됨을 가정하였고, 보상적 섭식 욕구

에 영향 미치는 심리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

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중독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온 개념들과 이론들

을 기반으로 섭식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정한 인지적, 성격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

다. 나아가 중독 영역에서 중시되는 치료 요소를 차용하여 중독적 특성을

고려한 인지 수정 처치가 병리적 과식 문제에도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가

능성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 전반에서 주안점을 두는 요소는 인지적

요인인 섭식기대와 음식기대이다. 즉,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를 중심으로 하

여 자기보고질문지로 측정한 성격적 취약성 요인, 일상생활에서 측정한 정

서적 요인, 음식 단서가 노출되는 실험상황에서 측정한 인지 전략에 따른

음식갈망 요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각 연구 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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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에서는 음식중독을 이끄는 핵심적인 특성인 보상적 섭식 욕구 혹

은 강박적 과식 욕구를 전체 스펙트럼 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보

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를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RED-13은 과식

통제상실, 음식몰두, 포만감부족이라는 3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양

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내적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RED-13은 과식과 관련되어 기존에 사용되어 온 척도

들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음식중독에 취약한 성격적 요소를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

성으로 가정하였고,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이라는 성격적 취약성이 다

른 중독 행동이 아닌 중독적 섭식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보상적 섭식 욕구와 섭식기대 및 음식기대라는 인지적 기대 요인

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성격적 취약성이 기대 요인을 매개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음식중독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

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은 보상

적 섭식 욕구를 매개로 음식중독을 예측했다. 특히 보상민감성의 경우 음

식중독과의 관계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가 완전매개한 바, 음식중독 수준의

사람들 중 보상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은 보상 자극에 강화되는 경험으로

인해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강화됨을 예상할 수 있었고, 보상적 섭식 욕구가

음식중독의 핵심적 기제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

급성과 보상적 섭식 욕구 및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섭식기대가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은 모두 보상에 대한 섭

식기대와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로 이

어지고, 나아가 음식중독까지 이르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더불

어 여성 표본에 한하여 보상민감성 및 부정조급성이 음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음식중독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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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보상민감성은 고가공음식에 대한 긍정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했고, 부정조급성은 저가공음

식에 대한 부정기대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연구 2의 결과를 정리해볼 때,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은

음식중독의 성격적 취약성 요인이라는 점, 성격적 취약성은 섭식기대와 음

식기대를 매개로 보상적 섭식 욕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성격적 취약성에 따라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

치는 음식기대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 2의 결과

를 통해 음식중독의 심리적 기제를 성격적, 인지적 요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3은 섭식기대의 영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 특히 섭식기대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서를 경험하는 맥락에서의 섭식기대 수준과 보상적 섭식 욕구의 강도를

측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일상생활 중 섭식 전에는 정서 상태

와 섭식기대 수준을, 섭식 후에는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을 보고하는 생태

순간평가(EMA)을 통한 자료수집을 1주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섭식

전 상태 섭식기대는 개인내 수준 및 개인간 수준 모두에서 보상적 섭식

욕구와 관련을 보였다. 이는 연구 2에서 확인된 섭식기대의 개인차의 영

향력이 재검증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한 개인 내에서도 섭식기대

가 활성화 되는 순간에 보상적 섭식 욕구가 더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또

한 섭식 전 상태 부정정서 역시 개인간 수준 및 개인내 수준 모두에서 보

상적 섭식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정정서가 높은 경우에 보상적 섭식 욕구 수준이 높고, 한 개인내에서 평

소보다 부정정서가 높은 경우 역시 보상적 섭식 욕구가 증가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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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긍정정서의 경우 개인내 및 개인간 수준 모두에서 보상적 섭식 욕

구를 예측하지 못하여 긍정정서 자체만으로는 보상적 섭식 욕구에 큰 영

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정서와 긍정정서, 섭식기대는

3원 상호작용을 보였는데, 구체적인 양상을 정리해볼 때, 어떤 정서적 상

태든 섭식 전 섭식기대 수준이 높아야 그 후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아진

다는 점, 여러 정서 상태의 조합 중 식전 부정정서가 높고 식전 긍정정서

가 낮은 상태일 때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아진다는 점, 섭식 전 부정정서

가 높을지라도 긍정정서가 함께 높으면 식전 섭식기대가 이후 섭식에서의

보상적 섭식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태 보상적 섭식 욕구에는 상태 섭식기대의 영향력

이 크며, 상태 섭식기대는 정서상태와 상호작용하여 상태 보상적 섭식 욕

구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4에서는 음식 사진이 노출되는 컴퓨터 과제 실험 상황에서 피험자

들을 음식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으로 나누어 음식 종류에 따른 음식기

대와 음식갈망을 측정하였고, 음식기대와 음식갈망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전략 처치에 따라 음식기대와 음식갈망 수준이 변화되는지를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 고가공음식(정크푸드)의 Now 조건(제시된 음식을 지금

먹는다면 즉각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조건)에서 중독집단

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긍정기대와 갈망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음식중독인 경우 고가공음식에 대해 높은 반응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식중독자들은 고가공/고열량의 특정 음식에 높은 갈망 및 반응성

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Brewer et al.,

2018; Gearhardt et al., 2011). 또한 음식중독과 비중독 집단 모두에서 정

크푸드는 Now 조건에 비해 Later 조건(제시된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는다

면 장기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조건)에서 긍정기대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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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감소, 부정기대가 증가하였고, 건강푸드는 Now 조건에 비해 Later

조건에서 긍정기대와 갈망이 증가, 부정기대가 감소하여, 인지 전략 처치

가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정크푸드에 대한 긍정기대 감소는

갈망 감소를 예측했고, 건강푸드에 대한 긍정기대 증가와 부정기대 감소는

갈망 증가를 예측했다. 즉 인지 전략으로 인한 음식기대의 변화는 갈망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독 영역의 결과기대

모델이 섭식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음식중독자들의 음식갈망

조절을 위해 음식기대 수정을 목표로 하는 인지적 개입의 시도가 효용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 음식중독의 심리적 기제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음식중독이라는 진단적 개념에 국한하

지 않고 섭식 충동부터 병리적 과식까지 전체 스펙트럼 상에서 보상적 섭

식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중독적 섭식에 차원적으로 접

근하였다. 기존에는 과식과 관련되는 연구들에서 폭식 장애와 같이

DSM-5 기준의 진단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고, 최

근 음식중독 관련 연구들에서는 DSM-5의 물질사용장애 기준을 섭식에

적용한 YFAS 2.0 척도를 통해 음식중독을 진단적 개념을 살펴봤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 특정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통제되지 않는 과

식 욕구의 고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음식중독의 핵심 기제를 중

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강박적 과식 욕구,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섭식 행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넓히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독 분야와 섭식 분야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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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 취약성 요소와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음식중독의 기제를 확

인함으로써 기존 중독 영역의 이론과 개념들이 과식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성격적 취약성 요소인 보

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은 물질 중독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취약성 요소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 취약성 요인이 다른 중독 행동이 아니

라 병리적인 과식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섭식 및 음식에 대한 인지적인 신

념, 기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섭식기대가 정서적 상태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보상적

섭식의 형성 원리와 맞닿아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상

적 섭식은 섭식이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확장시키는 강화의 원리를 통해 형성된다고 제안된다(Brewer et

al., 2018). 본 연구에서 부정정서가 높고 긍정정서가 낮은 정서 상태에서

섭식기대가 높을 때 보상적 섭식 욕구가 가장 높아졌던 결과는 섭식이 부

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부적 강화와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부

정정서가 낮으면서 긍정정서가 높은 정서 상태에서 섭식기대가 높을 때

역시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았졌던 결과는 섭식이 긍정적인 경험의 영향

을 확장시키는 정적 강화와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중독의 발생 기제를 살필 때 중독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음식중독 모델에서는 중독을 일으키는 다른 물질들과 유사하게

고설탕, 고지방으로 이루어진 고가공음식들 역시 도파민과 오피오이드과

관여하는 뇌 보상 시스템을 변화시킨다고 본다(Gearhardt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과식의 기제를 ‘특정 음식의 중독적 특성’을 강조하는

음식중독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기 때문에 음식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섭식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

라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도 측정하였고.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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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 및 보상적 섭식 욕구, 음식중독과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봤다. 본

연구의 여성 표본에서 보상민감성이 ‘고가공음식에 대한 긍정기대’를 매개

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이르는 점, 여성 표본에서 부정조급성이 ‘저가공음

식에 대한 부정기대’를 매개로 보상적 섭식 욕구에 이르는 점, 음식중독집

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고가공음식에 대한 긍정기대’와 갈망이 확연히

높은 점 등의 결과에서 음식중독 모델에서 강조하는 ‘특정 음식’의 영향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일반적인 과식 및

폭식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섭식의 중독적 특성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특히 인지적 요소인 기대 요

인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지각된 기대 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대 요인이 상태

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서적 맥락 및 음식 단서 노출 맥락

에서 기대 요인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연구들

을 통해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는 음식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와의 관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중독에 취약한

성격 특성인 보상민감성과 부정조급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상적 섭식 욕구

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있어 섭식기대와 음식기대가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일상생활 속 섭식 에피소드 직전, 직후

에 변인들을 평정하게 함으로써 섭식기대 및 정서적 상태가 보상적 섭식

욕구 증가 이전에 선행하여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 개인이 어떤 정서상태든지 간에 평소보다 섭식기대가 높게 활성화되어

야만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아지는 결과를 통해 상태 섭식기대의 강력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병리적 과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정서적 상태 이상으로 섭식기대의 영향이 큼을 시사한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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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병리적 과식 및 음식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섭식기대가 특히 활성

화되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드

러난 상태 기반의 섭식기대의 영향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음식기대 역시 특정 맥락에 따라 활성화되는 수준이 뚜렷하게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가공된 정크푸드 사진이 제시되는 상황에

서 단기적 유익을 떠올리는 인지 전략(Now)을 사용하는 경우, 음식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긍정기대를 보인 한편, 부정기

대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음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들

이 음식 단서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음식의 맛이나 향과 같은 즉각적인 보

상 단서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강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설탕, 고지방을 함유하는 음식 단서의 노출이 음

식에 대한 반응성 및 섭식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Boyland et al., 2016; Harris et al., 2009).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라는 기대요인은 음식

중독 및 보상적 섭식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명백해 보이며, 특

히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는 정서적 상태나 음식 단서에 노출되는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기대 요

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앞으로의 연구들에서도 상태적 혹은 맥락적 요소

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라는 인

지적 요인은 임상적으로 개입의 여지가 많은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들로부터 섭식의 중독적 측면을 고려한 치료와 관련된 임상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연구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격적 취약성과

보상적 섭식 욕구 사이에 인지적 기대 요인이 중요한 매개 요인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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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개입 장면에서 개인의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를 다룰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성격적 취약성을 파악하는 것이 병리적 과식을 경험

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기질 혹은 성격적 요소는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고 다루기가 쉽지 않

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기대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는 치료 장면에

서 개입이 가능한 영역이며 특히 CBT와 같은 치료에서는 인지가 주요 개

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임상 장면에서 중독적 섭식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가 갖는 섭식이나 음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는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연구 3에서 섭식기대

의 개인차도 중요하지만 개인 내적으로 섭식기대가 활성화되는 순간이 실

제 보상적 섭식 욕구의 증가를 강력하게 예측했다. 이를 고려할 때 치료

장면에서 각 개인의 보상적 섭식 욕구와 관련되는 과식이 강화되었던 과

거 경험들을 탐색하고 섭식기대가 유독 활성화되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하

며, 그 순간에서의 과식을 유발하는 단서나 신호들,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

는 등의 개입으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접근을 시도한다면 과식 습관의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구 4에서는 동일한 음식단서 내에서 Now 인지 전략과 Later

인지 전략 사이에서 기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인지적 초점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인 내에서 활성화되는 음식기대의 수준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음식기대의 변화가 음식갈망의 변화로 이

어졌던 결과는 음식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소의 조절을 통해 궁극적으로

갈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볼 때

물질 영역에서 갈망 조절을 치료 목표로 하듯이 병리적 과식, 음식중독의

문제를 지니는 사람의 갈망 조절을 타깃한 인지 수정 개입의 시도가 유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 4의 인지적 재평가 과제에서 인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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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나타난 음식기대와 음식갈망의 매우 뚜렷한 변화는, 활성화

자극 이론에서 단서 맥락에서 인지를 재구성하며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말하듯이(Otto et al., 2007; Wright et al., 1993), 음식 사진이라는 ‘단

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인지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음식 단서 맥락에서 음식갈망 조절을 목표로 음식기대의 수정을

시도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 방향은 에피소드 감소에 목적을 두는 기존

치료 방식이 재발을 잦다는 맹점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아울러 섭식 및 음식에 대한 기대를 면밀히 탐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어떠한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 그 경험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꺼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의 요소들을 접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비만인이나 섭

식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경험회피가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존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에 비해 수용전념치료

의 치료효과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한 방향의 행동 변화가 일어남

을 확인했다(Forman et al., 2007; Forman et al., 2013; Hawkes et al.,

2014). 경험 회피의 반복을 통해 보상적 섭식 습관이 형성된 개인에게는

특정 기대를 갖는 데 일조하였던 부정적인 경험들을 수용하도록 돕는 방

향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자신의 기대에

따른 섭식 행동을 지속하며, 경험을 회피한 결과 누리지 못해왔던 삶의 가

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 자신이 선호하는 건강

한 식습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는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로 상정한 섭식

기대와 음식기대의 측정 및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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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에서는 섭식기대와 음식기대를 자기보고질문지로 측정하는 횡단 연구

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대학생 표본에서의 음식중독과 보상적

섭식 욕구, 성격적 취약성 요인 및 인지적 기대 요인과의 관계를 밝혔다.

연구 3에서는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제 섭식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경우 섭식 전후로 섭식기대

수준을 측정하는 단기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섭식기대와 정

서의 순간적 상태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준 분석

을 통해 심리측정적 요소의 개인차 효과 뿐 아니라 개인 내 상태 변화의

효과를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연구 4는 실험 연구로, 음식 사진

이 노출되는 실험 상황에서 음식기대와 음식갈망 수준을 실시간 반복 측

정함으로써, 음식 단서와 인지 전략의 조건에 따른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

단의 음식기대 및 갈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대 요인의 영향력을

보다 실제적이고도 정교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한 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한정되어 있

다는 점이다. 대학생 시기에 과식 관련 섭식 문제가 중요한 연구 문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수

는 있겠으나(Yu & Tan, 2016), 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향후 연령,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한

분포를 고려한 표본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3, 4에서는 보상적 섭식 욕구가 높은 사람 및 음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지만 이들을

엄연히 임상군이라 할 수는 없다. 일상생활의 적응을 겪는 임상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엄밀하게 임상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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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표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부 측정 도구는 자기보고 질문지가 아닌 다

른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1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는 임상 장면에서 관찰되는 측면들에 기

초하여 개발되었으나, 이 척도가 측정하는 강박적 과식 욕구는 궁극적으로

보상 및 강화의 기제와 관련된다고 여겨진다(Carr et al., 2011; Epel et

al., 2014; Stice et al., 2013, Vainik et al., 2019b).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보상 기제와 관련되는 신경학적 평가를 시행하여 그 측정 결과와 임상

장면에서 관찰되는 측면을 반영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의 측정치와의 관련

성을 살펴본다면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의 타당도와 활용 가능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상민감성 역시 자기보고 질문

지 외에 보상민감성의 생물학적 지표(예: 도파민성 유전자 프로필, 보상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 수준)의 측정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fMRI를 통해 관찰된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편도

체(amygdala), 측좌핵(nucleus accumbens) 등의 보상 관련 뇌 영역의 활

성화와 음식중독 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earhardt et al., 2011;

Osadchiy et al., 2018). 따라서 RED-13 및 보상민감성의 자기보고 질문지

측정치와 보상 기제를 반영하는 신경/생물학적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다면 보상적 섭식 욕구, 즉 ‘보상 및 강화로 이루어진 과식 욕구’

가 음식중독의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성격적 차원에서의 보상민감성은 음

식중독에 취약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독적 섭식에 영향 미치는 인지적 요소로 섭식기

대와 음식기대을 가정하여 살펴보았으나, 그 외 또 다른 인지적 기제를 탐

색할 필요가 있다. 섭식 문제의 인지적 기제를 탐색한 선행 연구 중 섭식

충동과 시간 조망의 관계를 살펴본 한 국내 연구에서 섭식 충동의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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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 조망에 대한 유연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손

은영, 김향숙, 2018). 이와 같은 인지적 유연성 혹은 인지적 통제력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겠고, 특정 음식에 대한 역기능적 믿음이나 건강에 대

한 태도 등과 같은 인지적 신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고가공 정크푸드의 음식에 유독

몰두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지적 특성들을 밝

혀내는 연구는 병리적 과식의 중독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갈망 조절을 위해 시행한 인지 전략 처치는

중독적 섭식 치료의 효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뿐 치료 효과를 검

증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물론 연구 4에서 인지적 재평가 전략의 효과

가 확인되었으나,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만으

로는 알 수 없다. 이에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치료적 개입을 수행하여 단,

장기적으로 음식기대 및 갈망의 변화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음식 단서 맥락 내에서 인지 수정을 목표

로 하는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지적 재평가 전략이 음식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지만, 갈망의 변화가 곧 실제 섭식 행동의 변화라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지 전략의 효과가 음식갈망 뿐 아니라 섭식

행동을 조절시키는지를 살펴보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실험 상황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 섭취량이나 음식에 대한 몰두 정도 등을 정량적으

로 측정하는 방식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인지 전략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

게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

음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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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중독의 핵심적인 기제로

여겨지는 보상적 섭식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보상적 섭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상황적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섭식기

대와 음식기대라는 인지적 요인이 실제로 활성화되는 맥락을 고려한 연구

설계를 통해 보상적 섭식 욕구의 발생 과정에 대해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존 중독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개념 및 이

론들을 섭식 문제에 접목함으로써 음식단서 맥락 내에서 음식갈망의 조절

을 타깃하는 인지적 개입의 효과를 잠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음식중독의 이해와 치료적 개입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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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록 18. 남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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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록 20. 남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

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록 21.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

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록 22. 여성의 보상민감성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

정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록 23.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정

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록 24.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저가공음식 부정

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록 2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축형 PANAS 10문항의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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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판 보상적 섭식 욕구 척도(RED-13)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맛있는 음식 앞에서 통제감을 잃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것 같다. 1 2 3 4 5

3. 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남기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4. 내가 사랑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의지력이 없다. 1 2 3 4 5

5. 너무 배가 고파서 내 위가 밑 빠진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6. 쉽게 배가 차지 않는다. 1 2 3 4 5

7.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에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
1 2 3 4 5

8. 음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 날들이

있다.
1 2 3 4 5

9. 음식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1 2 3 4 5

10. 나는 항상 배고픔을 느낀다. 1 2 3 4 5

11.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특정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1 2 3 4 5

12. 아무리 노력해도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1 2 3 4 5

13. 음식이 맛있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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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판 식이 행동 질문지(DEBQ)

다음은 귀하의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음식 섭취에 대한 행동적, 심리적 태도를 알아보

는 문항입니다. 음식 섭취 태도와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가진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체중이 늘 때는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까? 1 2 3 4 5

2. 식사 때 먹고 싶은 양보다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까? 1 2 3 4 5

3. 체중 증가가 염려되어 권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거절하는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4. 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5. 의도적으로 살이 덜 찌는 음식을 먹습니까? 1 2 3 4 5

6. 전날 너무 많이 먹은 경우 다음날에는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까?
1 2 3 4 5

7. 살이 찌지 않기 위해 일부러 적게 먹습니까? 1 2 3 4 5

8. 체중 때문에 간식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많습니까? 1 2 3 4 5

9. 체중 때문에 저녁식사 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많습니까?
1 2 3 4 5

10. 체중을 고려해서 먹는 음식을 선택합니까? 1 2 3 4 5

11. 초조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2. 무료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3. 우울하거나 낙심했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4. 외로울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5.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6. 기분이 언짢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7. 불쾌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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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긴장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9. 뜻대로 일이 안되거나 잘못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0. 놀랐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1. 실망했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2. 기분이 상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3. 지루하거나 안절부절못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4. 음식 맛이 좋으면 평소보다 더 먹습니까? 1 2 3 4 5

25. 맛있는 냄새가 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면 평소보다 더

먹습니까?
1 2 3 4 5

26.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

집니까?
1 2 3 4 5

27.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장 먹어 버립니까? 1 2 3 4 5

28. 제과점 앞을 지나가면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사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9. 스낵코너나 카페를 지날 때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사고

싶어 집니까?
1 2 3 4 5

30. 남들이 먹는 것을 보면 당신도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31.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까? 1 2 3 4 5

32. 남들이 먹는 것을 보면 평소보다 많이 먹습니까? 1 2 3 4 5

33.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음식을 먹게 됩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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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판 3요인 섭식척도(TFEQ)

각 문제를 읽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지글지글 익고 있는 고기 냄새를 맡거나, 먹음직스러운 고기 요리를

보면, 방금 식사를 끝냈어도 너무나 먹고 싶다.
1 2

2. 나는 파티나 피크닉 같은 사교적 모임에서 대체로 너무 많이 먹는다. 1 2

3. 때때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1 2

4. 불안할 때 먹는다 1 2

5.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 번 이상 시도했었다. 1 2

6. 과식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대체로 나도 과식한다 1 2

7. 때때로 먹기 시작하면,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1 2

8. 음식을 먹다가 남기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9. 우울할 때 종종 과식한다 1 2

10.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 체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 30세

이상이라면) 지난 10년간 체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1 2

11.외로울 때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1 2

12.먹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2

13. 다이어트 중에 허용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종종 아주 많이 먹고

다른 고칼로리의 음식도 먹는다.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다면 ‘(2)아니오’에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1 2

14. 대개 너무 배고파서 하루에 세끼 이상 식사를 한다. 1 2

15.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기가 매우 힘들다. 1 2

16. 나는 자주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을 때 전문가가 내게 ‘충분히

먹었다’ 혹은 ‘좀 더 먹어도 되겠다’고 말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
1 2

17.종종 너무 배고파서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한다. 1 2

18.늘 먹던 시간이 되면 배고파진다. 1 2



- 191 -

25.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먹고 혼자서는 마구 먹습니까?

(1) 전혀 아니다 (2) 비교적 아니다 (3) 종종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26. 배고프지 않아도 폭식을 할 때까지 먹게 됩니까?

(1) 전혀 아니다 (2) 비교적 아니다 (3) 때때로 그렇다 (4)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27. 다음 문장은 당신의 식이행동을 얼마나 잘 기술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침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낮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녁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내일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리라 결심하면서 원하는 음식을 먹었다.’

(1) 나와는 다르다 (2) 나와 같은 점이 거의 없다 (3) 나에 대해 상당히 잘 기술한다

(4) 나를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28. 얼마나 자주 배가 고픕니까?

(1) 식사 시간 때에만 (2) 식사 사이에 때때로 (3) 식사 사이에 자주 (4) 거의 항상

29. 저녁 식사를 도중에 그만 두고 계속 4시간 동안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 쉽다 (2) 조금 어렵다 (3) 상당히 어렵다 (4) 매우 어렵다

30.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서 후식을 안 먹는 때가 많습니까?

(1) 전혀 없다 (2) 거의 없다 (3)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4) 거의 매일

19.누군가 먹고 있으면 나 역시 배가 고파져서 먹고 싶어진다. 1 2

20. 진짜 맛있는 것을 보면, 즉시 먹어 버려야 할 정도로 배가 고파진다. 1 2

21.너무 배고파서 내 위가 마치 밑 빠진 독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1 2

22.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그릇에 담긴 음식을 다 먹기 전에 식사를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1 2

23.때때로 저녁 늦게나 밤에 몹시 배가 고프곤 하다. 1 2

24.언제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배가 고프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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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판 특질-음식갈망 척도(G-FCQ-T)

아래 문항들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보통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아니
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어떤 음식이 당길 때,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나는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6

2.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되면, 나는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
이 먹게 된다.

1 2 3 4 5 6

3. 음식이 당길 때면, 나는 한결같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된다.

1 2 3 4 5 6

4. 나는 하루 종일 먹을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5. 나는 늘 먹을 것에 집착한다. 1 2 3 4 5 6

6. 때로는 무언가를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1 2 3 4 5 6

7. 먹고 싶던 것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다. 1 2 3 4 5 6

8. 지루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나는 무언가 먹고 싶어진
다.

1 2 3 4 5 6

9. 음식을 먹고 나면, 불안감이 덜해진다. 1 2 3 4 5 6

10. 먹고 싶은 음식을 일단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먹는다. 1 2 3 4 5 6

11. 먹고 싶던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최고로 좋다. 1 2 3 4 5 6

12. 일단 한번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 1 2 3 4 5 6

13.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된
다.

1 2 3 4 5 6

14. 나는 많은 시간 동안 다음에는 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한다. 1 2 3 4 5 6

15. 일단 어떤 음식이 당기면, 그 생각을 하느라 지치게 된다. 1 2 3 4 5 6

16. 나는 감정 기복이 있을 때, 더 먹고 싶어진다. 1 2 3 4 5 6

17. 뷔페에 가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 1 2 3 4 5 6

18. 과식하는 사람과 같이 먹게 되면, 나도 과식하게 된다. 1 2 3 4 5 6

19.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1 2 3 4 5 6

20. 화가 났을 때, 나는 음식이 당긴다. 1 2 3 4 5 6

21.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음식이 당긴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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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판 폭식행동 척도(BES)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의 식사 행동에 관해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문항을 골라

( ) 안에 표시하세요.

1. ( )

1)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의 체중이나 신체 크기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관심은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는다.

3) 나를 실망시키는 나의 외모와 체중에 대해 의식한다.

4) 나의 체중에 대해 많이 의식하고, 자주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부끄럽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사람

들을 피하려고 애쓴다.

2. ( )

1) 적당한 매너로 천천히 먹는 것이 어렵지 않다.

2)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지만’, 거북한 포만감을 느낄 만큼 많이 먹지 않는다.

3) 가끔, 급하게 먹을 때가 있고, 결국 거북한 포만감을 느낀다.

4) 음식을 씹지 않고 급히 삼키는 습관이 있고, 거북한 포만감을 느낄 만큼 많이 먹는다.

3. ( )

1) 먹고 싶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

2) 보통 사람들 보다 식사조절을 잘 못하는 편이다.

3) 먹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려고 할 때 나는 매우 무력하다.

4) 식사조절에 매우 무력하기 때문에 조절하려는 노력에 대해 절망하게 되었다.

4. ( )

1) 심심할 때 먹는 습관은 없다.

2) 가끔 심심할 때 먹지만, 뭔가 바쁜 일을 만들어서 음식 생각을 지울 수 있다.

3) 심심할 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해서 음식 생각을 지울 수 있다.

4) 심심할 때 마다 먹는 뚜렷한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

5. ( )

1) 뭔가를 먹을 때는 신체적으로 배고플 때이다.

2) 가끔, 배고프지 않은데 충동적으로 먹을 때가 있다.

3)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은데 공복감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

4)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입에 채우고 있어야 공복감이 해소되는 것 같다. 음식을 먹

은 후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다시 토해낸다.

6. ( )

1) 과식한 후, 죄책감이나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과식한 후, 가끔 죄책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

3) 과식한 후, 거의 자주 죄책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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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1) 다이어트 중에 과식을 했더라도 음식조절을 계속 해 나간다.

2) 가끔, 다이어트에 ‘금물인 음식’ 을 먹었을 때 ‘다 틀렸다’고 느끼고 더 먹는다.

3) 자주, 다이어트 중에 과식을 했을 때 ‘다 틀렸는데 먹던 대로 먹지’ 라고 생각하고 더 먹는다.

4) 엄격하게 다이어트를 할거라고 시작은 하지만 폭식(진탕먹음)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고,

내 생활은 ‘잔칫날’ 아니면 ‘굶는것’이다.

8. ( )

1) 거북한 포만감을 느낄 만큼 많이 먹지 않는다.

2) 보통 한 달에 한번, 포만감을 느낄 만큼 많이 먹는다.

3) 한 달에 몇 차례씩, 식사 때나 간식 때 많이 먹는다.

4) 자주, 거북해 질 정도로 많이 먹고 가끔은 메스꺼워 질 때가 있다.

9. ( )

1) 나의 칼로리 섭취량은 평균 수준이다.

2) 가끔 과식한 후, 초과하여 섭취한 칼로리 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3) 밤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며, 아침에는 배고프지 않고 저녁에는 과식한다.

4) 단식과 폭식을 반복하고, 내 생활은 ‘잔칫날’ 아니면 ‘굶는 것’이다.

10. ( )

1) 내가 원할 때 먹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적당한 정도를 안다.

2) 가끔, 통제 할 수 없을 만큼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경험한다.

3) 자주, 통제 할 수 없을 만큼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경험하지만, 먹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도 있다.

4) 먹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없고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두렵다.

11. ( )

1) 포만감을 느낄 때 그만 먹는 것이 어렵지 않다.

2) 포만감을 느낄 때 그만 먹을 수 있지만 가끔 과식을 해서 거북함을 느낀다.

3)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만 먹는 것이 어렵고 식사 후엔 종종 거북함을 느낀다.

4) 내가 원할 때 그만 먹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끔 거북한 포만감을 없애기 위해 토해낸다.

12. ( )

1)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와 혼자 식사할 때 먹는 양이 같다.

2) 가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먹는 양을 의식해서, 먹고 싶은 만큼 먹지 않는다.

3) 자주,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먹는 양을 창피해하므로 조금만 먹는다.

4) 과식을 하는 것이 창피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몰래 혼자 먹는다.

13. ( )

1)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간식은 아주 가끔 먹는다.

2)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간식은 보통으로 먹는다.

3) 간식을 많이 먹을 때,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다.

4)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없고 평소 거의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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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1) 먹고 싶은 충동조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2) 적어도 가끔은, 먹고 싶은 충동조절에 대해 미리 생각한다.

3) 자주,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

4) 먹는 일 또는 먹지 않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먹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투쟁한다.

15. ( )

1) 음식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2) 음식에 대해 강한 갈망은 있지만 그런 시간이 짧다.

3) 음식 생각 만으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4) 내 생활의 대부분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고 먹기 위해 사는 것 같다.

16. ( )

1) 신체적으로 내가 배고픈지 아닌지를 잘 알고, 적당한 양의 음식만 먹는다.

2) 가끔, 신체적으로 내가 배고픈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이럴 때 얼마나 먹어야 만족스러운지

모르겠다.

3) 어느 정도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지 알지만, 나에게 적당한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인지 생각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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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국판 예일 음식중독 척도(YFAS 2.0)

이 설문조사는 지난 1년간 당신의 식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특정 음식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특정음식”에 관해 질문 할 때 위의 식품 또는 음료 그룹에 나열된 것과

유사한 모든 식품이나 음료 또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식품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스크림, 초콜릿, 도넛, 쿠키, 케잌, 사탕과 같은 단 음식

- 흰 빵, 파스타, 쌀, 떡과 같은 탄수화물

- 칩스, 라면과 같은 짠 음식

- 스테이크, 삼겹살, 햄버거, 치즈버거, 피자, 감자튀김과 같은 기름진 음식

- 탄산음료, 레모네이드, 스포츠드링크, 에너지드링크와 같은 단 음료

전
혀
없
음

한
달
에
한
번
보
다
적
게

한
달
에
한
번

한
달
에
2-3
번

일
주
일
에
한
번

일
주
일
에
2-3
번

일
주
일
에
4-6
번

매

일

1. 나는 특정 음식을 먹을 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었다.

0 1 2 3 4 5 6 7

2. 나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도 특정 음식을 계속 먹었다. 0 1 2 3 4 5 6 7

3. 나는 몸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까지 먹었다. 0 1 2 3 4 5 6 7

4. 나는 특정 종류의 음식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지만
결국 먹었다.

0 1 2 3 4 5 6 7

5. 나는 과식 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과 피로감에 오랜 시
간 시달렸다.

0 1 2 3 4 5 6 7

6. 나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특정 음식을 먹는 데 사용했다. 0 1 2 3 4 5 6 7

7. 나는 특정 음식이 주변에 없었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 무
엇이든 했다. 예를 들면, 나는 집에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음식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
다.

0 1 2 3 4 5 6 7

8. 나는 특정 음식을 자주 혹은 많이 먹어서 다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은 업무를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

0 1 2 3 4 5 6 7

9. 나는 과식 때문에 가족 혹은 친구와 문제가 있었다. 0 1 2 3 4 5 6 7

10. 나는 직장, 학교 또는 사회생활 중 과식하는 것이 두려워
그 장소를 피했다.

0 1 2 3 4 5 6 7

11. 나는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았을 때, 과민해지거나
긴장하거나 슬퍼졌다.

0 1 2 3 4 5 6 7

12.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나에게 신체적에인 증상이 나타난
다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0 1 2 3 4 5 6 7



- 197 -

13.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나에게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0 1 2 3 4 5 6 7

14.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았을 때, 나에게 신체적인 증
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는 두통이나 피로를 느꼈다.

0 1 2 3 4 5 6 7

15.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았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꼈다.

0 1 2 3 4 5 6 7

16. 나의 식습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0 1 2 3 4 5 6 7

17. 나는 음식과 식사로 인해 삶의 중대한 문제를 겪었다. 이러
한 것들은 나의 일상 업무, 일, 학교, 친구, 가족 또는 건강
에 문제가 되었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18. 나는 일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식 때문에 매우 불쾌했다.

0 1 2 3 4 5 6 7

19. 나는 과식을 하느라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

0 1 2 3 4 5 6 7

20. 나는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장, 학교 또는
사교적 활동을 피했다.

0 1 2 3 4 5 6 7

21. 나는 사람들이 내가 먹는 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피했다.

0 1 2 3 4 5 6 7

22. 먹는 것으로 인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나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먹었다.

0 1 2 3 4 5 6 7

23. 먹는 것으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났지만 나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먹었다.

0 1 2 3 4 5 6 7

24.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나에게 이전과 같은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

0 1 2 3 4 5 6 7

25. 나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정말로 줄이거나 먹고 싶지 않았
지만 할 수 없었다.

0 1 2 3 4 5 6 7

26. 나는 원하는 느낌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만 했다. 이것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즐
거움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0 1 2 3 4 5 6 7

27. 나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잘 할 수
없었다.

0 1 2 3 4 5 6 7

28. 나는 신체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특정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었
지만 단 음식을 계속 먹었거나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었다.

0 1 2 3 4 5 6 7

29. 나는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졌다.

0 1 2 3 4 5 6 7

30. 나는 특정 음식을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강
렬한 갈망이 있었다.

0 1 2 3 4 5 6 7

31. 나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만 성공하지 못했다.

0 1 2 3 4 5 6 7

32. 나는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
했다.

0 1 2 3 4 5 6 7

33. 나는 먹는 데 정신을 파느라 다칠 뻔 했다(예: 운전할 때,
길을 건널 때, 기계를 작동할 때)

0 1 2 3 4 5 6 7

34. 나는 음식에 대한 생각에 빠져 다칠 뻔 했다(예: 운전할 때,
길을 건널 때, 기계를 작동할 때)

0 1 2 3 4 5 6 7

35. 나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과식하는지에
대해 걱정했다.

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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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국판 처벌 및 보상민감성 질문지 개정판(SPSRQ-RC)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다섯 항목 중 하나에 표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문항에 옳고 그른 응답은 없습니다.

주. 보상민감성 하위요인만 사용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파티나 사교 모임에서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 사람들과 있을 때, 나는 내 의견을 가장 지적으로 혹은 가장
재미있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
한다.

1 2 3 4 5

4. 공정하지 않은 일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
으면 행동으로 옮긴다.

1 2 3 4 5

5. 나는 즉각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 1 2 3 4 5

6. 나는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1 2 3 4 5

7. 나는 즉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경쟁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9. 나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10.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내 신체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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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주. 부정조급성 하위요인만 사용함.

매우
동의한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충동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2. 나는 (음식이나 담배 등에 대한) 욕구를 잘 자제하지 못한다. 1 2 3 4

3. 나는 가끔 나중에 벗어나기를 바라는 일에 개입되곤 한다. 1 2 3 4

4. 나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종종 한다.

1 2 3 4

5. 가끔 기분이 나쁠 때, 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지는 행동
을 하면서도 잘 멈추지 못한다.

1 2 3 4

6. 나는 기분이 상하면 종종 생각 없이 행동한다. 1 2 3 4

7. 나는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가끔 한다

1 2 3 4

8. 감정에 따라 행동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1 2 3 4

9. 나는 기분이 상했을 때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가끔 상
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1 2 3 4

10. 한창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때가 자주 있
다.

1 2 3 4

11. 나는 늘 내 기분을 통제한다. 1 2 3 4

12. 가끔 나는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충동적으로 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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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한국판 섭식기대 척도(EEI)

다음 문항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

지않

다

거의

그렇

지않

다

약간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사랑받을 때와 같은 느낌을 준다. 1 2 3 4 5 6 7
2. 기분이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뭔가를 먹으면 문제가 되는 골칫
거리들을 잠시 잊을 수 있다.

1 2 3 4 5 6 7

3. 뭔가를 먹으면 정서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진다. 1 2 3 4 5 6 7

4. 뭔가를 먹으면 불안이나 긴장이 풀린다. 1 2 3 4 5 6 7

5.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한심하고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 때 뭔가를 먹으면 한결 기분이
나아진다.

1 2 3 4 5 6 7

7. 음식을 먹는 것은 지루함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할 일일 없을 때 음식을 먹어서 지루함을 달랜다. 1 2 3 4 5 6 7

9.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확 풀린다. 1 2 3 4 5 6 7

10. 음식을 먹게 되면 불안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 1 2 3 4 5 6 7

11.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일을 축하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1 2 3 4 5 6 7
12. 내가 일을 잘 했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좋은
보상이다.

1 2 3 4 5 6 7

13.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보상이 아니다. 1 2 3 4 5 6 7
14. 내가 하루 종일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5. 음식을 먹는 것은 생각이나 공부를 더 잘하도록 한다. 1 2 3 4 5 6 7

16. 음식을 먹는 것은 재미있고 즐겁다. 1 2 3 4 5 6 7
17. 힘들게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8. 음식을 먹는 것은 지루함을 느낄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다. 1 2 3 4 5 6 7

19. 화를 푸는 방법 중의 하나는 먹는 것이다. 1 2 3 4 5 6 7

20. 뭔가를 먹으면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을 피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1.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에게 화가 날 때, 음식을 씹어 먹으
면 어느 정도 분이 풀린다.

1 2 3 4 5 6 7

22. 먹는 일에 몰두하면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

1 2 3 4 5 6 7

23. 뭔가를 먹는 동안에는 우울, 외로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을 잊거나 덮어둘 수 있다.

1 2 3 4 5 6 7

24.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뭔가를 먹으면 마음
이 진정된다.

1 2 3 4 5 6 7

25.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덮어둘
수 있다.

1 2 3 4 5 6 7

26. 음식을 먹는 것이 일을 더 잘하게 한다. 1 2 3 4 5 6 7

27. 뭔가를 먹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1 2 3 4 5 6 7
28. 먹는 것은 슬픔이나 정서적 고통을 잘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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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한국판 음식기대 척도(AEFS)

당신이 정크푸드(예: 달고 짭짤한 과자, 패스트푸드, 달콤한 음료수 등)를 먹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당신이 건강한 음식(예: 과일, 야채)을 먹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먹

으면서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한달
에
한번
보다
적게

한달
에
한번

한달
에
2-3
번

일주
일에
한번

일주
일에
2-3
번

일주
일에
4-6
번

한달
에
한번
보다
적게

한달
에
한번

한달
에
2-3
번

일주
일에
한번

일주
일에
2-3
번

일주
일에
4-6
번

1. 부끄러움 1 2 3 4 5 6 2. 기운넘침 1 2 3 4 5 6

3. 역겨움 1 2 3 4 5 6 4. 행복함 1 2 3 4 5 6

5. 좌절스러움 1 2 3 4 5 6 6. 안도감 1 2 3 4 5 6

7. 무기력함 1 2 3 4 5 6 8. 기쁨 1 2 3 4 5 6

9. 처짐 1 2 3 4 5 6 10. 쾌활함 1 2 3 4 5 6

11. 박탈감 1 2 3 4 5 6 12. 위로됨 1 2 3 4 5 6

13. 지루함 1 2 3 4 5 6 14. 상쾌함 1 2 3 4 5 6

15. 피곤함 1 2 3 4 5 6 16. 편안함 1 2 3 4 5 6

17. 우울함 1 2 3 4 5 6 18. 흥분됨 1 2 3 4 5 6

19. 불안함 1 2 3 4 5 6 20. 기민함 1 2 3 4 5 6

21. 짜증스러움 1 2 3 4 5 6 22. 진정됨 1 2 3 4 5 6

23. 후회스러움 1 2 3 4 5 6 24. 집중됨 1 2 3 4 5 6

한달
에
한번
보다
적게

한달
에
한번

한달
에
2-3
번

일주
일에
한번

일주
일에
2-3
번

일주
일에
4-6
번

한달
에
한번
보다
적게

한달
에
한번

한달
에
2-3
번

일주
일에
한번

일주
일에
2-3
번

일주
일에
4-6
번

1. 부끄러움 1 2 3 4 5 6 2. 기운넘침 1 2 3 4 5 6

3. 역겨움 1 2 3 4 5 6 4. 행복함 1 2 3 4 5 6

5. 좌절스러움 1 2 3 4 5 6 6. 안도감 1 2 3 4 5 6

7. 무기력함 1 2 3 4 5 6 8. 기쁨 1 2 3 4 5 6

9. 처짐 1 2 3 4 5 6 10. 쾌활함 1 2 3 4 5 6

11. 박탈감 1 2 3 4 5 6 12. 위로됨 1 2 3 4 5 6

13. 지루함 1 2 3 4 5 6 14. 상쾌함 1 2 3 4 5 6

15. 피곤함 1 2 3 4 5 6 16. 편안함 1 2 3 4 5 6

17. 우울함 1 2 3 4 5 6 18. 흥분됨 1 2 3 4 5 6

19. 불안함 1 2 3 4 5 6 20. 기민함 1 2 3 4 5 6

21. 짜증스러움 1 2 3 4 5 6 22. 진정됨 1 2 3 4 5 6

23. 후회스러움 1 2 3 4 5 6 24. 집중됨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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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EMA 식전 질문지

w 현재 어느정도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전혀 배고프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배고프다

w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w 다음 문장에 대해 현재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부록 12. EMA 식후 질문지

w 다음 문장들에 대해 먹는 동안 어느 정도로 느꼈는지 체크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음이 상한 1 2 3 4 5
2. 적대적인 1 2 3 4 5
3. 정신이 또렷한 1 2 3 4 5
4. 부끄러운 1 2 3 4 5
5. 원기왕성한 1 2 3 4 5
6. 신경질적인 1 2 3 4 5
7. 단호한 1 2 3 4 5
8. 주의깊은 1 2 3 4 5
9. 두려운 1 2 3 4 5
10. 활기찬 1 2 3 4 5
11. 죄책감드는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좋은 보상이다. 1 2 3 4 5

2. 지금 무언가를 먹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먹는 것을 멈추기 힘든 느낌이 있었다. 1 2 3 4 5

2. 먹는 음식에 대해 자제력이 없게 느껴졌다. 1 2 3 4 5

3. 쉽게 배가 차지 않았다. 1 2 3 4 5

4. 먹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기 힘들었다 1 2 3 4 5

5. 음식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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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CR 과제에 사용된 음식 사진 자극 목록

주. 괄호 안은 food-pics database에 따른 사진 번호 (사진 출처: food-pics.sbg.ac.at)

고가공 음식
(정크푸드)

저가공 음식
(건강푸드)

연습시행 쿠키 (289) 야채샐러드 (232)
본시행 감자칩 (26) 당근과 파프리카 (288)

초콜렛 쿠키 (4) 바나나 (282)
콜라병젤리 (153) 키위와 베리류(217)
감자튀김 (22) 주키니 호박 (847)

팬케잌과 시럽 (16) 사과 (796)
블루베리쨈도너츠 (20) 상추 샐러드 (196)

바닐라초코 아이스크림 (38) 오렌지 (200)
리조또 (144) 딸기 (222)
초코바 (159) 방울 양배추(356)
치킨과 칩스 (47) 가지 (797)
베리쨈 치즈케잌 (1) 라테스 (508)

피자 (32) 토마토(275)
햄버거 (2) 청사과 (204)

감자칩스낵(27) 그린샐러드 (201)
감자튀김 (46) 파인애플 (285)

초코아이스바(116) 오렌지 (221)
치킨 (30) 파프리카 (198)

페퍼로니 피자 (85) 브로컬리 (793)
치즈버거와 후렌치프라이 (3) 포도 (345)

프레첼 (8) 양송이 버섯 (264)
나쵸 (104) 완두콩과 그린빈 (411)

버터링 쿠키 (148) 바나나 (379)
젤리 (880) 과일 도시락 (220)

감자튀김과 마요네즈 (60) 오이와 토마토(242)
누뗄라 쨈빵 (189) 키위 (413)
도넛류 (50) 샐러드 (219)

아이스크림 (664) 귤 (230)
치즈베이컨버거 (23) 딸기 (243)
사각 초콜렛 (174) 과일 샐러드 (325)
핫도그 (53) 가지 샐러드 (730)
초코케잌 (671) 양배추 (252)
치즈피자 (108) 방울토마토 (233)

햄버거,감자튀깁,콜라 세트 (17) 사과 (238)
감자칩스 (113) 토마토 버섯 샐러드 (229)

튀김류와 소스 (719) 파인애플 (454)
아이스크림콘 (492) 오렌지 (245)
튀김 세트 (582) 파프리카 (239)
피자 (711) 브로콜리 (742)
햄버거 (669) 청포도 (394)
프링글스 (117) 표고버섯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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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남성의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228)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354 .162 2.177* .021 4.740***

보상기대 보상민감성 .221 .080 2.752** .032 7.571**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184 .052 3.549*** .176 24.041***

보상기대 .220 .042 5.221***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35 .152 .234 .224 21.533***

보상기대 -.013 .127 -.103

　 보상적 섭식 욕구 1.384 .190 7.267***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보상민감성→보상기대→음식중독 -.003 .030 -.067 .056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254 .106 .088 .495

보상민감성→보상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67 .033 .011 .141

총 간접효과 .318 .115 .132 .580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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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여성의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30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593 .255 2.322* .018 5.390*

보상기대 보상민감성 .209 .089 2.353* .018 5.537*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222 .067 3.302** .144 25.320***

보상기대 .251 .043 5.805***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50 .211 .239 .371 59.040***

보상기대 -.412 .140 -2.939**

　 보상적 섭식 욕구 2.286 .177 12.933***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보상민감성→보상기대→음식중독 -.086 .049 -.197 -.007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508 .159 .211 .842

보상민감성→보상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120 .052 .024 .230

총 간접효과 .542 .153 .254 .858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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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남성의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

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228)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354 .162 2.177* .021 4.740*

부정정서
완화기대

보상민감성 .225 .100 2.245* .022 5.040*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174 .048 3.646*** .291 46.251***

부정정서
완화기대

.258 .031 8.264***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31 .150 .205 .235 22.969***

부정정서
완화기대

.200 .109 1.831

　 보상적 섭식 욕구 1.197 .204 5.875***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보상민감성→부정정서완화기대→음식중독 .045 .034 -.005 .122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208 .084 .068 .396

보상민감성→부정정서완화기대→보상적섭식욕구→음식중독 .070 .041 .005 .169

총 간접효과 .323 .113 .129 .575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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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여성의 보상민감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

기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30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593 .255 2.322* .018 5.390*

부정정서
완화기대

보상민감성 .344 .110 3.118** .031 9.719**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154 .060 2.585* .336 76.354***

부정정서
완화기대

.351 .031 11.439***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05 .214 .022 .353 54.662***

부정정서
완화기대

.048 .130 .367

　 보상적 섭식 욕구 2.080 .205 10.222***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보상민감성→부정정서완화기대→음식중독 .016 .048 -.081 .117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321 .132 .080 .601

보상민감성→부정정서완화기대→보상적섭식욕구→음식중독 .251 .093 .077 .449

총 간접효과 .588 .151 .308 .902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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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남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

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228)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91 .020 4.569*** .085 20.874***

부정정서
완화기대

부정조급성 .048 .013 3.871*** 14.987 5.537*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30 .006 4.924*** .323 53.547***

부정정서
완화기대

.237 .031 7.587***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38 .020 1.896 .247 24.518***

부정정서
완화기대

.186 .110 1.710

　 보상적 섭식 욕구 1.085 .207 5.246***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부정조급성→부정정서완화기대→음식중독 .009 .006 -.001 .022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32 .011 .014 .056

부정조급성→부정정서완화기대→보상적섭식욕구→음식중독 .012 .005 .004 .025

총 간접효과 .054 .015 .028 .087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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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완화에 대한 섭식기

대와 보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30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57 .020 7.721*** .164 59.618***

부정정서
완화기대

부정조급성 .063 .010 7.106*** ..143 50.350***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27 .005 5.101*** .375 90.607***

부정정서
완화기대

.304 .032 9.610***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73 .020 3.675*** .381 61.626***

부정정서
완화기대

-.038 .129 -.293

　 보상적 섭식 욕구 1.868 .205 9.104***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부정조급성→부정정서완화기대→음식중독 -.002 .009 -.020 .015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51 .012 .029 .075

부정조급성→부정정서완화기대→보상적섭식욕구→음식중독 .036 .008 .022 .054

총 간접효과 .084 .016 .055 .117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01.



- 210 -

부록 20. 남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228)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91 .020 4.569*** .085 20.874***

보상기대 부정조급성 .020 .020 1.927* .016 3.714*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37 .006 5.935*** .248 37.045***

보상기대 .217 .040 5.429***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40 .020 2.008* .237 23.242***

보상기대 -.007 .126 -.055

　 보상적 섭식 욕구 1.248 .198 6.319***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부정조급성→보상기대→음식중독 -.000 .003 -.007 .005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46 .014 .022 .078

부정조급성→보상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05 .003 .000 .013

총 간접효과 .051 .015 .026 .084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01.



- 211 -

부록 21.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보상에 대한 섭식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30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57 .020 7.721*** .164 59.618***

보상기대 부정조급성 .023 .008 2.965** .028 8.793**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41 .005 7.609*** .255 51.797***

보상기대 .218 .041 5.387***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73 .020 3.827*** .400 66.762***

보상기대 -.424 .136 -3.107**

　 보상적 섭식 욕구 2.010 .185 10.856***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부정조급성→보상기대→음식중독 -.010 .005 -.019 -.002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83 .016 .054 .118

부정조급성→보상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10 .004 .003 .018

총 간접효과 .084 .015 .056 .116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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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여성의 보상민감성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

상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30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593 .255 2.322* .018 5.390*

고가공
긍정기대

보상민감성 .162 .066 2.450** .019 6.004*

보상적 섭식
욕구

보상민감성 .241 .070 3.460*** .085 13.951***

고가공
긍정기대

.208 .060 3.471***

음식중독 보상민감성 .008 .214 .039 .352 54.595***

고가공
긍정기대

.012 .185 .065

　 보상적 섭식 욕구 2.120 .173 12.222***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보상민감성→고가공 긍정기대→음식중독 .002 .034 -.068 .077

보상민감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511 .152 .220 .820

보상민감성→고가공 긍정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71 .036 .010 .150

총 간접효과 .584 .154 .291 .904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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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고가공음식 긍정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30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57 .020 7.721*** .164 59.618***

고가공
긍정기대

부정조급성 .012 .006 2.155* .015 4.642*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44 .006 7.927*** .212 40.679***

고가공
긍정기대

.183 .056 3.297**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72 .019 3.682*** .380 61.571***

고가공
긍정기대

-.009 .180 -.049

　 보상적 섭식 욕구 1.841 .183 10.070***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부정조급성→고가공 긍정기대→음식중독 -.000 .003 -.006 .006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81 .015 .053 .111

부정조급성→고가공 긍정기대→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04 .002 -.000 .009

총 간접효과 .085 .015 .057 .115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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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여성의 부정조급성과 음식중독의 관계에서 저가공음식 부정기대와 보상

적 섭식 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30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R2 F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157 .020 7.721*** .164 59.618***

저가공
부정기대

부정조급성 .018 .005 3.441*** .038 11.839***

보상적 섭식
욕구

부정조급성 .044 .006 7.759*** .194 36.448***

저가공
부정기대

.125 .063 1.991*

음식중독 부정조급성 .068 .020 3.478*** .385 62.674***

저가공
부정기대

.283 .197 1.433

　 보상적 섭식 욕구 1.810 .180 10.045***

간접효과 경로 B SE
95% CI

LL UC

부정조급성→저가공 부정기대→음식중독 .005 .005 -.003 .015

부정조급성→보상적 섭식 욕구→음식중독 .080 .015 .052 .110

부정조급성→저가공부정기대→보상적섭식욕구→음식중독 .004 .002 .001 .009

총 간접효과 .089 .015 .0001 .0093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 < .05. ***p < .001.



- 215 -

부록 2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축형 PANAS 10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주. 요인추출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사용하였고, 회전 방식은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함.

문 항
요인부하량

부정정서 긍정정서

마음이 상한 .801 -.276

적대적인 .795 -.013

부끄러운 .784 .087

두려운 .712 -.069

신경질적인 .610 -.046

정신이 또렷한 -.203 .891

활기찬 -.216 .711

원기왕성한 -.039 .630

주의깊은 -.003 .518

단호한 .070 .346

고유치 3.58 2.36

설명변량 28.62%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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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reward related eating dr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core

mechanism to food addiction. In particular, focusing on expectancy factors such as

eating expectancies and food expectancies that affect reward related eating drive,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sychosocial factors and food addiction and reward related eating drive was

investigated in a variety of ways.

In Study 1, the ‘Reward-based Eating Drive-13(RED-13)’, a tool to measure the

level of reward related eating drive on the spectrum,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validated through the data collected from 439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RED-13, like the original version RED-13, consisted of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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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uch as loss of control overeating, preoccupation with food, and lack of

satiation.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all at good

levels.

Study 2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food addiction. 533 college students perform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ating expectancies and reward related eating drive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ward sensitivity, negative urgency, and food addi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ward sensitivity, negative urgency, and food addictio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food expectancies and reward related eating

drive was found only in the female samples.

Study 3 was carried out to confirm the role of eating expectancies in the

emotional context of daily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momentary eating

expectancies before eating, momentary emotion before eating, and the reward

related eating drive in actual eating were examined using EMA. 59 college

students with high reward-related eating drive were asked to assess their

momentary eating expectancies, momentary negative emotions, and momentary

positive emotions before eating, and after eating, they were also asked to assess

their level of reward related eating drive experienced during eating for 1 wee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momentary eating expectancies and momentary

negative emotion showed a close relationship with reward related eating drive, and

that momentary eating expectancies, momentary negative emotion, and momentary

positive emotion interacted with each other to influence the reward related eating

driv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if momentary eating expectancies and

momentary negative emotion were high, and momentary positive emotion were

low, the reward related eating drive became the highest.

Study 4 aimed to examine the role of food expectancies in an environment in

which food cues were given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cognitive strategi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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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expectancies and food craving. To this end, whether the activation level of

food expectancies and food craving varied depending on the groups (food addicted

group/non-addicted group) according to the use of two cognitive strategies

(Now/Later) was examined in an experimental situation in which two categories

of food photo stimuli (junk food/health food) were exposed. 57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a food addicted group and a non-addicted group, and then

they were asked to assess the food expectancies and food craving in a cognitive

reappraisal computer task in which food cues were exposed. As a result, the level

of positive expectancies and food craving of the addicted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addicted group under the Now condition, where they

thought, 'If I eat this food now, what can I get immediately?' while looking at

the junk food photo stimulus. In addition, in both food addicted group and

non-addicted group, the level of positive expectancies and food craving decreased

more but negative expectancies increased more in Later condition, where they

thought, 'what can I get in the long run if I eat this food repeatedly?' than Now

condition, but healthy food showed the opposite result,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 strateg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hanges in food expectancies

predict changes in food cravings significantly.

Thes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eating expectancies and food

expectancies have an effect on food addiction and reward related eating drive. It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elements of the context in

which each expectancy is activated in understanding and intervening in eating

expectancies and food expectancies. Last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ood addiction, Reward related eating drive,

Eating expectancies, Food expect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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